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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제주지역 고등학생의 과일·채소류에 대한

기호도와 자아효능감 및 식행동 조사

본 연구는 사회생태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과일·채소류 섭취와 관련된 개인 내

요인으로써 과일·채소류 기호도와 식태도, 자아효능감을 선정하고, 제주지역 고

등학생의 과일·채소류 기호도와 식태도 및 자아효능감과 과일·채소류에 대한 식

행동을 조사하여 개인 내 요인 간의 관련성과 개인 내 요인들이 식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 4개교의 남녀 고등학생 436명

을 대상으로 2019년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

된 436부 중 400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된 자료는 SPSS Win

Program (Ver. 24.0)과 AMOS (Ver. 26.0)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조사내용별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test, 독립표본 t-test, Pearson 상관분석, 다중회귀분

석,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51.8% 였으며, 3학년이 59.3%, 학교에서의

하루 식사 횟수는 2회가 60.3%, 거주형태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93.5%

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남학생의 평균 신장 173.7cm, 체중 70.6kg,

체질량지수 23.3kg/m2, 여학생의 평균 신장 160.8cm, 체중은 54.1kg, 체질량지수

는 20.9kg/m2로 나타났으며, 비만도는 남학생 (64.2%)과 여학생 (78.7%) 모두 정

상체중군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채소류 기호도는 5점 만점에 평균 점수 3.15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며, 과일류 기호도 평균은 4.16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채소류의 조리

방법으로 일품요리·면류 (4.18)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찜·조림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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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 (3.07)가 가장 낮았고, 과일류의 메뉴선호도는 모든 메뉴의 선호도가 3.5

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채소류의 메뉴선호도에서 가족과 거주하는 군 보

다 그 외인 군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거주형태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넷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식태도 평균 점수는 20점 만점에 11.86점, 과일·

채소류에 대한 식태도는 10점 만점에 6.24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며, 일반적인

식태도와 과일·채소류에 대한 식태도 점수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높게 나

타났고 (p<0.01), 과일·채소류에 대한 식태도에서 2학년의 점수가 3학년 보다 높

게 나타났다 (p<0.05).

다섯째, 조사대상자의 채소 섭취에 관한 자아효능감 수준은 20점 만점에 평균

14.54점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었으며, 남학생의 점수가 여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

다 (p<0.05). 과일 섭취에 관한 자아효능감은 17.07점으로 모든 항목의 평균이

‘자신 있다 (3점)’ 이상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 없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여섯째, 조사대상자의 편식여부는 편식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0.7%로 나타

났으며, 남학생의 편식 비율 (45.6%) 보다 여학생의 편식 비율 (55.6%)이 높게

나타났고 (p<0.05), 남학생 (50.9%)과 여학생 (49.4%) 모두 채소류를 가장 많이

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조사대상자의 하루 3끼 식사 여부에서 ‘항상 그렇다’ 라고 응답한 비

율이 28.2% 였으며, 매일 3끼 식사를 하지 않는 71.8%의 학생 중 88.9%가 아침

식사를 결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의 44.5%가 주 5-6회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주 1-2번 패스트푸드를 섭취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주형태에 따라 하루 3끼 식사 여부와 식사

시간의 규칙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여덟째, 조사대상자의 과일·채소류 식행동은 채소반찬을 매끼 (일 3회 이상)

매일 섭취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9.3%로 나타났으며, 매끼 섭취하는 이유는 ‘습

관적으로 (33.3%)’가 가장 높았고, 매일 매끼 섭취 하지 않는 70.7%의 학생 중

36.7%가 맛이 없어서 채소를 매끼 섭취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과일 (1개)을

매일 섭취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9.5%로 나타났으며, 과일을 매일 섭취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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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맛이 있어서 (60.3%)’가 가장 높았고, 과일을 매일 섭취하지 않는 이유로는

‘과일이 없어서 (36.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홉째, 과일·채소류 기호도와 식태도, 자아효능감 및 식행동, 일반적인 식태

도 사이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p<0.001), 일반적인 식행동은

과일·채소류 식태도를 제외한 모든 요인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p<0.001).

열째, 과일·채소류 기호도는 과일·채소류 식태도와 과일·채소 섭취 자아효능감

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고 (p<0.001), 과일·채소류 식태도는 과일·채소

섭취 자아효능감과 일반적인 식태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과일·채소류 기호도와 과일·채소 섭취 자아효능감은 과일·채소류 식행

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고 (p<0.001), 과일·채소류 식태도는 과일·채

소 섭취 자아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과일·채소류 식행동에 영향을 미쳐 직접효과

는 없으나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1), 과일·채소류 식행동은

일반적인 식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모든 식행동 항목에서 바람직한 식행동

을 매일 실천하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이 3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식태도

와 채소류 기호도, 과일·채소 섭취 자아효능감의 수준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사회생태학적 모델의 개인 내 요인과 과일·채소류 식행동 및 일반적

인 식행동 간에 상관성 및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아 학생들의

과일·채소류에 대한 기호도와 자아효능감, 식태도를 높여 과일·채소류 섭취를 늘

리는 것이 나아가 바람직한 식태도와 식행동을 형성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일·채소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섭취를 늘리기 위

한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며, 다양한 개인 내 요인에 대한 파악이 효과

적인 영양 중재 및 교육 전략을 계획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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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과거 수십년간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생활패턴의 서구화, 외

식,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섭취의 급속한 증가로 동물성 지방, 단순당, 나트륨의

섭취가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만율이 급속히

증가하였다.1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8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비만군율이 증가하였으며,

초·중·고생의 비만군율이 25%로 나타나 2014년 비만군율 (21.1%) 대비 최근 5년

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2 청소년의 비만은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성인비만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1 청소년 비만율의 증가에 대한 심각

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적 발육이 왕성한 시기이므로 영양소 필요량이 생애주기

어느 때보다도 높아 완전한 발육을 위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하므

로 식생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이다.3 하지만 청소년들은 불규칙한 식사, 결

식, 편식 등의 다양한 영양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 시기의 불건전한 식행동 고

착화는 이후 성인기에 만성 질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1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원인은 악성 신생물 및 심장순환기계 질환 등의 만성

질환이며, 이러한 만성질환이 사망원인에 오르게 된 것은 식생활 패턴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4 따라서 건강한 식생활의 확립이 시급하며, 청소년기 때부터

규칙적이고 바람직한 식습관을 몸에 익히고 실천하게 해야 성인이 되었을 때 노

화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3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한국인을 위한 식생

활 지침을 지정하였으며,5 청소년의 경우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 가공식품의 섭

취를 줄이고, 채소, 과일, 유제품을 매일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6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패스트푸드 식품의 섭취는 높은 반면, 채소와 과일

의 섭취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018년 교육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영양 및

식습관 지표 중 절제해야 할 식습관인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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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65.98%, 중학생 77.66%, 고등학생 80.54%로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높게 나

타났고, 권장 식습관 지표인 ‘채소 매일 섭취율’은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낮게 나

타났다. 특히 채소 매일 섭취율은 모든 학교 급에서 30% 미만이었으며, 초등학

생 28.87%, 중학생 24.90%, 고등학생 22.79%로 조사되어 초·중·고생의 70% 이상

이 매일 채소를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 또한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제

14차 (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제주 지역 청소년의 과일 섭취율이

15.9%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하고, 지역별 추이에서도 최하위권

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급별로 보았을 때 고등학생 (17.5%)은 중학생 (24.7%)에

비해 과일 섭취율이 낮게 나타났다.7

채소와 과일에는 다량의 비타민과 무기질이 존재하며, 비타민과 무기질이 대사

조절 작용에 관여하여, 수분평형 및 골격구조 형성 등의 건강유지에 중요한 역할

을 한다.8 그렇기 때문에 채소와 과일은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여러 비타민과

무기질의 공급원으로서 에너지 요구량이 높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하다.9 또

한 채소와 과일은 수분 함량이 높고 식이섬유가 풍부할 뿐 아니라 에너지 밀도

(Energy Density)가 낮으며 파이토케미컬 (Phytochemical)과 같은 생리활성물질

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비만과 당뇨병, 심혈관질

환을 예방하고, 일부 암 발생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10,11 따라서 청

소년들이 그 시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

할 수 있도록 과일·채소류의 부족한 섭취를 증진시키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여

효과적인 영양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영양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대상자가 바람직한 식생활을 하게 유도함으로써 영

양 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식생활과 관련된 태도와

행동의 개선, 특히 행동의 변화가 목표이다.12 식행동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사회생태학적 모델에서는 식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

내 수준과 개인 간 수준, 환경적 기반 그리고 사회구조 및 정책과 같은 분야별

영향을 제시하였다. 즉 식품 기호도와 태도, 지식, 주체성 및 자아효능감 등의 개

인 내 수준과 주변인들의 지지 및 협조 등의 개인 간 수준, 가정·학교 등 급식소

에서 제공하는 음식, 조리기술과 같은 환경적 기반, 국가적인 정책, 문화적 규범

과 같은 사회구조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여러 요인들이 식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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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13 따라서 영양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변화시키고자

하는 식행동 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실천하는 대상과 행동이 일어나는 환경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12

기존의 연구에서도 기호도, 식이 자아효능감, 식태도, 영양지식 등의 개인 내 요

인과 식행동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며, 각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14,15,16,17 개인 내 요인 중 자

아효능감은 특정 행위를 개인이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지각 정도로, 관련된

행위를 실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18 식

태도, 기호도와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여러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17,19,20 이러

한 사회심리학적 요인들은 영양교육에서 이론 기반의 전략을 사용할 때 활용 가

능한 동기요소로써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포함된다.13

이에 기초하여 과일·채소류 섭취와 관련한 여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서울시내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6에서 고등학생의 채소 섭취량과 채소메뉴 기호도 간

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초등학생 채소 및 과일류 섭취와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21에서는 채소 및 과일의 선호도와 본인의 섭취 의지가 실제 채소 및

과일에 대한 식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지역

일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7에서 중학생의 채소 섭취 빈도와 채소 섭취에

대한 자아효능감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채소 섭취에 대한 자아효

능감이 채소 섭취 빈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지역

일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2에서는 채소의 기호도가 높을수록 채소에 대한

식태도 점수가 높을 뿐 아니라 채소 섭취 빈도와 채소 기호도, 채소에 대한 식태

도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3에서는 초등학생의 과일·채소 섭취 횟

수가 많을수록 그 외의 식행동 점수가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중

학생의 채소류 기호도와 식태도가 높을수록 전체적인 식행동이 더 양호하게 나

타난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22 또한 서울 지역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4에서

는 채소 섭취에 대한 자아효능감이 전체적인 식행동 점수와 정의 상관관계가 나

타나, 과일·채소류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활용한 영양중재가 단순히 과

일·채소류 섭취 증진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식행동을 형성하는 데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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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과일·채소 섭취 실태와 여러 요인에 관한 조사가 많이 다뤄져 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하여 과일·채소류를 동시에 다루고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요인들 간의 관련

성과 식행동과의 인과관계를 다룬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생태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과일·채소류 섭취와 관련

된 개인 내 요인으로써 과일·채소류 기호도와 식태도, 자아효능감을 선정하여, 제

주 지역 고등학생의 과일·채소류 기호도와 식태도 및 자아효능감과 과일·채소류

에 대한 식행동을 조사하고 개인 내 요인 간의 관련성과 개인 내 요인들이 식행

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고등학생의 과일·채소류 섭취 증진을 위한 효

과적인 영양교육과 학교급식 개선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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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과일·채소류 섭취 실태

최근 식생활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웰빙의 열풍으로 삶의 질 향상을 염두

에 두게 되면서 채소와 과일의 영양적 가치와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25 식물성

식품인 과일·채소류는 무기질, 비타민A, 비타민C와 식이섬유소의 공급원으로 우

리 몸 각 부분의 기능을 조절해주고, 적게 먹으면 피로를 느끼고 무기력해지기

쉽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충분한 섭취가 필요하다.26 특히 고식이섬유소

식사는 포만감을 주면서도 음식물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빠르게 하여 영양소

의 흡수량을 적게 함으로써 체중조절에 도움이 되므로 비만 예방을 위해서도 과

일과 채소의 섭취가 강조되고 있다.26 또한 DASH trial과 기타 여러 해외 연구에

서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할수록 심장질환의 발병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심장 및 혈관의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하루에 5번 이상 섭취하기

를 권장하고 있으며,27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에서는 영양소의 섭취

부족과 과다섭취로 인한 건강위해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2015 한국인 영양소 섭

취기준 (dietary reference intakes, DRIs)을 함께 제정하여 청소년의 영양소섭취

기준에서 남자의 경우 1일 채소류 8회, 과일류 4회, 여자는 1일 채소류 7회, 과일

류 2회 섭취할 것을 제시하였다.28 또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을 실시하여 영양관련 사업에서 건강 식생활 실천 증진을 위해 채소와 과일

의 경우 1일 500g 이상 섭취하는 인구 비율 (만 6세 이상) 41.2%를 2020년까지

의 목표치로 설정함으로써 과일과 채소의 섭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29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과 장래에 대한 스트레스, 과다한 공부

등으로 인하여 편식 및 결식, 불규칙한 식사 패턴과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

아짐에 따라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의 섭취와 더불어 간식과 외식은 증가하는

반면 채소, 과일 등 식물성 식품의 섭취는 감소하고 있어 영양불균형의 문제가



- 6 -

나타나고 있다.26,30 또한 식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 육류 및 가공품을 선호하여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에 편중된 식사를 하고, 채소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

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31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청소년 (12~18세)의

1일 과일·채소 섭취량은 채소류 178.7g, 과일류 109.5g으로 2013년 이후로 보았을

때 가장 낮은 섭취를 보이고 있으며,32 청소년의 경우 채소는 1일 7~8회

(500~550g), 과일은 1일 2~4회 (200~400g) 섭취를 권장하는 영양섭취기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 또한 2017년에 실시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 결과에서 일 1회 이상 과일을 섭취한 청소년의 비율은 22.2%이며, 1일 3회

이상 채소반찬을 섭취한 청소년의 비율은 14.4%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과일·채

소 섭취율 모두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더 낮았다.33 그 중 제주 지역 청소년

의 채소 섭취율은 12%로 지역별로 보았을 때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으며, 제주 지

역 청소년의 과일 섭취율은 18.5%로 강원 지역 다음으로 섭취율이 낮아 하위권

으로 나타났다.34

이러한 청소년의 식행동은 학교급식으로도 이어져 학생들에게 육류는 맛있고

채소는 무조건 맛없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채소 섭취율이 육류보다 현저히 저조

하여 어떤 방법으로 채소섭취를 늘릴 수 있는지가 학교 급식에서 큰 문제로 대

두되고 있는 실정이다.35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36에서 학생들의 1일 식이

섬유소 섭취량과 과일·채소의 1일 섭취 횟수는 영양섭취기준에 상당히 미달되는

양이었으며, 편식 식품으로 채소류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35에서는 중학생들은 가장 좋아하는 식품류로 80% 이상이

육류를 선택한 반면, 가장 싫어하는 식품류로는 채소류가 가장 많았으며, 학교급

식에서 채소류를 가장 많이 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여러 연구에서도 청

소년의 과일과 채소의 섭취 빈도가 낮게 나타났을 뿐 아니라 채소의 선호도 역

시 매우 낮게 나타나 청소년기의 과일·채소류의 섭취 경향을 살펴보았을 때, 쉽

지 않은 과제인 것으로 여겨진다.37,38,39,40

그러나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제 2의 성장기로,

이 시기의 영양은 최대의 유전능력을 발휘하고 보완할 수 있는 영양 필요량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26,41 그렇기 때문에 동물성 식품에 길들여진 식행동이 지

속된다면 이후의 영양 및 건강상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34 따라서 청소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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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행동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바람직하고 균형 잡힌 식행동을 습관

화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가정에서의 관심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

한 청소년기는 건강의 기초를 형성하고 일생동안 유지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

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채소와 과일류를 충분히 섭취하는 습관을 통해

충분한 식이섬유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36 과일·채소류 섭취 증진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2. 청소년의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기에는 가치관이 형성되면서 독립성이 신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스스로

가 식품 선택에 대한 그릇된 판단을 함으로써 가공식품 인스턴트식품 위주의 불

규칙한 식사와 부적당한 간식 섭취로 잘못된 식행동 및 식습관이 형성될 수 있

다.42 이때에 형성된 식품에 대한 태도는 성인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섭취

한 영양소에 따라 체격발달 및 건강상태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시기에 올

바른 식행동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41,43 청소년의 식습관에 영

향을 주는 요인에는 대중매체, 사회, 문화적 규범과 가치 등 외재적 요인과 생리

적 요구와 특성, 태도, 식품기호도, 자아효능감 등의 내재적 요인을 들 수 있으

며, 이 요인들이 개인의 생활방식에 적용되고, 개인의 식행동으로 이어져 식습관

이 형성된다.44 따라서 이러한 요인에 대한 실태파악 후 분석이 이루어져야만 영

양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할 수 있다.45 실제로 식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알려진 내재적, 외재적 요인의 실태 파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

며,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가치관과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인 만큼 내재적 요인

과 관련한 연구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15,19,46,47

태도란 특정 행동에 대한 호의적이거나 비판적인 판단을 말하며 실행에 대한

동기를 어느 정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13 식태도는 식생활에 대한 마음가짐,

의도, 의지를 포괄하는 것으로써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존의 연구결과 실제 식태도가 식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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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45 또한 식태도는 인지적 태도와 정서적 태도의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으

며, 식품에 대한 기호도가 정서적 태도 부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3

식품의 기호도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실제 섭취한 식품의 양과 높은 연관성을

보여, 식품의 기호성이 식품 선택의 과정뿐만 아니라 영양소의 질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48,49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38에서

는 채소 선호도가 4.1%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급식에서 제공되는 채소반찬은

배식량의 1/3을 섭취한다고 답한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기는

이유에 대해서는 ‘맛이 없다.’ 와 ‘내가 싫어하는 채소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

로 기호에 의한 이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산 지역 일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 연구50에서는 학교급식에서 채소반찬을 거의 다

먹는 중·고등학생은 50% 이하였으며, 학교급과 성별에 차이 없이 채소를 선호하

지 않는 비율이 약 40%였다. 또한 채소를 싫어하는 이유는 맛, 냄새, 질감 등의

기호에 의한 경우가 70% 이상으로 나타나 기호도가 섭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

다.

자아효능감은 자기능력의 판단 또는 기대에 관한 것으로 특정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 즉 개인의 성취 입장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가지

는 기대라 할 수 있다.18 자아효능감은 현재 진행 중인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며,19 식사에 있어서의 자아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가지는 기대가 식사 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식이 자아효능감이 높을

경우 바람직한 식사를 하려는 믿음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려는 의지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0 이러한 자아효능은 상황에 따라 변화되므로 단순히 일반

적인 자아효능을 측정하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상황에서 특정행동에 대한 자아효

능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1 이에 다양한 특정 상황을 주어 식행동에 대한

자아효능을 측정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많은 연구에서 자아효능감 수준이 높

을수록 바람직한 식행동을 보였고, 자아효능감과 식행동 사이에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났다.23,24,50,51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6에서 청소년의 식행동에 있어 자아효능감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영양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식

이 자아효능감과 다른 인자들의 영향을 같이 다룬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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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다른 선행연구19,20에서는 식태도 점수

가 높을수록 식이 자아효능감의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았을 뿐 아니라 식태도와

식이 자아효능감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일부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17 채소 섭취에 대한 자아효능감과 채소의 기호도

간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고등학생의 채소 급식 메뉴에 대한 기호

도와 관련 인자의 영향에 대한 연구6에서는 식태도가 채소류 기호도와 유의한 상

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식행동은 여러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청소

년기에 올바른 영양지식과 아울러 바람직한 식행동을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

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영양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식생활 행동에 대한 파악과 그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반복하여 지도하는 것

이 필요하다 하겠다.52

3. 사회생태학적 모델과 식행동

Bronfenbrenner (1979) 에 의해 처음 등장한 사회생태학은 개인의 행동을 사회

맥락에서 보고 행동은 개인의 과거 경험, 가치기준, 태도 등의 심리적 특성과 가

족 또는 사회적인 연결을 이루는 대인관계, 이웃, 지역사회, 사회정책, 문화와 같

은 사회물리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입장으로, 개인이 속한 환경적인 요소

까지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다양한 차원의 요인을 고려하는 체계적 접근을 가능

하게 한다.53 이에 기초하여 McLeroy 등은 개인 및 사회 환경적 구성요소와 행

태 변화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모형으로 사회생태학적 모형

(socio-ecological model) 을 제시하였다.54 사회생태학적 접근에서는 개인의 식행

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적 차원과 더불어 환경적 차원의 중요성을 강조

하며, 개인적 차원은 개인 내 수준에서의 영향요인으로 식이경험, 식품 기호도,

신념, 태도, 자아효능감, 지식, 기술, 주체성 등 인간 심리의 본능적 핵심에 초점



- 10 -

을 두고, 환경적 차원은 가족, 친구와의 교류 등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춘 개인

간 수준, 기관 수준, 지역사회 수준의 영향 요인과 사회구조요인 정책요인, 체계

적 요인으로 구분된다.53 이러한 접근 방법은 환경에 속하여 영향을 받는 인간의

건강행동에 대한 설명을 위해 필수적이며, 특히 의료 현장이나 학교, 직장, 지역

사회 등에 속한 대상자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55

최근 연구 결과 영양교육에서는 행동에 미치는 여러 요인, 즉 식품선호도와 감

각적/정서적 반응부터 개인의 신념, 태도, 나아가 환경적·정책적인 면을 함께 다

룰 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생태학적 모델을 바탕으로 하여

계획된 영양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13 이론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결

정요인이라고 하며 이론을 바탕으로 한 영양교육전략은 결정요인을 변화시키고,

그 결과 결정요인이 행동을 변화시켜 이론 기반의 행동전략을 사용할 때 행동목

적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13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영양중재 설

계를 위한 외국의 연구56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다양한 영양 중재 활

동 중 성공한 프로그램은 행동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이론적 모델을 활용하며

청소년의 식생활 환경 개선을 중요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사회생태학적 모델은 다각적 접근을 통해 각 수준에 따른 행동변화 결정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수준의 영양중재 전략을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한 좋은 사례로 학령기 아동과 부모 대상의 채소와 과일 섭취 증진 중재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한 유럽의 Pro Children Project가 있다.13 그 중 과일 섭

취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57에서는 아동의 과일 섭취 수준과 개인 내 결정

요인으로 과일에 대한 태도와 자아효능감 및 과일과 관련된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정보 수집을 시작으로 하여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 후

과일 섭취가 증가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사회생태학적 모형에서 미시체계인 개인 내 수준의 요인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과 개인이 변화하고자 하는 능력과 욕구 등으로 동기유발 전략을 적용할 수 있

는 동기요소이다.58 개인 내 수준에 기반을 둔 영양교육은 결과기대 증진을 통하

여 동기를 높이고 행동변화 또는 행동실천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정서적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둘 수 있으며 행동수행력, 자기규제, 목표설

정 등의 교육전략이 유용하기 때문에 영양교육의 기능이 가장 처음 나타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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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의 단계라 할 수 있다.13 따라서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영양교육을 위해서는 행

동변화를 기대하는 집단의 개인 내 수준의 결정요인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결정요인의 변화를 목표로 한 전략을 시작으로 다차원적인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워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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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사회생태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제주지역 고등학생의 과일·채소류에

대한 개인 내 요인과 식행동을 조사·분석함으로써 과일·채소류 섭취 증진을 목적

으로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 수준의 결정요인과 각 요인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 모형은 사회생태학적 모델에 근거하여 개인 내 요인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라는 가정 하에 구성되었다. 개인 내 요인은 과일·채소류에 대

한 기호도와 식태도, 자아효능감, 일반적인 식태도로 구성하였으며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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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사회생태학적 모델의 개인 내 요인은 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a. 과일·채소류 기호도는 과일·채소류 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b. 과일·채소류 식태도는 과일·채소류 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c. 과일·채소류 섭취 자아효능감은 과일·채소류 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d. 일반적인 식태도는 일반적인 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사회생태학적 모델의 개인 내 요인은 다른 개인 내 요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a. 과일·채소류 기호도는 과일·채소류 식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b. 과일·채소류 기호도는 과일·채소류 섭취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c. 과일·채소류 식태도는 과일·채소류 섭취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과일·채소류 식태도와 식행동은 일반적인 식태도와 식행동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3-a. 과일·채소류 식태도는 일반적인 식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b. 과일·채소류 식행동은 일반적인 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제주지역 고등학교 4곳의 학생 436명을 대상으로 2019년 3월 21일부

터 3월 25일까지 각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이 직접 기입하는 방식의 설문조사

를 통해 실시하였다. 436부의 설문지 중 436부 (회수율 100%)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미비한 25부와 무응답 11부를 제외하여

총 400부 (91.7%)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제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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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였다. (JJNU-IRB-2019-003)

3.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설문지는 선행연구6,23,59,60와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33, 한국

인을 위한 연령층별 식생활 실천지침3 중 ‘청소년을 위한 식생활 생활지침’을 참

고하고 수정·보완하여 개발하였다. 설문지는 조사대상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에

의해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으로 성별, 학년, 신장과 체중, 학교에서의 하루 식사

횟수, 현재 거주형태로 총6문항을 조사하였으며, 신장과 체중은 해당란에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조사 대상 학교 모두 기숙사가 있는 것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의 하루 식사 횟수는 ‘일 1회’, ‘일 2회’, ‘일 3회’로 구분하였으며, 거주형태는 제

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33의 설문지를 참고하여 ‘가족과 함께 살고 있음’,

‘기숙사’, ‘친척집’, ‘자취’, ‘기타’로 구분하였다.

2) 과일·채소류에 대한 기호도 및 메뉴선호도

조사대상자의 과일·채소류에 대한 기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21가지 과일과 39가

지 채소를 제시하고, 과일·채소류에 대한 메뉴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대상

학교 4곳의 2018년 식단을 참고하여 중복메뉴 73가지 (과일메뉴 6가지, 채소메뉴

63가지, 샐러드드레싱 5가지)를 제시하였다. 각 항목을 매우 싫어한다 (1점), 싫어

한다 (2점), 보통이다 (3점), 좋아한다 (4점), 매우 좋아한다 (5점)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선택적 주관식 (그 외 좋아하는 과일, 그 외 좋

아하는 채소, 그 외 좋아하는 과일 메뉴, 그 외 좋아하는 채소 메뉴) 총 4문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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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하였다.

3) 식태도

조사대상자의 식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긍정적인 식태도에

관한 문항 (3문항)과 부정적인 식태도에 관한 문항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중 2문항을 과일·채소류에 대한 식태도로 구성하였다. 긍정적인 식태도에 대해서

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런편이

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을 주고, 부정적인 식태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

다’ 5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런 편이다’ 2점, ‘매우 그렇

다’ 1점으로 점수를 역으로 계산하여 일반적인 식태도는 20점 만점, 과일·채소류

에 대한 식태도는 1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식태도를 가지고 있

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4) 자아효능감

조사대상자의 과일·채소류 섭취에 관한 자아효능감을 파악하기 위해 채소 섭취

에 관한 자아효능감 (5문항)과 과일 섭취에 관한 자아효능감 (5문항)으로 구분하

여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점수는 ‘매우 자신 없다’ 1점, ‘자신 없다’ 2점, ‘자

신 있다’ 3점, ‘매우 자신 있다’ 4점을 주어 합계를 계산하였으며, 채소와 과일 섭

취에 관한 자아효능감 각 20점 만점에 점수가 높을수록 섭취에 대한 자아효능감

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5) 식행동

조사대상자의 식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7일 동안의 식행동 (하루 3끼 식사

여부, 결식하는 끼니, 식사시간의 규칙성, 과일 섭취 빈도, 과일을 매일 섭취하지

않는 혹은 섭취하는 이유, 김치 이외의 채소반찬 매끼 섭취 빈도, 채소 반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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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끼 섭취하지 않는 혹은 섭취하는 이유,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 9문항으로 구성

하였으며, 편식 (편식 여부, 편식하는 음식의 종류) 2문항, 학교급식에서의 식행

동 (주로 남기는 음식, 남기는 이유, 채소 섞인 주반찬 제공 시 식행동, 채소반찬

제공 시 식행동, 과일 제공 시 식행동, 채소 섭취 증진 방안, 과일 섭취 증진 방

안)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최근 7일 동안의 식행동 빈도를 묻는 5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주 1-2회)’ 2점, ‘보통이다 (주 3-4회)’ 3점, ‘대체로 그렇다 (주 5-6

회)’ 4점, ‘항상 그렇다’ 5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식행동을 하는 것

으로 평가하였다.

4. 자료 분석 및 통계처리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Win Program (Ver. 24.0)과 AMOS (Ver. 26.0)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과 기호도 및 메뉴선호도, 식태도,

자아효능감, 식행동은 기술통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성별과 학년,

거주형태에 따른 기호도와 식태도 및 자아효능감, 식행동 점수 차이는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성별과 학년, 거주형태에 따른 식행동은 교

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요인의 상관관계 분석에는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각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AMOS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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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및 고찰

1.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48.3%, 여자

51.8%로 나타났고, 학년은 2학년 40.8%, 3학년 59.3%로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하

루 식사 횟수는 일 2회 60.3%, 일 1회 36.3%, 일 3회 3.5% 순으로 나타났으며,

거주형태는 가족과 함께 거주 93.5%, 기숙사 4.8%, 친척집 0.8%, 자취 0.5%, 기

타(지인 집) 0.5%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항 목 빈 도 (명) %

성별

남 193 48.3

여 207 51.8

학년

2학년 163 40.8

3학년 237 59.3

학교에서의
하루 식사 횟수

일 1회 145 36.3

일 2회 241 60.3

일 3회 14 3.5

거주형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음 374 93.5

기숙사 19 4.8

친척집 3 0.8

자취 2 0.5

기타1) 2 0.5

총 계 400 100.0

1) 지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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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사대상자의 신체적 특성 M±SD
　

구분

남
(n=193)

여
(n=207)

전체
(n=193)

2학년
(n=79)

3학년
(n=114)

전체
(n=207)

2학년
(n=84)

3학년
(n=123)

신장
173.7±5.90 173±6.67 174±5.31 160.8±5.16 160±5.83 161±4.59

체중
70.6±15.39 72±16.01 70±14.98 54.1±8.39 54±8.74 54±8.18

BMI1)
23.3±4.58 23.7±4.73 23.0±4.48 20.9±2.91 21.0±2.83 20.7±2.97

비
만
도
3)

저체중
13(6.7)2) 4(5.1) 9(7.9) 15(7.2) 4(4.8) 11(8.9)

정상체중
124(64.2) 49(62.0) 75(65.8) 163(78.7) 67(79.8) 96(78.0)

과체중
16(8.3) 8(10.1) 8(7.0) 15(7.2) 7(8.3) 8(6.5)

비만
40(20.7) 18(22.8) 22(19.3) 14(6.8) 6(7.1) 8(6.5)

1) 체질량지수(BMI) = kg/m2

2) N(%)
3) 2017 소아청소년성장도표, 성별에 따른 만17세,18세의 백분위수로 판정 (저체중<5백분위수,

≤ 정상체중<85백분위수, ≤과체중<95백분위수, ≤비만)

2) 조사대상자의 신체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조사대상자 중 2학년 남학생의 평균

신장은 173cm, 체중은 72kg, 여학생의 평균 신장은 160cm, 체중은 54kg로 나타

났으며, 3학년 남학생의 평균 신장은 174m, 체중은 70kg, 여학생의 평균 신장은

161cm, 체중은 54kg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7 학생건강검사표

본통계 중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의 평균 신장 173.0cm, 체중 68.8kg 여학생의

평균 신장 160.7cm, 체중57.3kg, 3학년 남학생의 평균 신장 173.5cm, 체중 71.0kg

여학생의 평균 신장 160.8cm, 체중 57.8kg과 비교하였을 때, 2학년의 경우 남학

생은 신장은 같으나 체중은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신장과 체중 모두 낮게

나타났다. 3학년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신장은 높게 나타났으나 체중은 낮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체질량 지수는 2학년 남학생 23.7kg/m2, 여학생 21.0kg/m2

이며, 3학년 남학생 23.0kg/m2 , 여학생 20.7kg/m2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7 소아

청소년성장도표의 정상 범위 안에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비만도는 남학생이 정상체중군 (64.2%), 비만군 (20.7%), 과체중

군 (8.3%), 저체중군 (6.7%)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 정상체중군 (78.7%), 저

체중군·과체중군 (7.2%), 비만군 (6.8%) 순으로 나타나 정상제충군의 비율이 가

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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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대상자의 과일·채소류에 대한 기호도

1) 채소류에 대한 기호도 및 메뉴선호도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채소류 기호도는 표 3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채소류

에 대한 기호도 평균은 5점 만점에 3.15점으로 ‘보통이다’(3점)보다 약간 높은 정

도로 나타났으며, 4점 이상의 점수로 기호도가 높은 채소류는 고구마 (4.29점)>

감자 (4.18점)> 콩나물 (4.16점)> 상추 (4.03점)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을 대상

으로 채소류 기호도를 조사한 연구22에서는 채소류의 기호도가 감자 (4.19점)>

오이 (3.81점)> 콩나물 (3.81점)> 상추 (3.79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충남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34에서는 고구마 (4.0점)> 오이 (3.8점)> 상추 (3.7

점)> 배추 (3.6점) 순으로 기호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 기호도가 높게 나

타난 채소류와 유사하였다. 인천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61에서도 감자,

상추, 오이의 기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인지도와 대조해 보았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인지도가 높을수록 기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

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50에서도 고등학생의 채소류 기호도가 콩나물

(3.25점), 상추 (3.19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이는 어렸을 때부터 자주 먹어온

친숙한 식품이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본 연구에서 4점 이상의 기호도를 보인 채소류가 더 많이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기호도를 보였다.

반면 기호도가 3점 이하로 나타난 채소류는 가지 (1.95점)< 생강 (1.97점)< 도

라지 (2.39점)< 치커리, 쑥갓 (2.50점)< 우엉 (2.54점)< 연근 (2.59점)< 아욱 (2.61

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2의 채소류 기호도에서 가

지 (2.18점)< 쑥갓 (2.60점)< 아욱 (2.67점)의 기호도가 낮게 나타난 것과 유사했

으나 본 연구에서 기호도 점수가 더 낮게 나타났으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50에서는 고등학생의 채소류 기호도 평균이 3점 이하로 나타나 본 연구에

서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채소류 기호도 평균을 살펴보면 남학생 (3.14점)과 여학생 (3.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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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50

에서 고등학교 남학생의 채소류 기호도가 여학생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

과 다른 양상이었다. 4점 이상의 높은 기호도를 보인 채소류는 남학생의 경우 콩

나물 (4.09점)과 고구마 (4.05점)였으나, 여학생의 경우 고구마 (4.57점), 감자

(4,29점), 콩나물 (4.22점), 오이 (4.02점) 순으로 나타나 남학생보다 더 많은 채소

류가 4점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2점 이하의 낮은 기호도를 보인 채소류에서

여학생은 생강 (1.79점), 가지 (1.86점)로 나타났으나 남학생에서 제일 낮은 기호

도가 2.05점의 가지로, 2점 이하의 채소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50에서도 고등학교 남학생은 가지의 기호도가 2.03점으로 가

장 낮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가지의 기호도가 1.91점으로 낮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채소류로 미

나리 (p<0.01), 당근 (p<0.01), 도라지 (p<0.01), 생강 (p<0.01), 표고버섯 (p<0.01)

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기호도를 보였으며, 배추 (p<0.05), 상추

(p<0.05), 숙주나물 (p<0.01), 양상추 (p<0.01), 감자 (p<0.05), 고구마 (p<0.001),

오이 (p<0.01), 팽이버섯 (p<0.05)에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기호도가 높게 나타

났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31에서도 미나리, 생강의 경우 남학생의 기호도

가 여학생 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선행연

구22에서는 배추, 양상추, 숙주나물, 오이의 기호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유

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결과가 보고되었다. 또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50에서 고등학생의 미나리, 당근의 기호도가 남학생이 여학생 보

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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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성별에 따른 채소류에 대한 기호도 M±SD

구 분
전체
(n=400)

성별
t남

(n=193)
여

(n=207)

잎줄기채소
·새싹채소

고사리1) 3.16±1.22 3.19±1.17 3.13±1.26 0.517

근대 2.62±1.01 2.68±0.96 2.56±1.06 0.987

깻잎 3.51±1.26 3.55±1.23 3.47±1.29 0.660

대파 3.26±1.12 3.34±1.11 3.19±1.13 1.340

미나리 2.65±1.18 2.84±1.13 2.47±1.21 3.094**

배추 3.85±0.98 3.73±0.96 3.95±1.00 -2.257*

부추 3.49±1.15 3.47±1.11 3.51±1.19 -0.310

브로콜리 3.14±1.31 3.06±1.22 3.21±1.38 -1.156

상추 4.03±0.95 3.91±0.94 4.14±0.95 -2.416*

숙주나물 3.75±1.17 3.58±1.14 3.91±1.18 -2.791**

시금치 3.41±1.24 3.30±1.19 3.51±1.28 -1.756

쑥갓 2.50±1.06 2.57±1.03 2.43±1.09 1.256

아욱 2.61±1.11 2.64±1.04 2.58±1.18 0.497

양배추 3.60±1.13 3.50±1.05 3.70±1.19 -1.714

양상추 3.77±1.07 3.62±1.05 3.91±1.07 -2.762**

양파 3.67±1.18 3.78±1.07 3.56±1.27 1.940

청경채 2.90±1.25 2.88±1.12 2.92±1.37 -0.290

치커리 2.50±1.10 2.60±1.03 2.40±1.16 1.522

콩나물 4.16±1.01 4.09±0.99 4.22±1.02 -1.235

평균 3.30±0.76 3.29±0.74 3.31±0.78 -0.287

뿌리채소

감자 4.18±0.95 4.05±0.97 4.29±0.91 -2.579*

고구마 4.29±0.95 3.99±1.10 4.57±0.68 -6.336***

당근 2.93±1.25 3.10±1.08 2.76±1.37 2.723**

도라지 2.39±1.24 2.59±1.17 2.21±1.28 3.103**

무 3.15±1.13 3.18±1.06 3.13±1.20 0.447

무말랭이 3.03±1.30 2.99±1.26 3.07±1.33 -0.603

열무 3.38±1.24 3.31±1.23 3.43±1.26 -0.958

연근 2.59±1.36 2.66±1.33 2.53±1.38 0.940

우엉 2.54±1.26 2.63±1.23 2.46±1.28 1.366

생강 1.97±1.09 2.17±1.08 1.79±1.06 3.453**

평균 3.053±0.80 3.08±0.82 3.03±0.78 0.560

열매채소

가지 1.95±1.18 2.05±1.17 1.86±1.19 1.589

고추 2.96±1.25 3.04±1.22 2.88±1.27 1.265

단호박 3.12±1.32 3.01±1.26 3.23±1.37 -1.690

애호박 2.94±1.28 2.94±1.24 2.93±1.33 0.042

오이 3.87±1.21 3.70±1.22 4.02±1.19 -2.709**

파프리카 2.92±1.48 2.88±1.33 2.96±1.60 -0.519

평균 2.93±0.89 2.91±0.85 2.95±0.93 -0.432

버섯

느타리버섯 3.11±1.51 3.14±1.40 3.08±1.61 0.397

새송이버섯 3.31±1.51 3.22±1.42 3.40±1.59 -1.178

팽이버섯 3.58±1.44 3.43±1.39 3.72±1.49 -2.011*

표고버섯 2.89±1.54 3.12±1.41 2.68±1.63 2.853**

평균 3.22±1.36 3.22±1.32 3.21±1.40 0.069

총 평균 3.14±0.75 3.14±0.74 3.15±0.76 -0.052

1) 매우 싫어한다(1점), 싫어한다(2점), 보통이다(3점), 좋아한다(4점), 매우 좋아한다(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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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채소류 메뉴선호도는 표 4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채

소류의 메뉴선호도는 5점 만점에 대해 평균 3.45점으로 보통 보다 약간 높은 수

준으로 나타났다. 4점 이상의 높은 선호도를 보인 메뉴는 김치볶음밥 (4.54점)>

김치전 (4.46점)> 국수 (4.44점)> 오므라이스 (4.41점)> 김치볶음 (4.34점)> 된장

찌개 (4.27점)> 군고구마 (4.25점)> 감자버터구이 (4.24점)> 고구마튀김, 고구마

맛탕 (4.22점)> 비빔밥 (4.18점)> 상추, 깻잎쌈 (4.11점)> 쫄면야채무침 (4.04점)>

쌈무, 치킨무 (4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김치류에서 배추김치가 4.1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 일품요리와 면류, 김치를 이용한 메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근조림 (2.55점), 느타리버섯무침 (2.73점), 애호박볶음 (2.77점), 브로콜리

무침 (2.85점), 파프리카&쌈장 (2.96점), 얼갈이배추된장무침 (2.97점)의 선호도는

3점 이하로 낮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채소류의 기호도에서도 낮은 점수를 보인

채소였으나, 해당 채소의 기호도 보다 낮게 나타나 조리방법을 선호하지 않는 것

으로 보이며, 해당 채소에 대한 섭취를 늘리기 위해서 기존의 조리방법 보다는

다른 조리방법을 이용한 메뉴를 제공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조리방법에 따라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표 4, 5), 일품요리·면류 (4.18점)> 구

이·전류 (3.99점)> 김치류 (3.87점)> 볶음·튀김류 (3.71점)> 국류 (3.67점)> 쌈·장

류 (3.58점)> 절임·겉절이류 (3.49점)> 샐러드류 (3.24점)> 무침류 (3.20점)> 찜·

조림류 (3.07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62에서 학교급

식 메뉴 선호도에서도 면류, 튀김류, 구이류, 전류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는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63에서는 채식식단과 일반식단에

대한 학생들의 기호도 유형이 유사한 것은 학생들의 기호도가 식품 자체 뿐 만

아니라 조리법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기숙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64에서는 채소류 메뉴의 경우 밥류, 김치류, 전·볶음·튀김류의 기

호도가 높게 나타났고, 찜·조림류의 기호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샐러드드레싱의 선호도는 요거트드레싱 (4.00점)> 키위소스드레싱 (3.59점)> 허

니머스타드드레싱 (3.56점)> 오리엔탈드레싱 (3.48점)> 마요네즈드레싱 (3.20점)

의 순으로 나타나 드레싱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여 학생들의 기호도를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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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샐러드 메뉴에 사용되는 드레싱의 종류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른 채소류 메뉴선호도의 평균을 살펴보면 남학생 3.43점, 여학생이

3.48점으로 채소류 기호도와 같이 여학생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카레라이스를 제외한 모든 일품요리·면류와 김치를 이용한 요

리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 없이 모두 4점 이상의 기호도를 보였으며, 여학생의 경

우 군고구마 (4.53점), 고구마맛탕 (4.42점), 감자구이&크림 (4.07점), 쌈무/치킨무

(4.01점)도 기호도가 4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호도가 낮은 메뉴로는 남학

생의 경우 연근조림 (2.57점)< 브로콜리무침 (2.83점)< 느타리버섯무침 (2.85점)<

파프리카&쌈장 (2.90점) 등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연근조림 (2.53점)<

느타리버섯무침 (2.62점)< 애호박볶음 (2.62점)< 브로콜리무침 (2.86점) 등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인 메뉴로는 수제비국 (p<0.05), 고구마맛탕

(p<0.001), 고구마튀김 (p<0.001), 군고구마 (p<0.001), 감자구이&크림 (p<0.05),

감자조림 (p<0.05), 콩나물무침 (p<0.05), 오이스틱&쌈장 (p<0.01), 삶은 양배추&

쌈장 (p<0.05), 감자샐러드 (p<0.01), 고구마샐러드 (p<0.001), 양상추샐러드

(p<0.01)에서 여학생의 기호도가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남학생은 애호

박볶음 (p<0.05)에서만 유의한 차이로 여학생보다 높은 기호도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선호도를 조리방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5에 제시하였으

며, 남학생은 일품요리·면류 (4.20점)> 구이·전류 (3.87점)> 김치류 (3.84점)> 국

류 (3.68점)> 볶음·튀김류 (3.65점)> 절임·겉절이류 (3.51점)> 쌈·장류 (3.48점)>

샐러드류 (3.42점)> 무침류 (3.16점)> 찜·조림류 (2.99점)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

학생은 일품요리·면류 (4.16점)> 구이·전류 (4.10점)> 김치류 (3.89점)> 볶음·튀

김류 (3.78점)> 쌈·장류 (3.67점)> 국류 (3.65점)> 샐러드류 (3.58점)> 절임·겉절

이류 (3.48점)> 무침류 (3.23점)> 찜·조림류 (3.1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인 조리방법에는 구이·전류 (p<0.01), 샐러드류 (p<0.01)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여고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6에서 채소 메뉴 중 일품요리, 구이·전류, 김치류의 선호도가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찜·조림류가 가장 낮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고,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64에서도 샐러드류의 기호도에서 여학생의 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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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결과가 보고되었다.

성별에 따른 샐러드드레싱의 선호도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요거트드레싱 (3.96

점)> 허니머스타드드레싱 (3.66점)> 키위소스드레싱 (3.63점)> 오리엔탈드레싱

(3.42점)> 마요네즈드레싱 (3.29점)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요거트드레싱

(4.04점)> 키위소스드레싱 (3.56점)> 허니머스타드드레싱 (3.47점)> 오리엔탈드레

싱 (3.53점)> 마요네즈드레싱 (3.13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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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성별에 따른 채소류 메뉴에 대한 선호도 M±SD

구 분
전체
(n=400)

성별
t남

(n=193)
여

(n=207)

일품요리
·면류

비빔밥1) 4.18±1.02 4.17±1.04 4.18±1.01 -0.076

채식 카레라이스 3.64±1.23 3.70±1.21 3.59±1.25 0.923

쫄면야채무침 4.04±1.06 4.04±1.07 4.03±1.06 0.023

오므라이스 4.41±0.85 4.41±0.82 4.41±0.87 -0.015

김치볶음밥 4.54±0.79 4.54±0.73 4.54±0.85 0.033

국수 4.44±0.80 4.48±0.75 4.39±0.84 1.141

평균 4.18±0.64 4.20±0.63 4.16±0.65 0.517

국류

근대된장국 3.27±1.17 3.32±1.19 3.22±1.14 0.790

배추된장국 3.75±1.11 3.76±1.11 3.74±1.12 0.101

무된장국 3.47±1.16 3.60±1.09 3.34±1.20 2.263

콩나물맑은국 3.87±1.08 3.83±1.08 3.89±1.09 -0.548

열무된장국 3.35±1.12 3.48±1.12 3.24±1.11 2.151

수제비국 3.78±1.16 3.65±1.21 3.89±1.11 -2.079*

된장찌개 4.27±0.89 4.23±0.88 4.30±0.89 -0.860

팽이버섯된장국 3.75±1.18 3.76±1.14 3.73±1.23 0.293

평균 3.67±0.84 3.68±0.86 3.65±0.82 0.361

볶음
·튀김류

새송이버섯볶음 3.06±1.40 3.11±1.37 3.01±1.44 0.681

애호박볶음 2.77±1.31 2.92±1.30 2.63±1.31 2.170*

고구마맛탕 4.19±1.02 3.91±1.11 4.44±0.84 -5.315***

감자채볶음 3.88±1.13 3.80±1.17 3.96±1.10 -1.353

고구마튀김 4.22±1.01 4.01±1.10 4.42±0.87 -4.170***

김치볶음 4.34±0.98 4.29±0.95 4.38±1.00 -0.935

평균 3.71±0.75 3.65±0.80 3.78±0.69 -1.754

구이·전류

김치전 4.46±0.86 4.40±0.88 4.51±0.85 -1.255

감자버터구이 4.24±0.99 4.23±1.00 4.26±0.98 -0.286

군고구마 4.25±0.96 3.95±1.10 4.53±0.72 -6.179***

감자구이&크림 3.94±1.18 3.79±1.22 4.07±1.12 -2.349*

애호박전 3.07±1.35 3.02±1.26 3.12±1.43 -0.745

평균 3.99±0.76 3.87±0.81 4.10±0.70 -2.940**

찜·조림류

감자조림 3.69±1.18 3.54±1.20 3.83±1.15 -2.443*

단호박찜 3.00±1.33 2.90±1.23 3.09±1.41 -1.412

연근조림 2.55±1.35 2.57±1.29 2.53±1.40 0.303

평균 3.07±1.05 2.99±1.06 3.14±1.05 -1.402

무침류

오이고추된장무침 3.05±1.34 3.05±1.30 3.05±1.37 0.063

열무된장무침 2.93±1.21 2.95±1.33 2.94±1.27 -0.153

매운콩나물무침 3.70±1.19 3.63±1.22 3.76±1.16 -1.077

무말랭이무침 3.05±1.35 3.02±1.31 3.09±1.39 -0.547

무생채 3.14±1.30 3.10±1.23 3.19±1.36 -0.639

브로콜리무침 2.85±1.36 2.83±1.30 2.86±1.41 -0.173

숙주나물무침 3.40±1.30 3.25±1.26 3.54±1.33 -2.212

시금치무침 3.21±1.34 3.05±1.29 3.35±1.37 -2.219

느타리버섯무침 2.73±1.37 2.85±1.31 2.62±1.41 1.672

양파겨자무침 3.04±1.42 3.07±1.31 3.01±1.51 0.391

파채 3.82±1.19 3.82±1.14 3.82±1.25 -0.030

얼갈이배추된장무침 2.97±1.23 2.99±1.18 2.95±1.26 0.354

오이무침/오이생채 3.37±1.28 3.25±1.30 3.48±1.26 -1.724

콩나물무침 3.77±1.19 3.64±1.24 3.88±1.14 -1.965*

평균 3.20±0.96 3.16±0.97 3.23±0.95 -0.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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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장류

상추,깻잎쌈&쌈장 4.11±1.12 4.08±1.07 4.14±1.16 -0.556

오이스틱&쌈장 3.83±1.31 3.62±1.33 4.02±1.27 -3.059**

파프리카&쌈장 2.96±1.53 2.90±1.41 3.01±1.64 -0.772

삶은 양배추&쌈장 3.47±1.40 3.30±1.35 3.62±1.43 -2.282*

브로콜리&초장 3.26±1.51 3.16±1.42 3.36±1.58 -1.340

쌈무/치킨무 4.00±1.18 3.98±1.14 4.01±1.21 -0.299

평균 3.58±1.03 3.48±0.99 3.67±1.06 -1.926

절임·
겉절이류

깻잎지/깻잎절임 3.64±1.36 3.65±1.32 3.63±1.40 0.182

양파장아찌 3.37±1.45 3.40±1.36 3.34±1.52 0.389

깻잎겉절이 3.52±1.37 3.59±1.35 3.45±1.40 1.021

배추겉절이 3.53±1.28 3.54±1.30 3.52±1.27 0.093

부추겉절이 3.44±1.33 3.46±1.30 3.43±1.36 0.194

상추겉절이 3.57±1.28 3.55±1.27 3.58±1.29 -0.268

평균 3.49±1.17 3.51±1.17 3.48±1.17 0.197

김치류

배추김치 4.18±1.06 4.10±1.09 4.25±1.03 -1.442

깍두기 3.92±1.15 3.89±1.09 3.94±1.21 -0.486

알타리무김치 3.57±1.24 3.51±1.22 3.63±1.26 -0.935

파김치 3.79±1.26 3.84±1.22 3.75±1.30 0.715

열무김치 3.83±1.19 3.83±1.13 3.84±1.24 -0.105

평균 3.87±1.03 3.84±1.01 3.89±1.04 -0.515

샐러드류

감자샐러드 3.65±1.23 3.45±1.25 3.83±1.19 -3.167**

고구마샐러드 3.64±1.23 3.39±1.27 3.86±1.15 -3.873***

단호박샐러드 3.02±1.36 2.90±1.30 3.13±1.41 -1.620

양상추샐러드 3.44±1.29 3.29±1.24 3.58±1.33 -2.265*

평균 3.42±1.08 3.24±1.08 3.58±1.05 -3.159**

샐러드
드레싱

마요네즈드레싱 3.20±1.30 3.29±1.26 3.13±1.34 1.224

허니머스타드드레싱 3.56±1.23 3.66±1.14 3.47±1.30 1.548

요거트드레싱 4.00±1.11 3.96±1.10 4.04±1.12 -0.676

키위소스드레싱 3.59±1.32 3.63±1.29 3.56±1.35 0.496

오리엔탈드레싱 3.48±1.22 3.42±1.22 3.53±1.22 -0.902

총 평균2) 3.45±0.69 3.43±0.69 3.48±0.69 -0.774

1) 매우 싫어한다(1점), 싫어한다(2점), 보통이다(3점), 좋아한다(4점), 매우 좋아한다(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
2) 샐러드 드레싱 기호도를 제외한 평균
* p<0.05 , ** p<0.01 , *** p<0.001

<표 5. 성별에 따른 조리방법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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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의 학년 및 거주형태에 따른 채소류에 대한 기호도는 표 6과 같다.

학년에 따른 채소류 기호도 평균을 살펴보면 2학년과 3학년 모두 3.14점으로 나

타나 학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점 이상의 높은 기호도를 보인 채소류

는 2학년과 3학년 모두 고구마, 감자, 콩나물, 상추로 나타났으며, 2점 이하의 낮

은 기호도를 보인 채소류는 2학년과 3학년 모두 생강과 가지로 나타났다. 대체적

으로 채소류에 따라 2학년과 3학년의 기호도 수준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거주형태에 따른 채소류 기호도 평균은 가족과 거주하는 군이 3.12점, 그 외인

군이 3.41점으로 그 외인 군이 다소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4점 이상의 높은 기호도를 보인 채소류로 가족과 거주하는 군은 고구마

(4.27점)> 감자 (4.17점)> 콩나물 (4.12점)> 상추 (4.01점)로 나타났으며, 그 외인

군은 콩나물 (4.65점)> 고구마 (4.58점)> 상추 (4.38점)> 감자 (4.31점)> 배추

(4.31점)> 양상추 (4.23점)> 새송이버섯 (4.20점)> 오이 (4.15점)> 팽이버섯 (4.12

점)> 숙주나물 (4.04점), 양배추 (4.04점) 순으로 나타나 그 외인 군이 더 다양한

종류의 채소류에서 높은 기호도를 보였다. 2점 이하의 낮은 기호도를 보인 채소

류는 가족과 거주하는 군에서 가지 (1.95점), 생강 (1.97점)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

인 군은 가지가 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2점 이하의 기호도를 보인 다른 채소

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채소류에서 그 외인 군의 기호

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형태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인 채소류로 배추

(p<0.05), 양배추 (p<0.05), 콩나물 (p<0.01), 열무 (p<0.05), 느타리버섯 (p<0.05),

새송이버섯 (p<0.01)에서 그 외인 군의 기호도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한 버섯류의 경우 팽이버섯과 표고버섯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가족과 거

주하는 군 보다 그 외인 군의 기호도가 더 높게 나타나 버섯류의 평균 기호도에

서 그 외인 군이 유의적으로 더 높았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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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학년, 거주형태에 따른 채소류에 대한 기호도 M±SD

구 분
학년

t

거주형태

t
2학년
(n=163)

3학년
(n=237)

가족과
거주
(n=374)

그 외
(n=26)

잎줄기채
소
·새싹
채소

고사리1) 3.12±1.10 3.19±1.30 -0.506 3.15±1.23 3.31±1.01 -0.635

근대 2.69±1.02 2.57±1.00 0.897 2.61±1.01 2.74±0.93 -0.509

깻잎 3.54±1.19 3.49±1.31 0.376 3.49±1.26 3.88±1.21 -1.563

대파 3.26±1.12 3.26±1.12 -0.021 3.26±1.10 3.31±1.35 -0.221

미나리 2.69±1.17 2.62±1.20 0.552 2.64±1.19 2.73±1.08 -0.360

배추 3.87±0.97 3.83±0.99 0.337 3.81±1.00 4.31±0.62 -2.496*

부추 3.45±1.16 3.52±1.15 -0.607 3.47±1.14 3.85±1.29 -1.636

브로콜리 3.15±1.28 3.13±1.32 0.170 3.11±1.31 3.58±1.17 -1.769

상추 4.06±0.98 4.01±0.93 0.547 4.01±0.96 4.38±0.64 -1.977

숙주나물 3.69±1.18 3.80±1.16 -0.940 3.73±1.18 4.04±1.00 -1.291

시금치 3.48±1.23 3.35±1.24 1.035 3.39±1.23 3.73±1.25 -1.380

쑥갓 2.49±0.95 2.50±1.13 -0.080 2.49±1.07 2.60±0.87 -0.495

아욱 2.56±1.04 2.65±1.17 -0.675 2.60±1.11 2.75±1.12 -0.578

양배추 3.66±1.04 3.57±1.19 0.793 3.57±1.15 4.04±0.72 -2.046*

양상추 3.75±1.06 3.79±1.07 -0.364 3.74±1.08 4.23±0.71 -2.277

양파 3.63±1.13 3.69±1.21 -0.465 3.64±1.18 3.96±1.18 -1.327

청경채 2.84±1.17 2.95±1.31 -0.802 2.89±1.25 3.08±1.25 -0.739

치커리 2.50±1.03 2.49±1.16 0.013 2.49±1.11 2.52±0.99 -0.120

콩나물 4.18±0.99 4.14±1.01 0.337 4.12±1.02 4.65±0.63 -2.623**

평균 3.30±0.73 3.31±0.78 -0.126 3.28±0.77 3.56±0.52 -1.778

뿌리
채소

감자 4.26±0.89 4.12±0.98 1.405 4.17±0.95 4.31±0.93 -0.724

고구마 4.38±0.89 4.23±0.99 1.531 4.27±0.97 4.58±0.70 -1.576

당근 3.06±1.19 2.84±1.28 1.732 2.93±1.25 2.92±1.29 0.008

도라지 2.35±1.20 2.43±1.27 -0.629 2.39±1.22 2.50±1.56 -0.454

무 3.23±1.10 3.10±1.15 1.131 3.12±1.13 3.54±0.99 -1.819

무말랭이 3.01±1.28 3.05±1.31 -0.305 3.01±1.28 3.31±1.52 -1.129

열무 3.43±1.26 3.34±1.24 0.722 3.34±1.25 3.85±1.12 -2.000*

연근 2.48±1.33 2.67±1.38 -1.353 2.58±1.36 2.69±1.38 -0.400

우엉 2.45±1.28 2.60±1.24 -1.163 2.54±1.25 2.50±1.39 0.163

생강 1.95±1.12 1.99±1.07 -0.332 1.97±1.09 2.04±1.11 -0.326

평균 3.06±0.76 3.04±0.83 0.235 3.04±0.80 3.22±0.68 -1.128

열매
채소

가지 1.88±1.09 2.00±1.24 -1.012 1.95±1.17 2.00±1.36 -0.202

고추 2.88±1.20 3.01±1.28 -1.018 2.94±1.24 3.27±1.31 -1.309

단호박 3.16±1.35 3.09±1.30 0.496 3.10±1.33 3.38±1.10 -1.058

애호박 2.80±1.26 3.03±1.30 -1.780 2.91±1.29 3.27±1.25 -1.374

오이 3.91±1.19 3.84±1.22 0.548 3.85±1.23 4.15±0.92 -1.249

파프리카 3.01±1.44 2.86±1.50 0.966 2.91±1.46 3.04±1.71 -0.423

평균 2.91±0.82 2.94±0.93 -0.324 2.91±0.90 3.17±0.74 -1.397

버섯

느타리버섯 3.04±1.51 3.16±1.51 -0.800 3.07±1.53 3.76±1.13 -2.229*

새송이버섯 3.32±1.49 3.31±1.54 0.069 3.25±1.52 4.20±1.04 -3.061**

팽이버섯 3.64±1.46 3.54±1.44 0.675 3.54±1.46 4.12±1.05 -1.935

표고버섯 2.92±1.57 2.87±1.53 0.314 2.86±1.54 3.32±1.57 -1.446

평균 3.23±1.36 3.21±1.37 0.108 3.18±1.37 3.83±1.01 -2.343*

총 평균 3.14±0.71 3.14±0.78 -0.026 3.12±0.76 3.41±0.55 -1.881

1) 매우 싫어한다(1점), 싫어한다(2점), 보통이다(3점), 좋아한다(4점), 매우 좋아한다(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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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및 거주형태에 따른 채소류 메뉴선호도에 대한 분석한 결과 (표 7, 8), 학

년에 따른 채소류 메뉴선호도의 평균을 살펴보면 2학년 3.45점, 3학년 3,46점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학년 (4.55점)과 3학년 (4.53점) 모두 김치볶음

밥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오므라이스, 김치전, 국수, 고구마

튀김, 김치볶음, 된장찌개, 감자버터구이, 군고구마, 고구마맛탕, 상추깻잎쌈, 비빔

밥, 쫄면야채무침에서 4점 이상의 높은 기호도를 보였고, 2학년의 경우 쌈무/치킨

무 (4.06점)도 4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3학년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김치류에서는 학년에 차이 없이 배추김치에서 4점 이상으로 나타나 배추김

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수가 낮게 나타난 메뉴에는 2학년의 경

우 연근조림 (2.36점)< 느타리버섯무침 (2.63점)< 애호박볶음 (2.65점)< 브로콜리

무침 (2.78점)< 얼갈이배추된장무침 (2.84점) 등으로 나타났으며, 3학년은 연근조

림 (2.68점)< 느타리버섯무침 (2.80점)< 애호박볶음(2.85점)< 파프리카&쌈장

(2.89점)< 브로콜리무침 (2.89점)< 열무된장무침 (2.98점) 등으로 나타났다. 2학년

의 경우 파프리카&쌈장은 3.06점으로 3학년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

는 보이지 않았으며 그 외 모든 메뉴에서도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년에 따른 메뉴선호도를 조리방법에 따라 살펴보면 2학년은 일품요리·면류

(4.20점)> 구이·전류 (3.99점)> 김치류 (3.90점)> 볶음·튀김류 (3.73점)> 쌈·장류

(3.63점)> 국류 (3.60점)> 절임·겉절이류 (3.48점)> 샐러드류 (3.45점)> 무침류

(3.13점)> 찜·조림류 (2.98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3학년은 일품요리·면류 (4.17

점)> 구이·전류 (3.97점)> 김치류 (3.84점)> 국류 (3.71점)> 볶음·튀김류 (3.70

점)> 쌈·장류 (3.54점)> 절임·겉절이류 (3.50점)> 샐러드류 (3.39점)> 무침류(3.24

점)> 찜·조림류 (3.18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중·고등학

생을 대상으로 채식메뉴 선호도를 조사한 연구63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채소의 주

된 요리법인 무침류, 조림류의 기호도가 청소년들에게서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채소류를 이용한 다양한 조리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학년에 따른 샐러드드레싱의 선호도를 살펴보면 2학년과 3학년 모두 요거트드

레싱> 키위소스드레싱> 허니머스타드드레싱> 오리엔탈드레싱> 마요네즈드레싱

의 순으로 나타나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거주형태에 따른 채소류 메뉴선호도의 평균을 살펴보면 가족과 거주하는 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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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점, 그 외인 군이 3.75점으로 그 외인 군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p<0.01). 가족과 거주하는 군 (4.53점)과 그 외인 군 (4.73점) 모두 김치볶음

밥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군 모두 오므라이스, 김치전, 국수,

고구마튀김, 김치볶음, 된장찌개, 감자버터구이, 군고구마, 고구마맛탕, 상추깻잎

쌈, 비빔밥, 쫄면야채무침에서 4점 이상의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그 외인 군은

오이스틱&쌈장(4.42), 콩나물무침 (4.42점), 쌈무/치킨무 (4.38점), 매운 콩나물무

침 (4.27점), 깻잎지 (4.23점), 팽이버섯된장국 (4.16점), 상추겉절이 (4.12점) 등 12

가지의 메뉴에서 4점 이상의 높은 선호도를 보여 그 외인 군에서 선호도가 높은

메뉴의 종류가 훨씬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류에서는 가족과 거주하는 군

(4.14점)과 그 외인 군 (4.65점) 모두 배추김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그 외인 군은 깍두기 (4.46점), 열무김치 (4.46점), 알타리무김치 (4.17점), 파

김치 (4.16점)에서도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여 김치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과 거주하는 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 점수가 낮

게 나타난 메뉴에는 가족과 거주하는 군에서 연근조림 (2.53점)<느타리버섯무침

(2.70점)< 애호박볶음 (2.75점)< 브로콜리무침 (2.82점)< 열무된장무침(2.92점) 등

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인 군은 연근조림이 2.88점으로 유일하게 3점 이하의 점

수로 낮게 나타나 그 외인 군은 연근조림을 제외한 모든 메뉴의 평균 기호도가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메뉴는 콩나

물무침 (p<0.05), 상추깻잎쌈 (p<0.05), 열무김치 (p<0.05), 양배추샐러드 (p<0.05)

로 가족과 거주하는 군 보다 그 외인 군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에 따른 메뉴선호도를 조리방법에 따라 살펴보면 가족과 거주하는 군

은 일품요리·면류 (4.17점)> 구이·전류 (3.98점)> 김치류 (3.83점)> 볶음·튀김류

(3.70점)> 국류 (3.67점)> 쌈·장류 (3.54점)> 절임·겉절이류 (3.46점)> 샐러드류

(3.39점)> 무침류 (3.17점)> 찜·조림류 (3.06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인 군

은 김치류 (4.40점)> 일품요리·면류 (4.30점)> 구이·전류 (4.19점)> 절임·겉절이

류 (4.01점)> 쌈·장류 (4.09점)> 볶음·튀김류 (3.92점)> 샐러드류 (3.89점)> 국류

(3.70점)> 무침류 (3.63점)> 찜·조림류 (3.22점)의 순으로 나타나 다른 양상을 보

였다. 김치류 (p<0.05)와 쌈·장류 (p<0.05)에서 그 외인 군의 선호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 외인 군의 경우 전체 메뉴선호도 평균보다도 높은 선호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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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학년, 거주형태에 따른 채소류 메뉴에 대한 선호도 M±SD

구 분
학년

t

거주형태

t
2학년
(n=163)

3학년
(n=237)

가족과
거주
(n=374)

그 외
(n=26)

일
품
요
리
·면
류

비빔밥1) 4.10±1.07 4.23
±
0.99 -1.246 4.16

±
1.03 4.46

±
0.81 -1.479

채식 카레라이스 3.70±1.20 3.61
±
1.25 0.746 3.65

±
1.23 3.50

±
1.30 0.618

쫄면야채무침 4.09±1.03 4.00
±
1.08 0.795 4.00

±
1.07 4.54

±
0.86 -2.518

오므라이스 4.48±0.76 4.36
±
0.90 1.342 4.41

±
0.84 4.35

±
0.98 0.397

김치볶음밥 4.55±0.75 4.53
±
0.83 0.306 4.53

±
0.80 4.65

±
0.75 -0.772

국수 4.45±0.81 4.43
±
0.79 0.278 4.44

±
0.80 4.42

±
0.76 0.093

평균 4.20±0.63 4.17
±
0.65 0.513 4.17

±
0.65 4.30

±
0.56 -0.981

국
류

근대된장국 3.21±1.15 3.31
±
1.18 -0.768 3.27

±
1.15 3.25

±
1.36 0.082

배추된장국 3.64±1.11 3.82
±
1.11 -1.597 3.75

±
1.11 3.68

±
1.14 0.322

무된장국 3.37±1.12 3.54
±
1.18 -1.404 3.48

±
1.15 3.32

±
1.28 0.663

콩나물맑은국 3.84±1.02 3.88
±
1.13 -0.375 3.86

±
1.08 3.92

±
1.09 -0.282

열무된장국 3.26±1.12 3.42
±
1.13 -1.296 3.36

±
1.12 3.32

±
1.22 0.160

수제비국 3.80±1.09 3.76
±
1.21 0.373 3.77

±
1.16 3.92

±
1.26 -0.660

된장찌개 4.17±0.92 4.34
±
0.86 -1.910 4.26

±
0.88 4.31

±
1.01 -0.238

팽이버섯된장국 3.69±1.15 3.78
±
1.21 -0.765 3.72

±
1.20 4.16

±
0.94 -1.809

평균 3.60±0.81 3.71
±
0.86 -1.299 3.67

±
0.83 3.70

±
0.92 -0.220

볶
음
·튀
김
류

새송이버섯볶음 2.99±1.34 3.11
±
1.44 -0.782 3.02

±
1.39 3.68

±
1.44 -2.295

애호박볶음 2.65±1.25 2.85
±
1.34 -1.548 2.75

±
1.31 3.08

±
1.22 -1.230

고구마맛탕 4.32±0.94 4.09
±
1.06 2.197* 4.18

±
1.01 4.23

±
1.14 -0.237

감자채볶음 3.98±1.06 3.81
±
1.18 1.451 3.90

±
1.12 3.69

±
1.38 0.884

고구마튀김 4.33±0.92 4.15
±
1.06 1.736 4.22

±
1.01 4.27

±
1.00 -0.257

김치볶음 4.32±1.00 4.35
±
0.96 -0.313 4.31

±
0.99 4.73

±
0.60 -2.130

평균 3.73±0.70 3.70
±
0.78 0.488 3.70

±
0.75 3.92

±
0.69 -1.460

나타났는데, 그 외인 군의 90% 이상이 기숙사 학생인 것을 고려할 때, 이는 학

교급식에서 제공되는 식단으로 이루어진 해당 채소류 메뉴를 더 자주 접하고 많

이 먹어보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호도가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거주형태에 따른 샐러드드레싱의 선호도를 살펴보면 가족과 거주하는 군은 요

거트드레싱 (4.00점)> 키위소스드레싱 (3.60점)> 허니머스타드드레싱 (3.59점)>

오리엔탈드레싱 (3.47점)> 마요네즈드레싱 (3.23점)의 순으로 나타났고, 그 외인

군은 요거트드레싱 (4.04점)> 오리엔탈드레싱 (3.54점)> 키위소스드레싱 (3.42

점)> 허니머스타드드레싱 (3.23점)> 마요네즈드레싱 (2.81점)의 순으로 나타났으

나 학년에 따른 선호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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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이·
전
류

김치전 4.47±0.80 4.44
±
0.91 0.334 4.44

±
0.87 4.62

±
0.75 -0.980

감자버터구이 4.22±1.00 4.26
±
0.98 -0.441 4.24

±
0.99 4.27

±
1.04 -0.143

군고구마 4.28±0.94 4.23
±
0.98 0.510 4.23

±
0.98 4.62

±
0.64 -1.991

감자구이&크림 3.98±1.17 3.90
±
1.18 0.624 3.94

±
1.17 3.88

±
1.27 0.243

애호박전 2.96±1.34 3.14
±
1.36 -1.287 3.03

±
1.35 3.58

±
1.30 -1.994

평균 3.99±0.72 3.99
±
0.79 -0.078 3.98

±
0.76 4.19

±
0.74 -1.379

찜·
조
림
류

감자조림 3.62±1.22 3.73
±
1.16 -0.952 3.69

±
1.18 3.62

±
1.27 0.321

단호박찜 2.97±1.30 3.03
±
1.35 -0.416 2.99

±
1.33 3.19

±
1.23 -0.754

연근조림 2.36±1.24 2.68
±
1.41 -2.268 2.53

±
1.34 2.88

±
1.48 -1.267

평균 2.98±1.00 3.13
±
1.08 -1.438 3.06

±
1.06 3.22

±
0.98 -0.733

무
침
류

오이고추된장무침 3.00±1.31 3.09
±
1.36 -0.609 3.01

±
1.34 3.64

±
1.22 -2.291

열무된장무침 2.90±1.26 2.98
±
1.27 -0.599 2.92

±
1.27 3.28

±
1.17 -1.375

매운콩나물무침 3.62±1.15 3.75
±
1.21 -1.104 3.66

±
1.19 4.27

±
1.00 -2.558

무말랭이무침 2.89±1.31 3.17
±
1.37 -2.047 3.04

±
1.34 3.24

±
1.48 -0.712

무생채 3.06±1.31 3.21
±
1.28 -1.111 3.12

±
1.30 3.44

±
1.19 -1.180

브로콜리무침 2.78±1.38 2.89
±
1.34 -0.822 2.82

±
1.36 3.28

±
1.31 -1.660

숙주나물무침 3.26±1.31 3.49
±
1.29 -1.730 3.36

±
1.32 3.96

±
0.98 -2.239

시금치무침 3.28±1.28 3.15
±
1.38 0.954 3.17

±
1.34 3.65

±
1.26 -1.768

느타리버섯무침 2.63±1.32 2.80
±
1.40 -1.181 2.70

±
1.36 3.20

±
1.35 -1.764

양파겨자무침 3.01±1.40 3.06
±
1.44 -0.325 2.99

±
1.41 3.76

±
1.33 -2.638

파채 3.78±1.20 3.85
±
1.19 -0.577 3.81

±
1.18 3.96

±
1.40 -0.627

얼갈이배추된장무
침

2.84±1.23 3.06
±
1.22 -1.678 2.95

±
1.22 3.28

±
1.28 -1.309

오이무침/오이생채 3.30±1.26 3.41
±
1.30 -0.840 3.33

±
1.22 3.88

±
1.03 -2.131

콩나물무침 3.75±1.20 3.78
±
1.19 -0.269 3.70

±
1.21 4.42

±
0.76 -2.930*

평균 3.13±0.93 3.24
±
0.98 -1.105 3.17

±
0.97 3.63

±
0.66 -2.397

쌈·
장
류

상추,깻잎쌈&쌈장 4.11±1.15 4.11
±
1.10 0.006 4.07

±
1.14 4.69

±
0.55 -2.763*

오이스틱&쌈장 3.89±1.31 3.78
±
1.31 0.785 3.79

±
1.33 4.42

±
0.86 -2.411

파프리카&쌈장 3.06±1.51 2.89
±
1.55 1.129 2.94

±
1.52 3.27

±
1.76 -1.074

삶은 양배추&쌈장 3.57±1.40 3.39
±
1.40 1.252 3.43

±
1.41 4.00

±
1.13 -2.024

브로콜리&초장 3.26±1.48 3.26
±
1.53 -0.015 3.21

±
1.51 3.96

±
1.31 -2.470

쌈무/치킨무 4.06±1.13 3.96
±
1.21 0.814 3.97

±
1.18 4.38

±
1.10 -1.740

평균 3.63±1.00 3.54
±
1.04 0.892 3.54

±
1.04 4.09

±
0.68 -2.664*

절
임·
겉
절
이
류

깻잎지/깻잎절임 3.59
±
1.33 3.67

±
1.38 -0.628 3.60

±
1.37 4.23

±
1.14 -2.308

양파장아찌 3.25
±
1.38 3.45

±
1.49 -1.346 3.33

±
1.44 3.92

±
1.44 -1.976

깻잎겉절이 3.58
±
1.30 3.48

±
1.43 0.673 3.49

±
1.38 3.92

±
1.23 -1.544

배추겉절이 3.58
±
1.24 3.50

±
1.31 0.574 3.50

±
1.29 3.96

±
1.02 -1.734

부추겉절이 3.45
±
1.32 3.44

±
1.34 0.110 3.41

±
1.33 3.88

±
1.24 -1.697

상추겉절이 3.58
±
1.26 3.56

±
1.30 0.136 3.53

±
1.29 4.12

±
1.01 -2.250

평균 3.48
±
1.10 3.50

±
1.22 -0.207 3.46

±
1.18 4.01

±
0.91 -2.345

김
치

배추김치 4.23
±
1.00 4.14

±
1.10 0.774 4.14

±
1.08 4.65

±
0.56 -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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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깍두기 3.97
±
1.13 3.88

±
1.17 0.782 3.88

±
1.17 4.46

±
0.65 -2.519

알타리무김치 3.60
±
1.26 3.56

±
1.24 0.314 3.54

±
1.26 4.17

±
0.87 -2.425

파김치 3.78
±
1.32 3.80

±
1.22 -0.178 3.77

±
1.26 4.16

±
1.21 -1.498

열무김치 3.91
±
1.17 3.78

±
1.20 1.097 3.79

±
1.20 4.46

±
0.76 -2.806*

평균 3.90
±
1.01 3.84

±
1.04 0.599 3.83

±
1.04 4.40

±
0.58 -2.763*

샐
러
드
류

감자샐러드 3.66
±
1.24 3.64

±
1.22 0.145 3.63

±
1.23 3.96

±
1.15 -1.340

고구마샐러드 3.69
±
1.21 3.60

±
1.24 0.709 3.61

±
1.23 4.04

±
1.10 -1.703

단호박샐러드 3.03
±
1.41 3.01

±
1.33 0.130 2.98

±
1.36 3.58

±
1.24 -2.165

양상추샐러드 3.48
±
1.31 3.41

±
1.29 0.494 3.39

±
1.29 4.12

±
1.18 -2.779*

평균 3.45
±
1.07 3.39

±
1.08 0.526 3.39

±
1.08 3.89

±
0.96 -2.331

샐
러
드
드
레
싱

마요네즈드레싱 3.22
±
1.31 3.19

±
1.30 0.215 3.23

±
1.31 2.81

±
1.10 1.612

허니머스타드드레
싱

3.58
±
1.23 3.55

±
1.22 0.212 3.59

±
1.23 3.23

±
1.21 1.437

요거트드레싱 4.08
±
1.07 3.95

±
1.14 1.157 4.00

±
1.12 4.04

±
0.92 -0.171

키위소스드레싱 3.64
±
1.31 3.56

±
1.33 0.642 3.60

±
1.33 3.42

±
1.24 0.676

오리엔탈드레싱 3.52
±
1.20 3.45

±
1.23 0.540 3.47

±
1.23 3.54

±
1.10 -0.261

총 평균2) 3.45
±
0.63 3.46

±
0.72 -0.109 3.43

±
0.70 3.75

±
0.49 -2.31**

1) 1) 매우 싫어한다(1점), 싫어한다(2점), 보통이다(3점), 좋아한다(4점), 매우 좋아한다(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
2) 샐러드 드레싱 기호도를 제외한 평균
* p<0.05 , ** p<0.01

<표 8. 학년 및 거주형태에 따른 조리방법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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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일류 기호도 및 메뉴선호도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과일류 기호도는 표 9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과일류

기호도 평균은 4.16점으로 ‘좋아한다’ (4점) 보다 높게 나타나 채소류보다 기호도

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일류의 기호도는 딸기 (4.63점)> 귤 (4.53점)> 복

숭아 (4.50점)> 메론 (4.48점)> 망고 (4.41점)> 청포도 (4.40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토마토의 기호도가 3.61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여 기호도

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64에서도 딸기의

기호도가 4.7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중·고 영양(교)사 인터뷰를 이용

한 연구39에서 학생들은 딸기, 바나나, 수박 등 당도가 높은 과일을 좋아하고 방

울토마토와 토마토를 제일 선호하지 않는다고 보고된 것과 같은 양상을 보였다.

성별에 따른 과일류 기호도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평균이 4.13점, 여학생의 평균

이 4.18점으로 나타나 남녀 모두 기호도가 높았으며, 여학생의 기호도가 약간 높

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학생의 경우 딸기 (4.60점)> 메

론 (4.51점)> 망고 (4.46점)> 귤 (4.44점)> 복숭아 (4.39점) 등의 순으로 기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딸기 (4.67점)> 귤, 복숭아 (4.61점)> 청포도 (4.47

점)> 메론 (4.45점)> 오렌지 (4.38점) 등의 순으로 기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상대

적으로 기호도가 낮은 과일류로는 남학생 (3.56점)과 여학생 (3.66) 모두 토마토

의 기호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인 과일류로는 귤 (p<0.05), 감 (p<0.001), 복숭아 (p<0.001), 오

렌지 (p<0.05)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기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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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성별에 따른 과일류에 대한 기호도 M±SD

항 목
전체
(n=400)

성별

t
남

(n=193)
여

(n=207)

귤1) 4.53±0.72 4.44±0.73 4.61±0.69 -2.351*

감 3.91±1.04 3.75±1.05 4.05±1.01 -2.877**

딸기 4.63±0.75 4.60±0.69 4.67±0.80 -0.854

망고 4.41±0.96 4.46±0.83 4.36±1.07 1.034

메론 4.48±0.85 4.51±0.76 4.45±0.92 0.718

바나나 4.35±0.96 4.38±0.86 4.32±1.05 0.570

방울토마토 3.77±1.32 3.68±1.30 3.85±1.35 -1.296

배 4.08±1.00 4.13±0.97 4.03±1.02 1.056

복숭아 4.50±0.83 4.39±0.84 4.61±0.81 -2.633**

사과 4.36±0.84 4.44±0.75 4.29±0.91 1.810

수박 4.32±1.00 4.30±1.02 4.34±0.99 -0.424

자두 4.21±0.99 4.16±0.93 4.26±1.04 -1.008

참외 4.00±1.11 4.04±1.02 3.95±1.19 0.812

키위 3.98±1.14 4.07±1.03 3.90±1.22 1.453

토마토 3.61±1.34 3.56±1.29 3.66±1.38 -0.729

파인애플 4.27±1.06 4.30±0.96 4.23±1.16 0.648

포도 4.30±0.92 4.31±0.88 4.29±0.96 0.228

자몽 3.68±1.26 3.60±1.19 3.75±1.32 -1.157

청포도 4.40±0.88 4.32±0.89 4.47±0.88 -1.647

오렌지 4.29±0.92 4.19±0.92 4.38±0.92 -2.112*

홍시 4.04±1.18 3.98±1.21 4.09±1.15 -0.911

평균 4.16±0.65 4.13±0.63 4.18±0.68 -0.683

1) 매우 싫어한다(1점), 싫어한다(2점), 보통이다(3점), 좋아한다(4점), 매우 좋아한다(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
* p<0.05 , ** p<0.01



- 36 -

표 10. 성별에 따른 과일류 메뉴에 대한 선호도 M±SD

항 목
전체
(n=400)

성별

t남
(n=193)

여
(n=207)

과일샐러드1) 4.33±0.95 4.24±0.91 4.41±0.98 -1.77

열대과일샐러드 4.15±1.01 4.15±0.97 4.16±1.05 -0.03

딸기쉐이크 4.75±0.68 4.77±0.62 4.73±0.73 0.48

바나나쉐이크 4.58±0.89 4.63±0.76 4.53±0.99 1.09

토마토쉐이크 3.75±1.43 3.68±1.41 3.81±1.46 -0.92

수박화채/과일화채 4.49±0.92 4.46±0.92 4.51±0.93 -0.61

평균 4.32±0.71 4.30±0.67 4.34±0.75 -0.56

1) 매우 싫어한다(1점), 싫어한다(2점), 보통이다(3점), 좋아한다(4점), 매우 좋아한다(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과일류 메뉴선호도는 표 10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과

일류 메뉴선호도의 평균은 4.32점으로 나타나 과일메뉴를 대체로 좋아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선호도는 딸기쉐이크 (4.75점)> 바나나쉐이크 (4.58점)> 수박화채/

과일화채 (4.49점)> 과일샐러드 (4.33점)> 열대과일샐러드 (4.15점)> 토마토쉐이

크 (3.7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과일류 기호도에서 가장 높은 기호도가 나

타났던 딸기를 이용한 쉐이크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과일샐러드 보

다 과일화채의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나 조리방법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른 과일류 메뉴선호도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평균이 4.30점, 여학생의

평균이 4.34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딸기

쉐이크> 바나나쉐이크> 수박화채/과일화채> 과일샐러드> 열대과일샐러드> 토

마토쉐이크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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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의 학년 및 거주형태에 따른 과일류 기호도는 표 11과 같다. 학년에

따른 과일류 기호도를 살펴보면 2학년의 평균이 4.22점, 3학년의 평균이 4.11점으

로 나타나 2학년의 기호도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2학년의 경우 딸기 (4.68점)> 귤 (4.52점)> 메론 (4.51점)> 복숭아 (4.50점)>

바나나 (4.47점) 등의 순으로 기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3학년은 딸기 (4.60점)>

귤 (4.53점)> 복숭아 (4.50점)> 메론 (4.45점)> 망고 (4.41점) 등의 순으로 기호도

가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기호도가 낮은 과일류는 2학년의 경우 자몽이

3.7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3학년의 경우 토마토가 3.4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인 과일류로는 바나나 (p<0.05), 방울토

마토 (p<0.05), 토마토 (p<0.05)로 나타났으며 모두 3학년보다 2학년의 기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에 따른 과일류 기호도를 살펴보면 가족과 거주하는 군의 평균이 4.15

점, 그 외인 군이 4.27점으로 채소류의 기호도가 높았던 그 외인 군이 과일류 기

호도에서도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과 거주하

는 군의 경우 딸기 (4.62점)> 귤 (4.51점)> 메론 (4.46점)> 복숭아 (4.49점)> 망

고, 청포도 (4.39점) 등의 순으로 기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인 군은 딸기,

망고 (4.77점)> 귤 (4.73점)> 메론, 바나나 (4.65점)> 복숭아 (4.62점)> 청포도

(4.54점) 등의 순으로 기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기호도가 낮은 과일류

는 가족과 거주하는 군 (3.62점)과 그 외인 군 (3.42점) 모두 토마토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모든 과일류에서 거주형태에 따라 기호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38 -

표 11. 학년, 거주형태에 따른 과일류에 대한 기호도
M±SD

항 목
학년

t

거주형태

t

2학년
(n=163)

3학년
(n=237)

가족과 거주
(n=374)

그 외
(n=26)

귤1) 4.52±0.70 4.53±0.73 -0.139 4.51±0.72 4.73±0.60 -1.495

감 3.98±0.98 3.85±1.08 1.221 3.88±1.05 4.27±0.92 -1.851

딸기 4.68±0.67 4.60±0.80 0.992 4.62±0.76 4.77±0.59 -0.953

망고 4.41±0.97 4.41±0.96 -0.072 4.39±0.98 4.77±0.59 -1.967

메론 4.51±0.86 4.45±0.85 0.702 4.46±0.86 4.65±0.63 -1.103

바나나 4.47±0.86 4.27±1.02 2.120* 4.33±0.97 4.65±0.80 -1.670

방울토마토 3.94±1.26 3.65±1.36 2.154* 3.78±1.31 3.58±1.47 0.759

배 4.20±0.93 4.00±1.04 1.935 4.09±0.99 3.88±1.11 1.030

복숭아 4.50±0.83 4.50±0.84 -0.025 4.49±0.84 4.62±0.70 -0.723

사과 4.41±0.79 4.32±0.87 1.061 4.36±0.83 4.35±0.89 0.071

수박 4.41±0.93 4.26±1.04 1.470 4.31±1.00 4.50±0.99 -0.935

자두 4.28±0.95 4.16±1.01 1.149 4.19±1.01 4.50±0.65 -1.554

참외 4.09±1.06 3.93±1.14 1.451 3.98±1.12 4.15±1.05 -0.754

키위 4.04±1.12 3.95±1.15 0.793 3.98±1.14 4.00±1.10 -0.081

토마토 3.80±1.30 3.48±1.35 2.343* 3.62±1.34 3.42±1.27 0.738

파인애플 4.29±1.02 4.24±1.09 0.459 4.25±1.08 4.42±0.86 -0.783

포도 4.32±0.94 4.29±0.91 0.342 4.29±0.93 4.46±0.81 -0.925

자몽 3.79±1.20 3.60±1.30 1.414 3.68±1.26 3.62±1.33 0.266

청포도 4.41±0.90 4.39±0.87 0.166 4.39±0.89 4.54±0.81 -0.834

오렌지 4.34±0.87 4.25±0.95 0.919 4.28±0.93 4.42±0.76 -0.772

홍시 4.04±1.15 4.04±1.21 -0.041 4.01±1.19 4.42±0.99 -1.715

평균 4.22±0.63 4.11±0.67 1.657 4.15±0.66 4.27±0.57 -0.916

1) 매우 싫어한다(1), 싫어한다(2), 보통이다(3), 좋아한다(4), 매우 좋아한다(5)의 5점 likert 척도
* p<0.05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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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의 학년 및 거주형태에 따른 과일류 메뉴선호도는 표 12와 같다. 학

년에 따른 과일류 메뉴선호도를 살펴보면 2학년의 평균이 4.39점, 3학년의 평균

이 4.27점으로 2학년의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으며, 메뉴에 대한 선호도는 2학년과 3학년 모두 딸기쉐이크> 바나나쉐이크> 수

박화채/과일화채> 과일샐러드> 열대과일샐러드> 토마토쉐이크의 순으로 나타났

다.

거주형태에 따른 과일류 메뉴선호도는 가족과 거주하는 군의 평균이 4.31점, 그

외인 군의 평균이 4.47점으로 그 외인 군의 점수가 높게 타나났으나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각 메뉴에 대한 선호도에서 가족과 거주하는 군은 딸기쉐이크 (4.74

점)> 바나나쉐이크 (4.56점)> 수박화채/과일화채 (4.48점)> 과일샐러드 (4.30점)>

열대과일샐러드 (4.13점)> 토마토쉐이크 (3.77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인

군은 딸기쉐이크 (4.92점)> 바나나쉐이크 (4.81점)> 과일샐러드 (4.65점)> 수박

화채/과일화채 (4.62점)> 열대과일샐러드 (4.56점)> 토마토쉐이크 (3.42점)의 순

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앞서 토마토의 기호도가 유의적으로 높

게 나타난 가족과 거주하는 군이 토마토쉐이크에서도 그 외인 군보다 점수가 높

게 나타났다.

표 12. 학년, 거주형태에 따른 과일류 메뉴에 대한 선호도 M±SD

항 목
학년

t

거주형태

t

2학년
(n=163)

3학년
(n=237)

가족과
거주
(n=374)

그 외
(n=26)

과일샐러드1) 4.39±0.93 4.28±0.96 1.185 4.30±0.96 4.65±0.75 -1.837

열대과일샐러드 4.17±1.01 4.14±1.02 0.234 4.13±1.02 4.56±0.82 -2.082

딸기쉐이크 4.80±0.57 4.71±0.74 1.316 4.74±0.70 4.92±0.27 -1.349

바나나쉐이크 4.67±0.79 4.51±0.94 1.777 4.56±0.90 4.81±0.49 -1.385

토마토쉐이크 3.90±1.40 3.65±1.45 1.710 3.77±1.42 3.42±1.58 1.191

수박화채/과일화채 4.52±0.90 4.47±0.94 0.555 4.48±0.92 4.62±0.94 -0.729

평균 4.39±0.68 4.27±0.73 1.649 4.31±0.72 4.47±0.57 -1.143

1) 매우 싫어한다(1), 싫어한다(2), 보통이다(3), 좋아한다(4), 매우 좋아한다(5)의 5점 likert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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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대상자의 식태도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식태도는 표 13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식

태도 총점의 평균은 20점 만점에 11.86점, 과일·채소류에 대한 식태도 총점 평균

은 10점 만점에 6.24점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식태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나는 잘못된 식습관(편

식, 과식)을 고치려고 노력한다.’ 3.20점, ‘나는 건강에 좋은 음식과 새로운 음식도

먹으려 노력한다.’ 3.47점, ‘나는 건강과 영양에 관한 정보에 관심이 있다.’가 3.07

점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식태도 항목은 점수를 역으로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

수록 바람직한 것으로, ‘나는 음식을 선택할 때 그 음식의 영양가 보다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한다.’는 2.1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과일·채소류에 대한 식태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내가 싫어하는

채소나 과일이 들어있는 음식은 맛보지 않는다.’ 3.23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채

소·과일은 건강에 좋다 해도 먹지 않는다.’ 3.01점으로 나타나 두 항목 다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태도 항목 중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나는 건강에 좋은 음식과 새로운 음

식도 먹으려 노력한다.’로 건강에 좋은 음식과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데 거부감

이 많지 않은 편으로 나타났다. 점수가 가장 낮은 항목은 ‘음식을 선택할 때 그

음식의 영양가보다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한다.’로 학생들은 대체적

으로 음식 선택 기준에 있어 영양가보다는 본인의 기호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식태도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식태도 총점이 남학생은 12.28

점, 여학생은 11.46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식태도가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50에서는

고등학생의 식태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남학생의 식태도가

여학생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선행연구14,15에

서도 남학생의 식태도 점수가 여학생 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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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일반적인 식태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긍정적인 식태도 항목의

‘나는 잘못된 식습관 (편식, 과식)을 고치려고 노력한다.’가 남학생은 3.30점, 여학

생은 3.11점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나는 건강에 좋은 음

식과 새로운 음식도 먹으려 노력한다.’에서는 남학생이 3.61점, 여학생이 2.93점으

로 남학생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p<0.05), ‘나는 건강과 영양에

관한 정보에 관심이 있다.’에서도 남학생 3.22점, 여학생 2.87점으로 남학생이 높

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부정적인 식태도 항목으로 ‘나는 음식

을 선택할 때 그 음식의 영양가 보다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한다.’에

서 남학생이 2.16점, 여학생이 2.0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인천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4에서도 ‘싫어하는 음식도

건강을 생각하며 먹으려고 노력한다.’, ‘건강에 좋은 음식과 새로운 음식도 먹으

려 노력한다.’의 건강 관련 문항에서 남학생의 식태도가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과일·채소류에 대한 식태도의 총점은 남학생 6.51점, 여학생 5.98점

으로 남학생의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0.05). ‘내가 좋아하지 않는

채소·과일은 건강에 좋다 해도 먹지 않는다.’에서 남학생이 3.36점, 여학생이 2.87

점으로 남학생의 점수가 여학생 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p<0.05), ‘내가 싫어하는 채소나 과일이 들어있는 음식은 맛보지 않는다.’에서는

남학생이 3.36점, 여학생이 3.11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과일과 채소에 관련된

식태도는 여학생 보다 남학생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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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성별에 따른 식태도 M±SD

항 목
전체
(n=400)

성별
t남

(n=193)
여

(n=207)

일반적인
식태도

나는 잘못된 식습관(편식,
과식 등)을 고치려고
노력한다.1)

3.20±1.09
3.30±1.091

)
3.11±1.09 1.693

나는 건강에 좋은 음식과
새로운 음식도 먹으려
노력한다.

3.47±1.13 3.61±1.06 3.33±1.17 2.533*

나는 건강과 영양에 관한
정보에 관심이 있다.

3.07±1.11 3.22±1.12 2.93±1.08 2.596*

나는 음식을 선택할 때 그
음식의 영양가보다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한다.2)

2.12±0.94 2.16±0.96 2.09±0.93 0.674

총 점3) 11.86±3.38 12.28±3.2
7

11.46±3.43 2.431*

과일·채소류
식태도

내가 싫어하는 채소나 과일이
들어있는 음식은 맛보지
않는다.2)

3.23±1.25 3.36±1.18 3.11±1.30 2.021*

내가 좋아하지 않는
채소·과일은 건강에 좋다 해도
먹지 않는다.2)

3.01±1.23 3.15±1.21 2.87±1.23 2.258*

총 점4) 6.24±2.16 6.51±2.08
5.98±2.21

2.450*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측정.

2) 부정적인 식태도 문항으로 점수를 역으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식태도로 판단.
3) 각 문항의 점수 합계(가능 점수: 4–20점)
4) 각 문항의 점수 합계(가능 점수: 2–10점)
* p<0.05

조사대상자의 학년 및 거주형태에 따른 식태도는 표 14와 같다. 학년에 따른

일반적인 식태도 총점은 2학년 12.21점, 3학년이 11.62점으로 2학년의 점수가 높

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일반적인

식태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긍정적인 식태도 항목으로 ‘나는 잘못된 식습관 (편

식, 과식)을 고치려고 노력한다.’에서 2학년은 3.26점, 3학년은 3.16점으로 2학년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나는 건강에 좋은 음식

과 새로운 음식도 먹으려 노력한다.’에서도 2학년이 3.56점, 3학년이 3.40점으로 2

학년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나는 건강과 영양에 관

한 정보에 관심이 있다.’에서도 2학년 3.14점, 3학년 3.02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으나, 부정적인 식태도 항목으로 ‘나는 음식을 선택할 때 그 음식의 영

양가 보다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한다.’에서 2학년이 2.25점, 3학년이

2.04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2학년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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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에 따른 과일·채소류 식태도의 총점 평균은 2학년이 6.55점, 3학년이 6.05점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2학년이 3학년 보다 식태도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

타났다 (p<0.05). ‘내가 좋아하지 않는 채소·과일은 건강에 좋다 해도 먹지 않는

다.’의 항목에서 2학년 3.26점, 3학년 2.84점으로 2학년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

이를 보였으며 (p<0.05), ‘내가 싫어하는 채소나 과일이 들어있는 음식은 맛보지

않는다.’에서는 2학년이 3.29점, 3학년이 3.18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나 다소 높게 나타났다.

거주형태에 따른 식태도에서 거주형태는 ‘가족과 거주’와 ‘그 외’ (기숙사, 자취,

친척집, 기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거주형태에 따른 일반적인 식태도의 총

점 평균은 가족과 거주하는 군 11.90점, 그 외인 군 11.31점으로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긍정적인 식태도 항목인 ‘나는 잘못된

식습관 (편식, 과식)을 고치려고 노력한다.’에서 가족과 거주하는 군이 3.22점, 그

외의 군은 2.88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가족과 거주하는 군이 높

게 나타났으며, ‘나는 건강에 좋은 음식과 새로운 음식도 먹으려 노력한다.’에서

는 가족과 거주하는 군 3.46점, 그 외의 군이 3.58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그 외의 군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나는 건강과 영양에 관한 정보에

관심이 있다.’에서 가족과 거주하는 군 3.08점, 그 외의 군 2.88점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가족과 거주하는 군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식태도

항목으로 ‘나는 음식을 선택할 때 그 음식의 영양가 보다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한다.’에서도 가족과 거주하는 군이 2.13점, 그 외의 군이 1.96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가족과 거주하는 군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거주형태에 따른 과일·채소류에 대한 식태도의 총점 평균은 가족과 거주하는 군

6.24점, 그 외인 군 6.19점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채소·과일은 건강에 좋다 해도 먹지 않는다.’의 항목에서 가족과 거주하는

군이 3.00점, 그 외인 군이 3.12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그 외인

군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내가 싫어하는 채소나 과일이 들어있는 음식은 맛보

지 않는다.’의 문항에서는 가족과 거주하는 군이 3.24점, 그 외인 군이 3.08점으로

가족과 거주하는 군의 점수가 더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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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학년, 거주형태에 따른 식태도 M±SD

항 목

학년

t 거주형태 t2학년
(n=163)

3학년
(n=237) 가족과 거주

(n=374)
그 외1)

(n=26)

일반적인
식태도

나는 잘못된 식습관(편식, 과식
등)을 고치려고 노력한다.1) 3.26±1.05 3.16±1.11

0.877
3.22±1.09 2.88±1.07 1.528

나는 건강에 좋은 음식과
새로운 음식도 먹으려 노력한다. 3.56±1.08 3.40±1.15

1.464
3.46±1.13 3.58±1.06 -0.523

나는 건강과 영양에 관한
정보에 관심이 있다. 3.14±1.10 3.02±1.10

1.067
3.08±1.12 2.88±0.91 0.884

나는 음식을 선택할 때 그
음식의 영양가보다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한다.2) 2.25±0.91 2.04±0.95

2.171*
2.13±0.94 1.96±0.96 0.900

총 점3) 12.21±3.25 11.62±3.45 1.729 11.90±3.40 11.31±2.94 0.859

과일·채소류
식태도

내가 싫어하는 채소나 과일이
들어있는 음식은 맛보지 않는다.2) 3.29±1.21 3.18±1.27

0.891
3.00±1.20 3.12±1.56 -0.463

내가 좋아하지 않는 채소·과일은
건강에 좋다 해도 먹지 않는다.2) 3.26±1.20 2.84±1.21

3.426*
3.24±1.23 3.08±1.52 0.636

총 점4) 6.55±2.09 6.02±2.19 2.446* 6.24±2.10 6.19±3.03 0.104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측정.
2) 부정적인 식태도 문항으로 점수를 역으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식태도로 판단.
3) 각 문항의 점수 합계(가능 점수: 4–20점)
4) 각 문항의 점수 합계(가능 점수: 2–10점)
* p<0.05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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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대상자의 과일·채소류 섭취에 관한 자아효능감 및 인식

1) 채소 섭취에 관한 자아효능감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채소 섭취에 관한 자아효능감은 표 15와 같다. 조사

대상자의 채소 섭취에 관한 자아효능감의 총점 평균은 20점 만점에 14.54점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나는 매일 권장량 (하루 7회 이상)의 채소를 먹을

수 있다.’ 2.69점, ‘나는 고기를 먹을 때 채소나 채소반찬을 곁들여 먹을 수 있다.’

3.41점, ‘나는 채소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 알면 더 잘 먹을 수 있다.’ 2.79점, ‘나

는 지금까지 먹어보지 않은 채소도 먹을 수 있다.’ 2.56, ‘나는 채소 반찬을 맛있

게 조리한다면 매일 먹을 수 있다.’ 3.09점으로 나타났다.

‘나는 고기를 먹을 때 채소나 채소반찬을 곁들여 먹을 수 있다.’와 ‘나는 채소반

찬을 맛있게 조리한다면 매일 먹을 수 있다.’의 항목에서 ‘매우 자신 있다’인 4점

만점에 대해 ‘자신 있다 (3점)’ 이상으로 나타나 자아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높았으

며,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채소·과일 섭취에 관한 선행연구23에서 초등학

생의 과일과 채소 섭취에 관한 자아효능감을 조사한 결과 다른 항목에 비해 ‘고

기 먹을 때 채소반찬 같이 먹기’와 ‘채소반찬을 맛있게 조리하면 매일 먹을 수

있다’ 항목에서 자아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나

는 지금까지 먹어보지 않은 채소도 먹을 수 있다’의 점수가 가장 낮아 학생들은

먹어보지 않은 채소를 섭취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는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

고등학생의 채소섭취에 관한 연구50에서 고등학생의 채소 섭취에 관한 자아효능

감 항목 중 ‘먹어본 적이 없는 채소도 잘 먹을 수 있다‘에서 점수가 가장 낮은

것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채소 섭취에 관한 자아효능감의 총점 평균은 남학생 14.93점, 여학

생 14.17점으로 남학생의 점수가 여학생 보다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0.05),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50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고등학생의 채소 섭취에 관한 자아효능감 평균 점수에서 남학생이 여

학생 보다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나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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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성별에 따른 채소 섭취에 관한 자아효능감 M±SD

항 목
총계
(n=400)

성별
t남

(n=193)
여

(n=207)

나는 매일 권장량(하루 7회 이상)의
채소를 먹을 수 있다.1) 2.69±0.91 2.80±0.87 2.59±0.94 2.358*

나는 고기 먹을 때 채소나 채소 반찬을
곁들여 먹을 수 있다.

3.41±0.69 3.39±0.68 3.43±0.71 -0.453

나는 채소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 알면
더 잘 먹을 수 있다.

2.79±0.88 2.90±0.81 2.68±0.93 2.540*

나는 지금까지 먹어보지 않은 채소도
먹을 수 있다.

2.56±0.96 2.70±0.92 2.43±0.98 2.934**

나는 채소 반찬을 맛있게 조리한다면
매일 먹을 수 있다.

3.09±0.85 3.12±0.81 3.05±0.89 0.835*

총 점2) 14.54±3.55 14.93±3.39 14.17±3.67 2.128*

1) 각 문항 당 전혀 자신 없다(1점), 자신없다(2점), 자신 있다(3점), 매우 자신있다(4점)의 4점
척도로 측정
2) 위 다섯 문항의 점수 합계(가능점수: 5 – 20)
* p<0.05, ** p<0.01

일 권장량 (하루 7회 이상)의 채소를 먹을 수 있다.’에서 남학생이 2.80점, 여학생

이 2.59점으로 남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이

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50에서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나는

식사할 때 채소를 2-3회 먹을 수 있다.’ 항목의 자아효능감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나는 고기를 먹을 때 채소나 채소반찬을 곁들여

먹을 수 있다.’에서는 남학생이 3.39점, 여학생이 3.43점으로 여학생의 점수가 높

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나는 채소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 알면 더 잘 먹

을 수 있다.’에서 남학생이 2.90점, 여학생이 2.68점으로 남학생의 점수가 유의적

으로 높았다 (p<0.05). ‘나는 지금까지 먹어보지 않은 채소도 먹을 수 있다.’에서

도 남학생이 2.70점, 여학생이 2.43점으로 남학생이 다소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

이를 보였으며 (p<0.01), 같은 문항에 대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50에서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했다.

‘나는 채소 반찬을 맛있게 조리한다면 매일 먹을 수 있다.’에서도 남학생이 3.12

점, 여학생이 3.05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p<0.05), 5개의 항목 중 4개 항목

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아효능감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은 ‘나는 고기를 먹을 때 채소나 채소반찬을 곁들여 먹을 수 있다.’에

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 없이 가장 높은 자아효능감을 보였으며, 이는 육류

를 선호하는 청소년의 특성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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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학년, 거주형태에 따른 채소 섭취에 관한 자아효능감 M±SD

항 목

학년

t
거주형태

t
2학년
(n=163)

3학년
(n=237) 가족과 거주

(n=374)
그 외1)

(n=26)

나는 매일 권장량(하루 7회 이상)의
채소를 먹을 수 있다.2) 2.75±0.86 2.65±0.94 1.019 2.70±0.91 2.58±0.95 0.669

나는 고기 먹을 때 채소나 채소
반찬을 곁들여 먹을 수 있다. 3.42±0.66 3.40±0.72 0.319 3.41±0.69 3.38±0.70 0.193

나는 채소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
알면 더 잘 먹을 수 있다. 2.91±0.84 2.70±0.89 2.409* 2.79±0.88 2.69±0.88 0.572

나는 지금까지 먹어보지 않은
채소도 먹을 수 있다. 2.65±0.97 2.50±0.96 1.561 2.55±0.95 2.77±1.07 -1.148

나는 채소 반찬을 맛있게
조리한다면 매일 먹을 수 있다. 3.12±0.83 3.07±0.87 0.565 3.09±0.85 3.04±0.92 0.303

총 점3)
14.85±3.47 14.32±3.60 1.474 14.54±3.54 14.46±3.75 0.113

1) 그 외: 기숙사, 자취, 친척집, 지인집
2) 각 문항 당 전혀 자신 없다(1점), 자신없다(2점), 자신 있다(3점), 매우 자신있다(4점)의 4점 척도로 측정
3) 위 다섯 문항의 점수 합계(가능점수: 5 – 20)
* p<0.05

학년 및 거주형태에 따른 채소 섭취에 관한 자아효능감은 표 16과 같다. 학년

에 따른 채소 섭취에 관한 자아효능감의 총점 평균은 2학년 14.85점, 3학년 14.32

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나는 매일 권장량 (하

루 7회 이상)의 채소를 먹을 수 있다.’에서 2학년이 2.75점, 3학년이 2.65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나는 고기를 먹을 때 채소나 채소반찬을 곁들

여 먹을 수 있다.’에서도 2학년이 3.42점, 3학년이 3.40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나는 채소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 알면 더 잘 먹을 수 있다.’에서는 2학년이

2.91점, 3학년이 2.70점으로 2학년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0.05). ‘나는

지금까지 먹어보지 않은 채소도 먹을 수 있다.’에서는 2학년이 2.65점, 3학년이

2.50점, ‘나는 채소 반찬을 맛있게 조리한다면 매일 먹을 수 있다.’에서 2학년이

3.12점, 3학년이 3.07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모든 문항에서 2학

년의 점수가 3학년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거주형태에 따른 채소 섭취에 관한 자아효능감에 대해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가족과 거주하는 군이 14.54점, 그 외인 군 14.46점으로 가

족과 거주하는 군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나는 매일 권

장량 (하루 7회 이상)의 채소를 먹을 수 있다.’에서 가족과 거주하는 군이 2.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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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인 군이 2.58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나는 고기를 먹을

때 채소나 채소반찬을 곁들여 먹을 수 있다.’에서도 가족과 거주하는 군이 3.41점

그 외인 군이 3.38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나는 채소 섭취의 중요성에 대

해 알면 더 잘 먹을 수 있다.’에서는 가족과 거주하는 군이 2.79점, 그 외인 군이

2.69점, ‘나는 채소 반찬을 맛있게 조리한다면 매일 먹을 수 있다.’에서 가족과 거

주하는 군이 3.09점, 그 외인 군 3.04점으로 나타났으며, ‘나는 지금까지 먹어보지

않은 채소도 먹을 수 있다.’에서는 가족과 거주하는 군이 2.55점, 그 외인 군이

2.77점으로 가족과 거주하는 군 보다 그 외인 군의 점수가 더 높았으나 다른 항

목에서는 가족과 거주하는 군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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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일 섭취에 관한 자아효능감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과일 섭취에 관한 자아효능감은 표 17과 같다. 조사

대상자의 과일 섭취에 관한 자아효능감은 20점 만점에 총점 평균은 17.07점으로

채소 섭취에 관한 자아효능감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나는 매

일 권장량 (하루 2회 이상)의 과일을 먹을 수 있다.’ 3.54점, ‘나는 집에 과일이

있다면 매일 먹을 수 있다.’ 3.45점, ‘나는 간식으로 과자, 빵 대신 과일을 먹을

수 있다.’ 3.40점, ‘나는 탄산음료 대신 과일주스를 먹을 수 있다.’ 3.38점, ‘나는 과

일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 알면 더 잘 먹을 수 있다.’ 3.26점의 순으로 나타났으

며, 모든 항목이 ‘매우 자신 있다’인 4점 만점에 ‘자신 있다’인 3점 이상으로 자아

효능감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과일 섭취에 관한 자아효능감의 총점 평균은 남학생이 16.80점 여

학생이 17.26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더 높

게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채소 섭취에 관한 자아효능감 보다 높게 나

타났으며, 항목별로 살펴보면 ‘나는 매일 권장량 (하루 2회 이상)의 과일을 먹을

수 있다.’에서 남학생 3.46점, 여학생 3.61점으로 여학생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또한 ‘나는 간식으로 과자, 빵 대신 과일을 먹을

수 있다.’에서 남학생이 3.37점, 여학생이 3.43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여학

생의 점수가 높았다 (p<0.05).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23에서 ‘간식으로

과자 대신 과일/샐러드 먹기’의 항목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더 높

은 자아효능감을 보인 것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나는 탄산음료 대신 과일주

스를 먹을 수 있다.’에서는 남학생이 3.30점, 여학생이 3.46점으로 여학생이 남학

생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나는 과일 섭취의 중요

성에 대해 알면 더 잘 먹을 수 있다.’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3.26점으로 나타났

다. ‘나는 집에 과일이 있다면 매일 먹을 수 있다.’는 남학생이 3.41점, 여학생이

3.49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학생의 점수가 남학생 보다 더 높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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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성별에 따른 과일 섭취에 관한 자아효능감 M±SD

항 목
총계
(n=400)

성별
t남

(n=193)
여

(n=207)

나는 매일 권장량(하루 2회 이상)의 과일을
먹을 수 있다.1)

3.54±0.66 3.46±0.70 3.61±0.62 -2.300*

나는 간식으로 과자, 빵 대신 과일을 먹을 수
있다. 3.40±0.76 3.37±0.72 3.43±0.79 -0.884*

나는 탄산음료 대신 과일주스를 먹을 수
있다.

3.38±0.81 3.30±0.83 3.46±0.79 -1.959

나는 과일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 알면 더 잘
먹을 수 있다.

3.26±0.81 3.26±0.78 3.26±0.84 -0.022

나는 집에 과일이 있다면 매일 먹을 수 있다. 3.45±0.71 3.41±0.72 3.49±0.71 -1.028

총 점2) 17.04±2.89 16.80±2.87 17.26±2.91 -1.567

1) 각 문항 당 전혀 자신 없다(1점), 자신없다(2점), 자신 있다(3점), 매우 자신있다(4점)의 4점 척도로 측정
2) 위 다섯 문항의 점수 합계(가능점수: 5 – 20)
* p<0.05

표 18. 학년, 거주형태에 따른 과일 섭취에 관한 자아효능감 M±SD

항 목

학년

t
거주형태

t2학년
(n=163)

3학년
(n=237)

가족과
거주
(n=374)

그 외1)

(n=26)

나는 매일 권장량(하루
2회 이상)의 과일을 먹을
수 있다.2) 3.59±0.60 3.51±0.70 1.226 3.53±0.66 3.62±0.75 -0.599

나는 간식으로 과자, 빵
대신 과일을 먹을 수
있다. 3.44±0.75 3.38±0.76 0.860 3.40±0.75 3.42±0.81 -0.143

나는 탄산음료 대신
과일주스를 먹을 수 있다. 3.42±0.78 3.35±0.83 0.834 3.38±0.81 3.42±0.81 -0.264

나는 과일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 알면 더 잘
먹을 수 있다. 3.33±0.75 3.21±0.84 1.464 3.26±0.80 3.23±0.91 0.190

나는 집에 과일이 있다면
매일 먹을 수 있다. 3.55±0.65 3.38±0.75 2.329* 3.44±0.71 3.62±0.70 -1.205

총 점3)
17.34±2.66 16.83±3.03 1.724 17.02±2.88 17.31±3.16 -0.492

1) 그 외: 기숙사, 자취, 친척집, 지인 집
2) 각 문항 당 전혀 자신 없다(1점), 자신 없다(2점), 자신 있다(3점), 매우 자신 있다(4점)의 4점
척도로 측정
3) 위 다섯 문항의 점수 합계(가능점수: 5 – 20)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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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및 거주형태에 따른 과일 섭취에 관한 자아효능감은 표 18과 같다. 학년에

따른 과일 섭취에 관한 자아효능감의 총점 평균은 2학년이 17.34점, 3학년이

16.8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2학년이 3학년보다 높게 나타났

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나는 매일 권장량 (하루 2회 이상)의 과일을 먹을 수 있

다.’에서 2학년이 3.59점, 3학년이 3.51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나는

간식으로 과자, 빵 대신 과일을 먹을 수 있다.’에서 2학년이 3.44점, 3학년이 3.38

점, ‘나는 탄산음료 대신 과일주스를 먹을 수 있다.’에서 2학년이 3.42점, 3학년이

3.35점, ‘나는 과일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 알면 더 잘 먹을 수 있다.’는 2학년

3.33점, 3학년 3.21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2학년의 점수가 3학년 보다 높

게 나타났다. ‘나는 집에 과일이 있다면 매일 먹을 수 있다.’의 항목에서는 2학년

이 3.55점, 3학년이 3.38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2학년의 점수가 3학년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5).

거주형태에 따른 과일 섭취에 관한 자아효능감을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가족과 거주하는 군이 17.02점, 그 외인 군이 17.31점으

로 그 외인 군의 점수가 가족과 거주하는 군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

보면 ‘나는 매일 권장량 (하루 2회 이상)의 과일을 먹을 수 있다.’에서 가족과 거

주하는 군이 3.53점, 그 외인 군이 3.62점, ‘나는 간식으로 과자, 빵 대신 과일을

먹을 수 있다.’에서 가족과 거주하는 군이 3.40점, 그 외인 군이 3.42점, ‘나는 탄

산음료 대신 과일주스를 먹을 수 있다.’에서 가족과 거주하는 군이 3.38점, 그 외

인 군이 3.42, ‘나는 집에 과일이 있다면 매일 먹을 수 있다.’의 항목에서 가족과

거주하는 군이 3.44점, 그 외인 군이 3.62점으로 나타났으며, ‘나는 과일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 알면 더 잘 먹을 수 있다.’는 가족과 거주하는 군이 3.26점, 그 외

인 군이 3.23점으로 가족과 거주하는 군이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다른 항목에

서는 그 외인 군이 가족과 거주하는 군 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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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에서의 과일·채소류 섭취 증진 방법에 대한 인식

학교에서 과일·채소류 섭취를 늘리기 위한 방법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인식은 표

19와 같다. 학교에서 채소섭취를 늘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기타를 제외

하고 ‘다양한 조리방법으로 조리하여 제공한다 (48.8%)’, ‘기호도가 높은 채소를

중심으로 제공한다 (42.3%)’, ‘채소반찬의 제공 횟수를 늘린다 (3.8%)’, ‘채소 섭취

의 중요성에 대한 영양교육을 실시한다 (1.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에는

‘고기 반찬과 혼합한다’, ‘채소를 잘게 썰어 다른 재료와 분리할 수 없게 한다‘, ’

없다’로 조사되어 학생들은 ‘맛’에 중점을 둔 식단의 변화가 채소 섭취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인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채소 섭취의 중요

성에 대한 영양교육을 실시한다’가 가장 낮게 나타나, 이는 앞서 과일·채소 섭취

중요성에 대해 알면 더 잘 먹을 수 있다는 자아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

을 고려할 때 학생들은 중요성을 알아도 잘 먹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양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남학생의 경우 ‘다양한 조리방법으로 조리하여 제공한다 (51.8%, ‘기호도가 높은

채소를 중심으로 제공한다 (35.8%)’, ‘채소반찬의 제공 횟수를 늘린다 (5.7%)’, ‘채

소 섭취의 중요성에 대한 영양교육을 실시한다 (3.1%)’, 기타 (3.6%)의 순으로 나

타났으며, 여학생은 ‘기호도가 높은 채소를 중심으로 제공한다 (48.3%)’, ‘다양한

조리방법으로 조리하여 제공한다 (45.9%)’, 기타 (3.4%), ‘채소반찬의 제공 횟수를

늘린다 (1.9%)’, ‘채소 섭취의 중요성에 대한 영양교육을 실시한다 (0.5%)’의 순으

로 나타나 남학생은 기호도가 높은 채소 중심의 제공 보다는 다양한 조리방법을

이용하는 것에서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채소 반찬의 제공 횟수 증가와 영양

교육 실시를 통한 방법에서 여학생 보다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60에서 학교에

서의 채소류 섭취 증진 방안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유의한 차이 없이 ‘다양한

조리방법을 이용한다’에서 60%이상을 차지하여 본 연구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으

며, ‘영양교육을 실시한다’가 10% 이상을 차지하여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고, ‘기

호도가 높은 채소를 더 사용한다’에서는 남학생 10.3%, 여학생 6.4%로 낮게 나타

나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다양한 조리방법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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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학교에서의 과일·채소류 섭취 증진 방법에 대한 인식 N(%)

항 목 전체
(n=400)

성별

χ
²남

(n=193)
여

(n=207)

채소섭취
증진 방법

채소반찬의 제공 횟수를 늘린다. 15(3.8) 11(5.7) 4(1.9)

12.178*

기호도가 높은 채소를 중심으로 제공한다. 169(42.3) 69(35.8) 100(48.3)

다양한 조리방법으로 조리하여 제공한다. 195(48.8) 100(51.8) 95(45.9)

채소 섭취의 중요성에 대한 영양교육을
실시한다.

7(1.8) 6(3.1) 1(0.5)

기타 14(3.5) 7(3.6) 7(3.4)

과일섭취
증진 방법

과일의 제공 횟수를 늘린다. 215(53.8) 90(46.6) 125(60.4)

12.152*

기호도가 높은 과일을 중심으로 제공한다. 128(32.0) 65(33.7) 63(30.4)

다양한 조리방법으로 조리하여 제공한다. 49(12.3) 33(17.1) 16(7.7)

과일 섭취의 중요성에 대한 영양교육을
실시한다.

4(1.0) 3(1.6) 1(0.5)

기타 4(1.0) 2(1.0) 2(1.0)

* p<0.05

것이 채소 섭취를 늘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임에는 공통된 의견이

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65에서 식품의 기호는

조리법에 따라서도 크게 차이나므로 식단에 대한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급

식대상자의 기호에 맞는 식품과 조리법을 사용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단 전략이

필요하다 하였다.

과일섭취를 늘리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기타를 제외하고 ‘과일의

제공 횟수를 늘린다 (53.8%)’, ‘기호도가 높은 과일을 중심으로 제공한다

(32.0%)’, ‘다양한 조리방법으로 조리하여 제공한다 (12.0%)’, ‘과일 섭취의 중요성

에 대한 영양교육을 실시한다 (1.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에는 ‘과일의

껍질을 잘 제거한다’, ‘과일의 신선도를 유지한다’, ‘없다’로 조사되어 채소섭취 증

진 방법에 대한 인식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남학생의 경우 ‘과일의 제공 횟수를 늘린다 (46.6%)’, ‘기호도가 높은 과일을 중

심으로 제공한다 (33.7%)’, ‘다양한 조리방법으로 조리하여 제공한다 (17.1%)’, ‘과

일 섭취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6%)’, 기타 (1.0%)의 순으로 나타났

으며, 여학생도 같은 순으로 나타났으나 ‘과일의 제공 횟수를 늘린다’가 60.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일 섭취 실태를 분석한 연구66에서도 학교급식에서의 과일제공 빈도

에 관하여 68.6%가 과일이 지금보다 더 자주 나오면 좋겠다고 응답하여 본 연구

와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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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사대상자의 식행동

1) 편식 여부와 편식하는 음식의 종류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편식 여부와 편식하는 음식의 종류는 표 20과 같다.

조사대상자 중 편식을 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50.7%, 편식을 하지 않는다

고 응답한 비율이 49.3%로, 50% 이상의 학생들이 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36에서 편식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 (65.8%)이

편식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 (34.2%) 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와 같은 양상

이였으나 편식을 하는 학생의 비율을 볼 때 본 조사대상자의 편식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식하는 음식의 종류로는 채소류 (50.0%), 생선류 (35.8%), 우유 및 유제품

(6.0%), 기타 (3.9%), 육류 (2.8%), 과일류 (1.4%)의 순으로 나타나 편식하는 학

생들 중 50%가 채소류를 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일류에 대한 편식이 가

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36에서 편식하는 음

식의 종류가 채소류 (44.2%), 생선류 (33.5%), 유제품류 (13.0%), 육류 (5.6%), 과

일류 (3.7%) 순으로 나타난 것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성별에 따른 편식여부를 살펴보면 편식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 45.6%,

여학생 55.6%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학생이 편식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p<0.05).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36,67에서도 남학생 보다 여학생

의 편식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성별에 따른 편식하는 음식의 종류는 남학생 (50.9%)과 여학생 (49.4%) 모두 채

소류를 가장 많이 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일류를 편식하는 학생은 남학

생 2.6%, 여학생 0.6%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36,67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채소류를 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

과 같은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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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성별에 따른 편식 여부와 편식하는 음식의 종류

　
N(%)

구분

전체
(n=400)

성별
χ²남

(n=193)
여

(n=207)

편식 여부 예
203(50.7) 88(45.6) 115(55.6)

3.964*아니오 197(49.3) 105(54.4) 92(44.4)

편식하는
음식의
종류1)

육류 8(2.8) 5(4.3) 3(1.8)

생선류 101(35.8) 40(34.5) 61(36.7)

채소류 141(50.0) 59(50.9) 82(49.4)

과일류 4(1.4) 3(2.6) 1(0.6)

우유 및 유제품 17(6.0) 7(6.0) 10(6.0)

기타2) 11(3.9)2) 2(1.7) 9(5.4)

전체 282(100.0) 116(100.0) 166(100.0)

1) 편식 여부에서 ‘아니오’ 응답자 제외(N=203). 다중응답
2) 해산물, 견과류, 조금씩 다
* p<0.05

표 21. 학년, 거주형태에 따른 편식 여부와 편식하는 음식의 종류

　
N(%)

구분

학년

χ²

거주형태

χ²2학년
(n=163)

3학년
(n=237)

가족과
거주
(n=374)

그 외
(n=26)

편식
여부 예 87(53.4) 116(48.9)

0.758
192(51.3) 11(42.3)

0.793아니오
76(46.6) 121(51.1) 182(48.7) 15(57.7)

편식하는
음식의
종류1)

육류
5(4.1) 3(1.9) 8(3.0) 0(0.0)

생선류
40(32.5) 61(38.4) 92(34.8) 9(50.0)

채소류
58(47.2) 83(52.2) 135(51.1) 6(33.3)

과일류
3(2.4) 1(0.6) 4(1.5) 0(0.0)

우유 및
유제품 10(8.1) 7(4.4) 16(6.1) 1(5.6)
기타2)

7(5.7) 4(2.5) 9(3.4) 2(11.1) 　
전체

123(100) 159(100) 264(100) 18(100) 　
1) 편식 여부에서 ‘아니오’ 응답자 제외(N=203). 다중응답
2) 해산물, 견과류, 조금씩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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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및 거주형태에 따른 편식여부와 편식하는 음식의 종류는 표 21과 같다.

학년에 따른 편식 여부는 2학년에서 편식을 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53.4%, 편식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46.6%로 나타나 편식을 하는 학생

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학년의 경우 편식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48.9%, 편식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 51.1%로 편식을 하지 않는 학생

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편식하는 음식의 종류는 2학년과 3학년 모두 채소류와 생선류가

8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그 중 채소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학년에

유의한 차이 없이 학생들은 채소류의 편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에 따른 편식 여부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군은 편식을 한다고 응답

한 학생이 51.3%, 편식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48.7%로 편식을 하는 학

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인 군은 편식을 한다고 응답한 학생

42.3%, 편식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 57.7%로 편식을 하지 않는 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거주형태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거주형태에 따른 편식하는 음식의 종류로 가족과 거주하는 군은 채소류가

5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선류 34.8%로 나타나 채소류와 생선류가 편식

하는 음식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 외인 군은 생선류가 50%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채소류가 33.3%로 나타나 가족과 거주하는 군에서 채소류 편

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식행동에 대해 연구 한 홍지연 (2010)24은 편식이란 음식

을 싫어하고 좋아하는 감정이 강하여 식사내용이 영양적으로 불균형 되기 쉬운

현상으로, 발육과 성장 및 영양상태가 뒤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편식을 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았으며, 그 중의 많은 학생들이 채

소류 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채소 섭취를 늘리기 위한 방안 모색과 함께 편

식과 같은 잘못된 식습관이 고착화 되지 않도록 편식방지에 대한 지속적인 영양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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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인 식행동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일반적인 식행동은 표 22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식

행동을 최근 1주일간의 빈도로 조사하였으며,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루 3끼 식사 여부는 ‘항상 그렇다 (28.2%)’, ‘대체로 그렇다 (23.5%)’, ‘대체로

그렇지 않다 (18.5%)’, ‘전혀 그렇지 않다 (16.0%)’, ‘보통이다 (13.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30점이었다. 하루 3끼를 매일 먹는다고 대

답한 학생이 28.2%로 가장 많았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가 16.0%로 적지 않은

학생들이 매일 끼니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식하는 끼니로는 아침식사

(88.9%), 저녁식사 (7.0%), 점심식사 (4.2%)의 순으로 나타나 하루 3끼를 매일 먹

지 않는 학생들 (71.8%)의 80%이상이 아침을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2에서 결식하는 끼니가 아침 (63.4%), 저녁 (23.6%), 점

심 (12.6%) 순으로 나타난 것과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68에서 매일 아침식사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0% 이상으로 나타나 본 조

사대상자의 아침 결식률이 매우 높았다. 아침결식은 학습뿐만 아니라 불안과 같

은 정서적인 문제, 공격성, 비만과도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69 하루 식사

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로서 아침식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70 손연 외

(2005)71는 청소년기의 성장과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반드시 고려야 할 중요한

식생활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식사 시간의 규칙성에서 ‘대체로 그렇다 (44.5%)’, ‘보통이다 (23.3%)’, ‘항상 그렇

다 (17.5%)’, ‘대체로 그렇지 않다 (10.5%)’, ‘전혀 그렇지 않다 (4.3%)’ 순으로 나

타났으며, 평균 점수는 3.61점으로 나타났다. 매일 식사 시간이 규칙적인 학생의

비율이 20% 미만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들 식사 시간이 규칙적이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초·중·고를 대상으로 식행동을 분석한 연구46에서 초·중·고등학생

들에서 식사를 배고플 때만 또는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먹는 습관을 이유로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며 규칙적인 식사방법에 대한 올바른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

다.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는 ‘주 1-2번 (54.0%)’, ‘주 3-4번 (24.0%)’, ‘최근 7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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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지 않았다 (17.8%)’, ‘주 5-6번 (2.8%)’, ‘매일 1번 이상 (1.5%)’의 순으로 나타

났으며, 점수를 역으로 부여하여 평균 점수 3.84점으로 나타났다. 주 3회 이상 패

스트푸드를 섭취하는 학생의 비율이 28.5%로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고등학생의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 (23.1%)과 제주 지역의

섭취율 (23.9%) 보다 높게 나타나 많은 학생들이 패스트푸드를 자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하루 3끼 식사 여부는 남학생 (28.5%), 여학생 (28.0%) 모두 ‘항상

그렇다’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남학생 (18.1%)이 여학생

(14.0%)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에서 남학생 3.28점, 여학생 3.30점으로

여학생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빈도와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식하는 끼니로는 남학생 (89.9%)과 여학생 (87.9%) 모두 아침식사의 비율이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46에서는 고등학교 연구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아침 결식 비율이 유의

적으로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다른 결과가 보고되었으며, 대구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68에서 남학생의 아침 결식률이 10.2%, 여학생은 12.8%로 나타

나 본 조사대상자의 아침 결식률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성별에 따른 식사시간의 규칙성에 대해서는 남학생 (40.4%), 여학생 (48.3%) 모

두 ‘대체로 그렇다’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빈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평균 점수는 남학생 3.62점 여학생 3.59점으로 남학생의 점수가

조금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제주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2에

서도 식사 시간의 규칙성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는 남학생 (52.8%)과 여학생 (55.1%) 모두 절

반 이상의 학생들이 주 1-2번 섭취한다고 응답하였고, ‘최근 7일 동안 먹지 않았

다’ 응답 비율에서 남학생 15.0%, 여학생 20.3%로 나타나 여학생의 경우 20% 이

상이 패스트푸드를 섭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섭취하는 학생의 비율은 남학생 32.1%, 여학생 24.6%로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고등학교 남학생의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

(24.6%)과 여학생의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 (21.5%) 보다 높게 나타났으

나, 본 연구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학생 보다 남학생의 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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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성별에 따른 일반적인 식행동 　N(%)

구 분
총계
(n=400)

성별

χ
²남

(n=193)
여

(n=207)

하루 3끼
식사 여부

전혀 그렇지 않다 64(16.0) 35(18.1) 29(14.0)

2.993

대체로 그렇지 않다(주
1-2회)

74(18.5) 30(15.5) 44(21.3)

보통이다(주 3-4회) 55(13.8) 28(14.5) 27(13.0)

대체로 그렇다(주 5-6회) 94(23.5) 45(23.3) 49(23.7)

항상 그렇다 113(28.2) 55(28.5) 58(28.0)

총 점1)
3.30±1.451)

3.28±1.48 3.30±1.43
-0.1332)

결식하는
끼니3)

아침식사 255(88.9) 124(89.9) 131(87.9)

1.907점심식사 12(4.2) 7(5.1) 5(3.4)

저녁식사 20(7.0) 7(5.1) 13(8.7)

식사시간의
규칙성

전혀 그렇지 않다 17(4.3) 10(5.2) 7(3.4)

4.584

대체로 그렇지 않다(주
1-2회)

42(10.5) 19(9.8) 23(11.1)

보통이다(주 3-4회) 93(23.3) 46(23.8) 47(22.7)

대체로 그렇다(주 5-6회) 178(44.5) 78(40.4) 100(48.3)

항상 그렇다 70(17.5) 40(20.7) 30(14.5)

총 점
3.61±1.03

3.62±1.08 3.59±0.98
0.217

패스트푸드
섭취

매일 1번 이상 6(1.5) 2(1.0) 4(1.9)

5.363

주 5-6번 11(2.8) 5(2.6) 6(2.9)

주 3-4번 96(24.0) 55(28.5) 41(19.8)

주 1-2번 216(54.0) 102(52.8) 114(55.1)

최근 7일 동안 먹지 않았다 71(17.8) 29(15.0) 42(20.3)

총 점4)
3.84±0.80

3.78±0.77 3.89±0.83
-1.334

1) 각 문항 당 전혀 그렇지 않다(1), 대체로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대체로 그렇다(4),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측정. M±SD
2) t-value
3) N=287. 하루 3끼 식사에서 ‘항상 그렇다’ 응답자 제외.

4) 역으로 점수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섭취 횟수 적음.)

푸드 섭취가 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평균 점

수는 남학생 3.78점, 여학생 3.89점으로 여학생의 점수가 더 양호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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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및 거주형태에 따른 일반적인 식행동은 표 23과 같다. 학년에 따른 하루 3

끼 식사 여부에서 2학년 (28.8%)과 3학년 (27.8%) 모두 ‘항상 그렇다’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2학년 (15.3%)이 3학년 (16.5%) 보다 높게 나

타났으며, 평균 점수에서도 2학년 3.29점, 3학년 3.30점으로 빈도와 점수에서 유

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2학년의 식행동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2학년 (88.8%)과 3학년 (88.9%) 모두 아침식사를 주로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다음은 저녁식사, 점식식사 순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식사시간의 규칙성에 대해서는 2학년 (42.3%), 3학년 (46.0%) 모두

‘대체로 그렇다’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항상 그렇다’의 응답 비율은 2

학년 13.5%, 3학년 20.3%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3학년에서 매일 규

칙적인 시간에 식사를 하는 학생의 비율이 더 높았다. 평균 점수는 2학년 3.50점

3학년 3.68점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3학년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는 2학년 (55.8%)과 3학년 (52.7%) 모두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주 1-2번 섭취한다고 응답하였고, ‘최근 7일 동안 먹지 않았다’

응답 비율에서 2학년은 15.3%, 3학년은 19.4%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3학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섭취하는

학생의 비율은 2학년 28.8%, 3학년 27.9%로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고등학교 2학년의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 (22.8%)과 3학년

의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 (24.5%) 보다 높게 나타나 더 바람직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와 달리 3학년 보다 2학

년의 패스트푸드 섭취가 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는 2학

년 3.79점, 3학년 3.87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3학년의 점수가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에 따른 하루 3끼 식사 여부는 가족과 거주 (27.3%), 그 외 (42.3%) 모

두 ‘항상 그렇다’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인 군은 매일 3끼를 먹는

학생의 비율이 40% 이상으로 가족과 거주하는 군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 비율에서도 가족과 거주하는 군 (16.6%) 보다 그 외인

군 (7.7%)이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이는 그 외인 군 26명

중 19명이 기숙사에 살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하루 3끼를 제공하는 기숙사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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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특성으로 인해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평균 점수에서도 가족

과 거주하는 군이 3.24점, 그 외의 군이 4.04점으로 그 외인 군의 점수가 유의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 (p<0.01). 하루 3끼를 매일 먹지 않는 학생들의 결식하는 끼

니로는 가족과 거주하는 군 (88.6%)과 그 외의 군 (93.3%) 모두 아침식사를 가장

많이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거주형태에 따른 식사시간의 규칙성에 대해서는 가족과 거주하는 군 (43.6%),

그 외인 군 (57.7%) 모두 ‘대체로 그렇다’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항상

그렇다’의 응답 비율은 가족과 거주하는 군이 16.6%, 그 외인 군이 30.8%로 나타

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그 외인 군에서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를 하는

학생의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평균 점수는 가족과 거주하는 군 3.57점,

그 외인 군이 4.15점으로 그 외인 군이 더 양호하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p<0.01). 이 역시 정해진 시간에 급식을 하는 기숙사의 특성이 영향을 미쳤

을 것으로 보인다.

거주형태에 따른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에서는 가족과 거주하는 군 (53.5%)과

그 외인 군 (61.5%) 모두 주 1-2번 섭취하는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7일 동안 먹지 않았다’ 응답 비율에서 가족과 거주하는 군 18.2%, 그 외인

군이 11.5%로 가족과 거주하는 군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에서도 가족과 거주하는 군 (28.3%)이 그 외인 군 (26.9%) 보

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평균 점수는 가족과 거주하는

군 3.84점, 그 외인 군 3.77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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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학년, 거주형태에 따른 일반적인 식행동 N(%)

구 분 학년

χ²
거주형태

χ²
2학년
(n=163)

3학년
(n=237) 가족과 거주

(n=374)
그 외
(n=26)

하루 3끼
식사 여부

전혀 그렇지 않다
25(15.3) 39(16.5)

1.934

62(16.6) 2(7.7)

9.763*
대체로 그렇지 않다(주 1-2회)

31(19.0) 43(18.1) 73(19.5) 1(3.8)
보통이다(주 3-4회)

26(16.0) 29(12.2) 53(14.2) 2(7.7)
대체로 그렇다(주 5-6회)

34(20.9) 60(25.3) 84(22.5) 10(38.5)
항상 그렇다

47(28.8) 66(27.8) 102(27.3) 11(42.3)
총 점1) 3.29±1.451) 3.30±1.46 -0.0762)

3.24±1.46 4.04±1.18 -2.722**2)

결식하는
끼니3)

아침식사 103(88.8) 152(88.9)

0.425

241(88.6) 14(93.3)

1.373
점심식사

4(3.4) 8(4.7) 11(4.0) 1(6.7)
저녁식사

9(7.8) 11(6.4) 20(7.4) 0(0.0)

식사시간의
규칙성

전혀 그렇지 않다 6(3.7) 11(4.6)

7.060

17(4.5) 0(0.0)

9.135

대체로 그렇지 않다(주 1-2회)
19(11.7) 23(9.7) 41(11.0) 1(3.8)

보통이다(주 3-4회)
47(28.8) 46(19.4) 91(24.3) 2(7.7)

대체로 그렇다(주 5-6회)
69(42.3) 109(46.0) 163(43.6) 15(57.7)

항상 그렇다
22(13.5) 48(20.3) 62(16.6) 8(30.8)

총 점 3.50±0.99 3.68±1.05 -1.648
3.57±1.04 4.15±0.73 -2.840**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

매일 1번 이상 3(1.8) 3(1.3)

2.206

5(1.3) 1(3.8)

2.692

주 5-6번
6(3.7) 5(2.1) 11(2.9) 0(.0)

주 3-4번
38(23.3) 58(24.5) 90(24.1) 6(23.1)

주 1-2번
91(55.8) 125(52.7) 200(53.5) 16(61.5)

최근 7일 동안 먹지 않았다
25(15.3) 46(19.4) 68(18.2) 3(11.5)

총 점4) 3.79±0.81 3.87±0.79 -0.957
3.84±0.80 3.77±0.82 0.4501) 각 문항 당 전혀 그렇지 않다(1), 대체로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대체로 그렇다(4),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측정. M±SD

2) t-value
3) N=287. 하루 3끼 식사에서 ‘항상 그렇다’ 응답자 제외.

4) 역으로 점수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섭취 횟수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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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일·채소류에 관한 식행동

(1) 최근 1주일간의 채소류에 관한 식행동

조사대상자의 성별, 학년 및 거주형태에 따른 최근 1주일간의 채소류에 관한

식행동은 표 24와 같다. 채소반찬을 매일 매끼 (일 3회 이상) 섭취하는 지 묻는

항목에서 ‘항상 그렇다 (29.3%)’, ‘보통이다 (28.7%)’, ‘대체로 그렇다 (22.5%)’, ‘대

체로 그렇지 않다 (16.3%)’, ‘전혀 그렇지 않다 (3.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

균 점수는 3.58점이었다. 채소반찬을 매끼 섭취한다고 대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

으며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고등학생의 일 3회 이상 채소반찬 섭취율

(12.6%)과 제주 지역의 섭취율 (12.0%)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채소반찬을 매끼 섭취하는 이유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습관적으로 (33.3%)’, ‘맛

이 있어서 (31.6%)’, ‘건강에 좋기 때문에 (19.7%)’, ‘식탁에 있어서 (8.5%)’, ‘가족

또는 선생님이 먹으라고 해서 (6.8%)’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8.5%)에는 모두

‘식탁에 있어서’로 조사되어 채소반찬이 있는 식사환경 또한 채소 섭취의 이유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Cullen 외 (2003)72에 의하면 식습관 변화를 저해하

는 장애물은 가족의 환경에 존재하며, 특히 채소와 과일의 섭취는 가정 내 가용

성과 접근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4에서는 채소

반찬을 먹는 이유가 ‘맛과 향이 좋다’가 3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풍부한 영양가 때문은 24.6%, 자주 먹어왔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9.4%로

나타나 본 연구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채소류의 기호가 섭취에 큰 요인으

로 작용하는 점에서 유사하였다.

채소반찬을 매끼 섭취하지 않는 이유로는 ‘맛이 없어서 (36.7%)’가 가장 높게

나타나 채소에 대한 낮은 기호도가 섭취기피의 주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0.2%)로는 ‘급식에 나올 때만 먹는다’로 조사되었다.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24에서는 채소반찬을 먹지 않는 이유로 ‘맛과 향이 싫다’가 63.3%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또한 ‘꼭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28.3%)’와 ‘귀찮아서 (14.8%)’ 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43.1%를 차지하여 이

는 채소류 섭취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생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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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연구67에서 채소 섭취에 대한 교육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70% 이

상으로 나타났으며,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에서 고등학생의 영양

및 식사습관 교육 경험률이 35.6%로 매우 낮게 보고되어 학교에서 학생들의 채

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채소섭취를 늘릴 수 있도록 영양교육이 충분히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성별에 따른 채소반찬 매끼 (일 3회 이상) 섭취 여부에 대해서 남학생의 경우

‘항상 그렇다 (32.1%)’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여학생은 ‘보통이다 (30.0%)’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채소반찬을 매끼 (일 3회 이상) 섭

취하는 남학생 (32.1%)과 여학생 (26.6%)의 비율은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고등학교 남학생의 일 3회 이상 채소 섭취율 (13.9%)과 여학생의 일 3회

이상 채소 섭취율 (11.2%)과 비교했을 때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채소 섭취에 대한 식행동 수준이 더 양호한 것 나타났으며, 본 연구 결과

에서도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섭취율이 더 높게 나타나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평

균 점수는 남학생 3.70점, 여학생 3.47점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채

소 섭취에 관한 자아효능감에서 여학생 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던 남학생

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채소반찬 섭취 이유를 살펴보면 남학생 33.9%, 여학생 32.7%가 습

관적으로 섭취한다고 응답하여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맛이

있어서’의 응답 비율이 남학생 32.3%, 여학생 30.9%로 나타났다. ‘건강이 좋기 때

문에’는 남학생 (22.6%)이 여학생 (16.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 또는 선생

님이 먹으라고 해서’는 여학생 (12.7%)이 남학생 (1.6%)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성

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채소반찬을 매끼 섭취하지 않는 이유로 남학생의 경우 ‘꼭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31.3%, ‘맛이 없어서’가 29.8%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

생의 경우 ‘맛이 없어서’가 42.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꼭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가 25.7%로 나타나 여학생이 기호에 의한 요인이 더 높게 나타

났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년에 따른 채소반찬 매끼 (일 3회 이상) 섭취에서는 2학년의 경우 ‘항상 그렇

다 (31.9%)’, ‘보통이다 (29.4%)’의 비율이 높았고, 3학년은 ‘보통이다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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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그렇다 (27.4%)’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 비

율은 과일 섭취 항목에서와 달리 2학년 (2.5%)과 3학년 (3.8%) 모두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평균 점수에서는 2학년 3.72점, 3학년 3.49점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채소 섭취에 관한 자아효능감의 모든 문항에서 점수가 높게 나

타났던 2학년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채소반찬을 매끼 (일 3회 이상) 섭취

하는 2학년 (31.9%)과 3학년 (27.4%)의 비율은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고등학교 2학년의 일 3회 이상 채소 섭취율 (12.0%)과 3학년의 일 3회 이상 채

소 섭취율 (12.7%)과 비교했을 때 모두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채소 섭취에 관한

식행동 수준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채소반찬 매끼 섭취 이유로 2학년과 3학년 모두 ‘습관적으로’와 ‘맛

이 있어서’가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에 좋기 때문에’와 기타 (식탁에 있어서)에서

2학년이 3학년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채소반찬을 매끼 섭취하지 않는 이유로 2학년은 ‘꼭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32.4%)’, ‘맛이 없어서 (27.9%)’, ‘귀찮아서 (22.5%)’, ‘채소반찬

이 없어서 (16.2%)’, 기타 (0.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3학년의 경우 ‘맛이 없어

서 (42.4%)’, ‘꼭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25.6%)’, ‘채소반찬이 없어서

(21.5%)’, ‘귀찮아서 (9.9%)’, 기타 (0.6%)의 순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2학년의 경우 채소섭취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 부족으로 섭취를 하지

않는 학생의 비율이 높은 반면 3학년의 경우 채소류에 대한 낮은 기호도로 섭취

를 하지 않는 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거주형태에 따른 채소반찬 매끼 (일 3회 이상) 섭취에서는 가족과 거주하는 군

의 경우 ‘항상 그렇다 (29.1%)’, ‘보통이다 (28.6%)’, ‘대체로 그렇다 (21.4%)’, ‘대

체로 그렇지 않다 (17.4%)’, ‘전혀 그렇지 않다 (3.5%)’ 순으로 나타났고, 그 외인

군은 ‘대체로 그렇다 (38.5%)’, ‘항상 그렇다 (30.8%)’, ‘보통이다 (30.7%)’ 순으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의 응답자가 없어 그 외인 군은 모두

최소 주 3일 이상 매끼 채소반찬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빈도에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평균 점수에서 가족과 거주하는 군 3.55점, 그

외인 군이 4.00점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그 외인 군의 점수가 더 높게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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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형태에 따른 채소반찬을 매끼 섭취하는 이유로 가족과 거주하는 군은 ‘습관

적으로 (33.0%)’, ‘맛이 있어서 (31.2%)’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인 군은 ‘습관적

으로’와 ‘맛이 있어서’가 37.5%, 나머지 25%는 ‘건강에 좋기 때문에’로 나타났으

며 거주형태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거주형태에 따른 채소반찬을 매끼 섭취하지 않는 이유로 가족과 거주하는 군은

‘맛이 없어서 (37.4%)’, ‘꼭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28.3%)’가 높게 나타

났으며, 그 외인 군은 ‘맛이 없어서’, ‘채소반찬이 없어서’, ‘꼭 먹어야 한다고 생각

하지 않아서’ 모두 27.8%로 나타났고 나머지 16.7%는 ‘귀찮아서’로 나타나 가족

과 거주하는 군과 다른 분포를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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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성별, 학년, 거주형태에 따른 채소류에 관한 식행동 　N(%)

항 목
총계
(n=400)

성별

χ
²

학년

χ
²

거주형태

χ²
남

(n=193)
여

(n=207)
2학년
(n=163)

3학년
(n=237)

가족과
거주
(n=374)

그 외
(n=26)

채소반찬
매끼
(일 3회
이상)
섭취

전혀 그렇지 않다 13(3.3) 5(2.6) 8(3.9)

4.108

4(2.5) 9(3.8)

5.325

13(3.5) 0(.0)

8.633

대체로 그렇지 않다(주 1-2회) 65(16.3) 26(13.5) 39(18.8)
19(11.7) 46(19.4) 65(17.4) 0(.0)

보통이다(주 3-4회) 115(28.7) 53(27.5) 62(30.0)
48(29.4) 67(28.3) 107(28.6) 8(30.7)

대체로 그렇다(주 5-6회) 90(22.5) 47(24.4) 43(20.8)
40(24.5) 50(21.1) 80(21.4) 10(38.5)

항상 그렇다 117(29.3) 62(32.1) 55(26.6)
52(31.9) 65(27.4) 109(29.1) 8(30.8)

총 점1)
3.58±1.16

3.70±1.13 3.47±1.18
1.9502)

3.72±1.11 3.49±1.19 1.9372)
3.55±1.18 4.00±0.80 -1.9002)

채소반찬
매끼 먹는
이유 3)

맛이 있어서
37(31.6) 20(32.3) 17(30.9)

6.064

16(30.8) 21(32.3)

2.345
　

34(31.2) 3(37.5)

1.584

건강에 좋기 때문에
23(19.7) 14(22.6) 9(16.4)

11(21.2) 12(18.5) 21(19.3) 2(25.0)

가족 또는 선생님이 먹으라고 해서
8(6.8) 1(1.6) 7(12.7)

2(3.8) 6(9.2) 8(7.3) 0(0.0)

습관적으로
39(33.3) 21(33.9) 18(32.7)

17(32.7) 22(33.8) 36(33.0) 3(37.5)

기타
10(8.5) 6(9.7) 4(7.3)

6(11.5) 4(6.2) 10(9.2) 0(0.0)

총계
117(100.0) 62(100.0) 55(100.0)

52(100.0) 65(100.0) 109(100.0) 8(100.0)

채소반찬
매끼 먹지
않는
이유 4)

맛이 없어서
104(36.7) 39(29.8) 65(42.8)

7.432

31(27.9) 73(42.4)

13.319
*

　

99(37.4) 5(27.8)

1.290

채소반찬이 없어서
55(19.4) 28(21.4) 27(17.8)

18(16.2) 37(21.5) 50(18.9) 5(27.8)

꼭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80(28.3) 41(31.3) 39(25.7)

36(32.4) 44(25.6) 75(28.3) 5(27.8)

귀찮아서
42(14.8) 23(17.6) 19(12.5)

25(22.5) 17(9.9) 39(14.7) 3(16.7)

기타
2(0.7) 0(0.0) 2(1.3)

1(0.9) 1(0.6) 2(0.8) 0(0.0)

총계
283(100.0) 131(100.0) 152(100.0)

111(100.0) 172(100.0) 265(100.0) 18(100.0)

1) 각 문항 당 전혀 그렇지 않다(1), 대체로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대체로 그렇다(4),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측정. M±SD
2) t-value

3) ‘항상 그렇다’ 응답자만 해당
4) ‘항상 그렇다’ 응답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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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1주일간의 과일류에 관한 식행동

조사대상자의 성별, 학년 및 거주형태에 따른 최근 1주일간의 과일류에 관한

식행동은 표 25과 같다. 과일 (1개)을 매일 섭취하는 지 묻는 항목에서 ‘보통이다

(29.3%)’, ‘대체로 그렇지 않다 (26.8%)’, ‘항상 그렇다 (19.5%)’, ‘대체로 그렇다

(14.5%)’, ‘전혀 그렇지 않다 (10.0%)’의 순으로 과일을 주 3-4회 섭취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는 3.07점이었다. 과일을 매일 섭취하는 학생

은 20% 미만인 19.5%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에서 고등학생의 일 1회 이상 과일 섭취율 (17.5%)과 제주 지역의 과일 섭취율

(15.9%)과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섭취율을 보였다.

과일을 매일 섭취하는 이유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맛이 있어서 (60.3%)’, ‘가족

또는 선생님이 먹으라고 해서 (14.1%)’와 ‘습관적으로 (14.1%)’, ‘건강에 좋기 때

문에 (5.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에는 ‘변비개선’, ‘피부가 좋아지기 때문

에’, ‘친구가 가져와서’로 조사되어 섭취를 하는 주된 이유가 긍정적인 기호에 의

한 경우가 60%이상을 차지하였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1에서 과일을 선

호하는 이유 중 70% 이상의 초등학생이 맛이 좋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다음으

로 원래 자주 먹기 때문 (11.5%)으로 나타나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과일을 매일 섭취하지 않는 이유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과일이 없어서 (36.6%)’,

‘귀찮아서 (29.8%)’, ‘꼭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26.4%)’, ‘맛이 없어서

(2.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에는 ‘입맛이 없어서’, ‘챙겨주지 않아서’, ‘시

간이 없어서’로 조사되어 채소반찬을 섭취하지 않는 이유와 달리 기호에 의한 이

유가 가장 낮았고, ‘과일이 없어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과일의 접근성

및 가용성의 이유가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

계 결과에서도 고등학생들은 과일을 매일 먹지 않는 이유로 고등학생의 28.9%가

‘과일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여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맛이 없어서’는 3.3%만이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접근성 및 가용성의 문제가 앞서 과

일이 채소의 기호도 보다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식행동 점수에서 채소섭취

점수보다 과일 섭취의 점수가 더 낮게 나타난 것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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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과일 (1개) 매일 섭취 여부로는 남학생이 30.1%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여학생은 29.5%로 ‘보통이다’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항상 그렇다’ 응답 비율은 남학생 (17.6%)보 다 여학생 (21.3%)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고등학

교 남학생의 일 1회 이상 과일 섭취율 (17.6%)과 여학생의 일 1회 이상 과일 섭

취율 (17.3%)과 비교했을 때 남학생의 과일 섭취율은 같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더 높게 나타났다. 평균 점수는 남학생 2.96점, 여학생 3.17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앞서 매일 권장량의 과일 섭취에 관한 자아효능감에 있어 남학

생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던 여학생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과일을 매일 섭취하는 이유로 남학생 (58.8%)과 여학생 (61.4%) 모

두 ‘맛이 있어서’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긍정적인 기호에 의해 매일 섭취

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성별에 따른 과일을 매일 섭취하지 않는 이유로 남학생 (35.8%)과 여학생

(37.4%) 모두 ‘과일이 없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맛이 없어서’가 남학생이

3.1%, 여학생이 2.5%로 매우 낮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이는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에서 과일을 매일 섭취하지 않

는 이유로 고등학교 남학생의 26.2%, 여학생의 31.9%가 ‘과일이 없어서’ 라고 응

답하여 남녀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학년에 따른 과일 (1개) 매일 섭취 여부로 2학년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

(28.2%)’, ‘보통이다 (27.0%)’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3학년은 ‘보통이다

(30.8%)’, ‘대체로 그렇지 않다 (25.7%)’의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항상 그

렇다’ 응답 비율은 2학년 19.0%, 3학년 19.8%로 나타났으며, 이는 제14차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서 고등학교 2학년의 일 1회 이상 과일 섭취율 (17.1%)과 3학년

의 일 1회 이상 과일 섭취율 (16.6%)과 비교했을 때 2학년과 3학년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3학년이 2학년보다 높게 나타나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 비율에서 2학년 (6.1%) 보다 3학년 (12.7%)의 비율이 2배 이

상 높게 나타나 과일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학생이 3학년에서 더 많았으며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p<0.05). 평균 점수는 2학년 3.17점, 3학년 3.00점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앞서 과일 섭취에 관한 자아효능감의 점수가 더 높았던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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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과일을 매일 섭취하는 이유로 2학년 (67.7%)과 3학년 (55.3%) 모두

‘맛이 있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학년의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학

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과일을 매일 섭취하지 않는 이유로 2학년은 ‘과일이 없어서

(36.4%)’, ‘꼭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31.1%)’, ‘귀찮아서 (27.3%)’의 순

으로 나타났으며, 3학년은 ‘과일이 없어서 (36.8%)’, ‘귀찮아서 (31.6%)’, ‘꼭 먹어

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23.2%)’의 순으로 나타나 다른 결과를 보였으나 유

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에서

과일을 매일 먹지 않는 이유로 고등학교 2학년 (28.3%)과 3학년 (28.8%) 모두

‘과일이 없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같은 결과였다.

거주형태에 따른 과일 (1개) 매일 섭취에서 가족과 거주하는 군은 ‘보통이다

(28.9%)’, ‘대체로 그렇지 않다 (25.9%)’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인 군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 (38.5%)’, ‘보통이다 (34.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항상

그렇다’ 응답 비율은 가족과 거주하는 군이 20.6%로 나타났으며, 그 외인 군은

3.8%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가족과 거주하는 군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

다. 평균 점수는 가족과 거주하는 군 (3.10점)이 그 외의 군 (2.58점) 보다 유의적

으로 높게 나타나 가족과 거주하는 군의 과일 섭취가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

다 (p<0.05). 그 외의 군은 2.58점으로 3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학령기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39에서 학교별로 주 1회에서 5회까지 과일

제공 횟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기숙사생의 경우 정해

진 식단을 제공받기 때문에 해당 학교급식의 과일 제공 횟수가 학생들의 섭취

횟수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거주형태에 따른 과일을 매일 섭취하는 이유로 가족과 거주하는 군의 59.7%가

‘맛이 있어서’ 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인 군은 응답자가 1명

으로, ‘맛이 있어서’로 조사되었다.

거주형태에 따른 과일을 매일 섭취하지 않는 이유로 가족과 거주하는 군은 ‘과

일이 없어서 (35.0%)’, ‘귀찮아서 (31.3%)’, ‘꼭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26.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인 군은 ‘과일이 없어서’가 56.0%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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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많이 차지하여 다른 결과를 보였으나 거주형태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21에서 과일 공급도와 접근성이 과일 섭취 횟수

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과일을 매일 섭취하지 않는 이유로

과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섭취를 늘리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과일의 접근성과 공급도를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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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성별, 학년, 거주형태에 따른 과일류에 관한 식행동 　N(%)

항 목
총계
(n=400)

성별

χ
²

학년

χ
²

거주형태

χ²
남

(n=193)
여

(n=207)
2학년
(n=163)

3학년
(n=237)

가족과
거주
(n=374)

그 외
(n=26)

과일(1개)
매일
섭취

전혀 그렇지 않다 40(10.0) 21(10.9) 19(9.2)

3.591

10(6.1) 30(12.7)

9.840*

37(9.9) 3(11.5)

5.428

대체로 그렇지 않다(주 1-2회) 107(26.8) 58(30.1) 49(23.7)
46(28.2) 61(25.7) 97(25.9) 10(38.5)

보통이다(주 3-4회) 117(29.3) 56(29.0) 61(29.5)
44(27.0) 73(30.8) 108(28.9) 9(34.6)

대체로 그렇다(주 5-6회) 58(14.5) 24(12.4) 34(16.4)
32(19.6) 26(11.0) 55(14.7) 3(11.5)

항상 그렇다 78(19.5) 34(17.6) 44(21.3)
31(19.0) 47(19.8) 77(20.6) 1(3.8)

총 점1)
3.07±1.26

2.96±1.25 3.17±1.26
-1.6712)

3.17±1.21 3.00±1.29 1.3722)
3.10±1.27 2.58±0.99 2.059* 2)

과일을
매일 먹는
이유 3)

맛이 있어서
47(60.3) 20(58.8) 27(61.4)

3.528

21(67.7) 26(55.3)

1.760
　

46(59.7) 1(100.0)

0.668

　

건강에 좋기 때문에
4(5.1) 3(8.8) 1(2.3)

1(3.2) 3(6.4)
4(5.2) 0(.0)

가족 또는 선생님이 먹으라고 해서
11(14.1) 4(11.8) 7(15.9)

4(12.9) 7(14.9)
11(14.3) 0(.0)

습관적으로
11(14.1) 6(17.6) 5(11.4)

4(12.9) 7(14.9)
11(14.3) 0(.0)

기타
5(6.4) 1(2.9) 4(9.1)

1(3.2) 4(8.5)
5(6.5) 0(.0)

총계
78(100.0) 34(100.0) 44(100.0)

31(100.0) 47(100.0)
77(100.0) 1(100.0)

과일을
매일 먹지
않는
이유 4)

맛이 없어서
9(2.8) 5(3.1) 4(2.5)

5.346

3(2.3) 6(3.2)

3.444
　

8(2.7) 1(4.0)

7.048

　

채소반찬이 없어서
118(36.6) 57(35.8) 61(37.4)

48(36.4) 70(36.8)
104(35.0) 14(56.0)

꼭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85(26.4) 46(28.9) 39(23.9)

41(31.1) 44(23.2)
80(26.9) 5(20.0)

귀찮아서
96(29.8) 48(30.2) 48(29.4)

36(27.3) 60(31.6)
93(31.3) 3(12.0)

기타
14(4.3) 3(1.9) 11(6.7)

4(3.0) 10(5.3)
12(4.0) 2(8.0)

총계
322(100.0) 159(100.0) 163(100.0)

132(100.0) 190(100.0)
297(100.0) 25(100.0)

1) 각 문항 당 전혀 그렇지 않다(1), 대체로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대체로 그렇다(4),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측정. M±SD
2) t-value

3) ‘항상 그렇다’ 응답자만 해당
4) ‘항상 그렇다’ 응답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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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급식에서의 식행동

조사대상자의 학교급식에서의 식행동은 표 26과 같다. 학교급식에서 남기는 음

식은 생선류 (35.5%), 채소류 (32.0%), 남기지 않는다 (19.5%), 기타 (7.8%), 우유

및 유제품 (2.0%)과 과일류 (2.0%), 육류 (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59,62에서 40% 이상의 비율로 학교급식에서 채소류

를 가장 많이 남기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남기는 음식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생선류, 채소류, 남

기지 않는다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생선류는 남학생 32.1%, 여학생 38.6%,

채소류는 남학생이 31.1%, 여학생이 32.9%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다소 높았다.

과일류는 모두 낮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남학생 (2.1%)이 여학생 (1.9%) 보다 다

소 높았고,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는 학생의 비율은 남학생이 (25.9%) 여학생

(13.5%) 보다 더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중·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한 연구73에서도 생선류를 남기는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 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과일류의 경우 남학생은 응답자가 없었고 여학생이 0.9%로 매우 낮

게 보고되었다. 같은 연구에서 채소류를 남긴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 (48.7%)

이 여학생 (28.1%) 보다 훨씬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여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남기는 이유는 ‘맛이 없어서’ 45.0%, ‘싫어하는 식재료라서’가 33.9%로 78.9%를

차지하여 대부분 기호에 의해 음식을 남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과 여학

생 모두 ‘맛이 없어서’, ‘싫어하는 식재료라서’가 유사한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35,73,74에서도

급식에서 음식을 남기는 이유로 성별에 차이 없이 ‘맛이 없어서’ 와 ‘싫어하는 반

찬 또는 식재료’라고 응답한 비율이 70%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결과

가 보고되었으며, 이에 따라 김명희 외 (2015)74는 학생들이 음식에 선입견을 갖

지 않고 기호도가 높은 조리방법과 선호하는 맛을 고려하여 개선된 메뉴를 통해

잔반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된다 하였다.

채소가 섞인 주반찬 제공 시 식행동에서 ‘가리지 않고 모두 다 먹는 편이다

(53.5%)’, ‘채소의 종류에 따라서 특정 채소만 골라먹는 편이다 (24.3%)’, ‘채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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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고 다른 것만 골라 먹는 편이다 (11.0%)’, ‘메뉴에 따라서 가끔 채소만 골라내

고 먹는 편이다 (10.8%)’, ‘채소가 섞여있는 음식은 다 먹지 않는 편이다 (0.5%)’

의 순으로 나타나 46.5%의 학생이 주반찬에 부재료로 섞여 있는 채소를 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59에서 채소가 섞인 반찬을

가리지 않고 모두 먹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 (54.9%)과 거의 유사하였다. 한편

남학생의 경우 ‘가리지 않고 모두 다 먹는 편이다’ (64.2%)에서 여학생 (43.5%)

보다 높게 나타나 바람직한 식행동을 하고 있는 남학생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채소는 빼고 다른 것만 골라 먹는 편이다’에서 남학생 (3.1%)에 비해 여학생

(18.4%)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1).

채소 반찬 제공 시 섭취량에서는 ‘배식량의 절반 이상 먹는다 (34.8%)’, ‘배식량

을 다 먹는다 (22%)’, ‘좋아하는 채소만 먹는다 (21.8%)’, ‘배식량의 절반 미만 먹

는다 (12.8%)’, ‘거의 먹지 않는다 (8.8%)’의 순으로 나타나 배식량을 다 먹는 학

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채소류 기호도와 식단 개

선에 대해 분석한 연구75에서 학교에서 채소 반찬이 나왔을 때 좋아하는 채소만

먹거나 전혀 먹지 않는 초등학생의 비율이 14.5%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좋아하는 채소만 먹는다’와 ‘거의 먹지 않는다’의 비율이 30.6%를 차지하여 채소

에 대한 편식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학생을 대상으로 채소류에 대

한 기호도와 메뉴선호도를 분석한 연구38에서 학교급식에서 채소반찬의 배식량을

모두 먹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20%로 나타나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남학생의 경

우 ‘배식량을 다 먹는다’ 30.6%로 여학생 14.0%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이

를 제외한 나머지 보기에서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

여 학교급식에서의 채소반찬 섭취는 남학생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앞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75에서는 학교에서 채소를 다 먹는다

고 응답한 남학생 (40.9%)이 여학생 (31.8%)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40에서 채

소반찬을 모두 다 먹는다고 응답한 남학생이 6.4%, 여학생이 5.4%로 비율이 굉

장히 낮았고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어 본 연

구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과일 제공 시 섭취량에서는 ‘배식량을 다 먹는다 (69.0%)’, ‘배식량의 절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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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다 (17.8%)’, ‘좋아하는 과일만 먹는다 (9.5%)’, ‘거의 먹지 않는다 (2.0%)’,

‘배식량의 절반 미만 먹는다 (1.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모두 대부분의

학생들이 배식량을 다 먹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초등학생의 채소 및 과일류 섭취와 관련 요인에 대해 분석한 연구21에서 학교급

식에서의 과일 섭취량에서 제공량을 다 먹는다고 응답한 초등학생이 37.9%로 나

타난 것 보다 높은 비율이였으며, 초·중·고등학교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39에서 영양(교)사들이 청소년들의 과일 섭취 수준에 대해서 남녀 모두 ‘대체로

잘 먹는다’, ‘잘 먹는 편이다’고 평가한 것과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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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학교급식에서의 식행동
　N(%)

구 분
전체
(n=400)

성별

χ
²남

(n=193)
여

(n=207)

남기는
음식

육류 5(1.3) 2(1.0) 3(1.4)

17.442**

생선류 142(35.5) 62(32.1) 80(38.6)

채소류 128(32.0) 60(31.1) 68(32.9)

과일류 8(2.0) 4(2.1) 4(1.9)

우유 및 유제품 8(2.0) 0(0.0) 8(3.9)

기타1) 31(7.8) 15(7.8) 16(7.7)

남기지 않는다 78(19.5) 50(25.9) 28(13.5)

남기는
이유

싫어하는 식재료라서 109(33.9) 47(32.9) 62(34.6)

1.515

양이 많아서 25(7.8) 11(7.7) 14(7.8)

자주 나오는 음식이어
서

6(1.9) 4(2.8) 2(1.1)

조리방법이 싫어서 10(3.1) 4(2.8) 6(3.4)

맛이 없어서 145(45.0) 64(44.8) 81(45.3)

기타2) 27(8.4) 13(9.1) 14(7.8)

총계 322(100.0) 143(100.0) 179(100.0)

채소 섞인
주반찬
제공 시
식행동

가리지 않고 모두 다
먹는 편이다

214(53.5) 124(64.2) 90(43.5)

34.138***

채소의 종류에 따라서
특정 채소만 골라먹는
편이다

97(24.3) 43(22.3) 54(26.1)

메뉴에 따라서 가끔
채소만 골라내고 먹는
편이다

43(10.8) 18(9.3) 25(12.1)

채소는 빼고 다른 것만
골라 먹는 편이다

44(11.0) 6(3.1) 38(18.4)

채소가 섞여있는
음식은 다 먹지 않는
편이다

2(0.5) 2(1.0) 0(0.0)

채소 반찬
제공 시
섭취량

배식량을 다 먹는다 88(22.0) 59(30.6) 29(14.0)

17.117**

배식량의 절반 이상
먹는다

139(34.8) 64(33.2) 75(36.2)

배식량의 절반 미만
먹는다

51(12.8) 21(10.9) 30(14.5)

거의 먹지 않는다 35(8.8) 13(6.7) 22(10.6)

좋아하는 채소만
먹는다

87(21.8) 36(18.7) 51(24.6)

과일 제공
시 섭취량

배식량을 다 먹는다 276(69.0) 145(75.1) 131(63.3)

7.580

배식량의 절반 이상
먹는다

71(17.8) 29(15.0) 42(20.3)

배식량의 절반 미만
먹는다

7(1.8) 2(1.0) 5(2.4)

거의 먹지 않는다 8(2.0) 2(1.0) 6(2.9)

좋아하는 과일만
먹는다

38(9.5) 215(7.8) 23(11.1)

1) 국, 밥, 해산물
2) 가시 때문에, 비려서, 습관, 알레르기
** p < 0.01 ,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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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일·채소류에 대한 기호도, 식태도, 자아효능감, 식행동 간의 상관성

1) 기호도, 식태도, 자아효능감, 식행동 간의 상관관계

과일·채소류의 기호도와 식태도, 과일·채소류 섭취에 관한 자아효능감, 식행동

그리고 일반적인 식태도와 식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7), 과일·채소류 기호도는 과일·채소류 식태도 (r=.422,

p<0.001), 일반적인 식태도 (r=.468, p<0.001), 과일·채소 섭취 자아효능감 (r=.579,

p<0.001), 과일·채소류 식행동 (r=.408, p<0.001), 일반적인 식행동 (r=.266,

p<0.001)과 모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일·

채소류 기호도 점수가 높을수록 과일·채소류에 대한 식태도와 자아효능감 점수

가 높고, 일반적인 식태도와 식행동 점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과일·채소류 식태도는 과일·채소 섭취 자아효능감 (r=.429, p<0.001), 일반적인

식태도 (r=.450, p<0.001)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일·채소류 식행동 (r=.210, p<0.001)도 낮지만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

으나, 일반적인 식행동 (r=.086, p<0.01)과는 유의하지만 매우 낮은 상관계수가

나타나 상관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식태도는 과일·채소 섭취 자아효능감 (r=.522, p<0.001)과 유의한 정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일·채소류 식행동 (r=.261, p<0.001)

과 일반적인 식행동 (r=.121, p<0.001)에서도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나 모든 요인들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일·채소류 섭취 자아효능감은 앞서 기호도와 식태도 뿐만 아니라 과일·채소

류 식행동 (r=.424, p<0.001), 일반적인 식행동 (r=.166, p<0.001)과 유의한 정(+)

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모든 요인들 간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76에서도 식행동과 식이 자아효능감 간에 유의한 정

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서울 시내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6에서는 채소류

선호도와 채소에 대한 식태도 간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본 연구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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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또한 서울 지역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24에서

는 채소 섭취에 관한 자아효능감과 식행동 간에 양의 상관성이 나타나 본 연구

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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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과일·채소류에 대한 기호도와 자아효능감, 식태도, 식행동 간의 상관관계

　
과일·채소류
기호도

과일·채소류
식태도1)

일반적인
식태도

과일·채소
섭취

자아효능감

과일·채소류
식행동2)

일반적인
식행동

과일·채소류
기호도

Pearson 상관계수 1 　 　 　 　 　

유의확률
　 　 　 　 　 　

과일·채소류
식태도

Pearson 상관계수 .422*** 1 　 　 　 　

유의확률
0.000 　 　 　 　 　

일반적인
식태도

Pearson 상관계수 .468*** .450*** 1 　 　 　

유의확률
0.000 0.000 　 　 　 　

과일·채소
섭취

자아효능감

Pearson 상관계수 .579*** .429*** .552*** 1 　 　

유의확률
0.000 0.000 0.000 　 　 　

과일·채소류
식행동

Pearson 상관계수 .408*** .210*** .261*** .424*** 1 　

유의확률
0.000 0.000 0.000 0.000 　 　

일반적인
식행동

Pearson 상관계수 .266*** .086** .121*** .166*** .352*** 1

유의확률
0.000 0.001 0.000 0.000 0.000 　

1) 식태도 문항 중 과일·채소류에 관한 2문항의 점수 합계
2) 식행동 문항 중 과일·채소류에 관한 2문항의 점수 합계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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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기호도, 식태도, 자아효능감과 식행동 간의 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VIF

B
β

과일채소류
식행동

(상수) 0.825 　 1.474 　

과일채소류
기호도

0.784 0.249 4.452*** 1.592

과일채소섭취
자아효능감

0.101 0.287 5.133*** 1.603

과일채소류
식태도

-0.016 -0.018 -0.359 1.297

R²=.220, adj R²=.214, F=37.139, d=1.848, 자유도=3
*** p<0.001

2) 과일·채소류에 대한 기호도, 식태도, 자아효능감이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과일·채소류에 대한 기호도, 식태도, 자아효능감이 과일·채소류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8), 과일·채소류 기호도 (β

=.249, p<0.001)는 과일·채소류 식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과일·채소류 섭취 자아효능감 (β=.287, p<0.001) 역시 과일·채소류 식행동에

정(+)의 영향력을 보였다. 과일·채소류 식태도의 경우에는 과일·채소류 식행동과

유의적 상관성을 보였으나 회귀분석 결과 유의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식태도를 제외한 과일·채소류 섭취 자아효능감 (β=.287, p<0.001), 과일·채소류

기호도 (β=.249, p<0.001) 순으로 식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1.4%의 설명력을 보였다 (p<0.001). 즉 과일·채소류 기호도와 자아효능감이 행

동에 영향을 미쳐 과일·채소류 기호도가 높을수록, 과일·채소류 섭취 자아효능감

이 높을수록 과일·채소류 식행동이 더 좋아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일·채소류 기호도는 과일·채소류 식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1-a 와 과일·채소류 섭취에 관한 자아효능감이 과일·채소류 식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1-c는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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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호도, 식태도, 자아효능감, 식행동 간의 경로분석

과일·채소류 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던 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화하여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모형을

가지고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경로분석 결과 나타난 경로모형은 그림 2와 같

다.

<그림 2. 경로모형>

위 모형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29와 같다. 각 개인 내 요인간의 직접적인 경로

를 살펴보면 과일·채소류 기호도에서 과일·채소류 식태도 경로의 β값 부호가 (+)

이므로 과일·채소류 기호도 (β=.422, p<0.001)는 과일·채소류 식태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과일·채소류 기호도(β=.484, p<0.001)는

과일·채소 섭취 자아효능감에도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일·

채소류 식태도 (β=.225, p<0.001)는 과일·채소 섭취 자아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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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일·채소류 식태도 (β=.45, p<0.001)는 일반적인 식태

도에도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과일·채소류에 대한 식태도가 긍정

적일수록 일반적인 식태도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각 개인 내 요인과 과일·채소류 식행동의 직접적인 경로에서는 앞서 실시했던

회귀분석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과일·채소 섭취 자아효능감 (β=.287, p<0.001)과

과일·채소류 기호도 (β=.249, p<0.001)는 식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

으며, 과일·채소류 식태도는 과일·채소류 식행동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일·채소류 식행동이 일반적인 식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 경로를 분석

한 결과 과일·채소류 식행동 (β=.345, p<0.001)이 일반적인 식행동에 정적(+) 영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일·채소류 식행동이 바람직할수록 그 외 다른 식행동

도 바람직 하다고 할 수 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과일·채소류 기호도는 과일·채소류 식태도, 과일·채소

섭취 자아효능감, 과일·채소류 식행동에 직접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과일·채소류

식태도는 과일·채소 섭취 자아효능감과 일반적인 식태도에만 직접효과가 나타났

다. 과일·채소 섭취 자아효능감은 과일·채소류 식행동에 직접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일·채소류 식행동은 일반적인 식행동에 직접효과가 나타났다. 각

경로계수의 크기를 보았을 때, 과일·채소류 기호도 (β=.484)가 과일·채소 섭취 자

아효능감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일·채소류 식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과일·채소 섭취 자아효능감 (β=.287)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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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과일·채소류에 대한 기호도, 자아효능감, 식태도, 식행동 간 경로분석
가설

　
　경로
　

B
β

S.E. C.R. 채택
여부

H 1-a
과일·채소류 기호도 --->
과일·채소류 식행동1) 0.784 0.249 0.175 4.469***

채택

H 1-b
과일·채소 섭취 자아효능감 --->

과일·채소류 식행동1) 0.101 0.287 0.02 5.132***
채택

H 1-c
과일·채소류 식태도 --->
과일·채소류 식행동1) -0.016 -0.018 0.045 -0.361

기각

H 2-a
과일·채소류 기호도 --->
과일·채소류 식태도2) 1.5 0.422 0.162 9.289***

채택

H 2-b
과일·채소류 기호도 --->
과일·채소 섭취 자아효능감 4.342 0.484 0.391 11.1***

채택

H 2-c
과일·채소류 식태도 --->
과일·채소 섭취 자아효능감 0.566 0.225 0.11 5.15***

채택

H 2-d
일반적인 식태도3) --->
일반적인 식행동 0.021 0.031 0.033 0.651

기각

H 3-a
과일·채소류 식태도 --->

일반적인 식태도 0.702 0.45 0.07 10.065***
채택

H 3-b 과일·채소류 식행동 --->
일반적인 식행동 0.424 0.345 0.058 7.323*** 채택

1) 과일·채소류에 대한 식태도
2) 과일·채소류 섭취에 대한 식행동
3) 과일채소류에 대한 항목 제외한 식태도
*** p<0.001

표 30. 기호도, 식태도, 자아효능감, 식행동 간의 간접효과

과일채소류
기호도

과일채소류
식태도

과일채소 섭취
자아효능감

과일·채소류
식태도

0 0 0

과일·채소 섭취
자아효능감

0.095** 1) 0 0

일반적인
식태도

0.19** 0 0

과일·채소류
식행동

0.159** 0.065** 0

일반적인
식행동

0.147* 0.03 0.099

1) 표준화 된 경로계수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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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로들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경로가 아닌 다른 요인을 매개로 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경로의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표 30), 과일·채소류

기호도는 과일·채소류 식태도를 매개로 하여 과일·채소 섭취 자아효능감 (β=.095,

p<0.01)과 일반적인 식태도 (β=.19, p<0.01)에 간접효과가 있었으며, 과일·채소

섭취 자아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과일·채소류 식행동 (β=.159, p<0.01)에도 유의한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과일·채소류 식행동을 거쳐 일반적인 식행동

(β=.147, p<0.01)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과일·채소류 기호도는 모든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일·채소류 식태도는 과일·채소 섭취 자아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과일·채소류

식행동 (β=.065, p<0.01)에 영향을 미쳐 식행동에 직접효과는 없으나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인 식행동에는 유의한 간접효과가 나타나지 않았

다.

과일·채소 섭취 자아효능감은 과일·채소류 식행동을 매개로 하여 일반적인 식행

동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이지 않아 과일·채소 섭취 자아효능감은 과일·채소류

식행동에 직접효과만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서 채택되지 않았던 가설 1-b는 과일·채소류 식태도가 과일·채소류

식행동에 간접효과가 나타나면서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일반적인 식태도는

일반적인 식행동에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아 가설 1-d는 기각 되었다.

사회생태학적 모델의 개인 내 요인은 다른 개인 내 요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설 2는 모두 직접효과가 나타나 채택 되었으며, 과일·채소류 식태도와 식행

동이 일반적인 식태도와 식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3도 모두 채택 되었

다.

간접효과와 직접효과를 모두 고려해볼 때, 과일·채소류 기호도는 모든 요인과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일·채소 섭취 자아효능감은 과일·

채소류 식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가장 높았을 뿐 아니라 다른 요인들이 과일·

채소류 식행동에 영향을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과일·채소류에 대한 모든 개인 내 요인이 상호작

용하여 과일·채소류 식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일·채소류

기호도가 높아질수록 자아효능감과 식태도 수준도 높아지며, 이들의 영향으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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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채소류 식행동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과일·채소류 식행동이 일

반적인 식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는 과일·채소류 식

행동이 바람직할수록 과일·채소류 섭취를 제외한 일반적인 식행동의 수준도 바

람직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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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회생태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개인 내 요인이 식행동에 영향을 미친

다는 가정 하에 제주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일·채소류 섭취에 관한 개인

내 요인(기호도, 자아효능감, 식태도)과 식행동을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과일·채

소류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각 요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

으며, 이를 토대로 고등학생의 과일·채소류 섭취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영양교육

과 식단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남자 48.3%, 여자 51.8%로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으며, 학년은 2학년 40.8%, 3학년 59.3%로 3학년의 비율이 높았다. 학교에서

의 하루 식사 횟수는 일 2회 60.3%, 일 1회 36.3%, 일 3회 3.5% 순으로 나타났

으며, 거주형태는 가족과 함께 거주 93.5%, 기숙사 4.8%, 친척집 0.8%, 자취

0.5%, 기타 (지인집) 0.5%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2학년에서 남학생의 평균 신장 173cm, 체중

72kg, 체질량지수는 23.7kg/m2, 여학생의 평균 신장 160cm, 체중은 54kg, 체질량

지수는 21.0kg/m2로 나타났으며, 3학년에서 남학생의 평균 신장은 174m, 체중

70kg, 체질량지수는 23.0kg/m2, 여학생의 평균 신장은 161cm, 체중 54kg, 체질량

지수는 20.7kg/m2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비만도는 정상체중군 (64.2%), 비만군

(20.7%), 과체중군 (8.3%), 저체중군 (6.7%)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비만도

는 정상체중군 (78.7%), 저체중군·과체중군 (7.2%), 비만군 (6.8%) 순으로 나타나

정상제충군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채소류에 대한 기호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15점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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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고 고구마 (4.29점)의 기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가지 (1.95점)의 기호도가 가장

낮았다. 과일류에 대한 기호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16점으로 나타났으며 과일류

기호도는 딸기 (4.63점)가 가장 높고, 토마토 (3.61점)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여 기호도가 가장 낮았다. 채소류의 메뉴선호도 평균은 3.45점으로, 김치볶음밥

(4.54점)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연근조림 (2.55점)의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 조

리방법에 따른 선호도는 일품요리·면류 (4.18점)> 구이·전류 (3.99점)> 김치류

(3.87점)> 볶음·튀김류 (3.71점)> 국류 (3.67점)> 쌈·장류 (3.58점)> 절임·겉절이

류 (3.49점)> 샐러드류 (3.24점)> 무침류 (3.20점)> 찜·조림류 (3.07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일류 메뉴선호도 평균은 4.32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딸기쉐이크

(4.75점)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토마토쉐이크 (3.75점)의 선호도

가 낮았다. 또한 과일샐러드 (4.33점) 보다 과일화채 (4.49점)의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나 조리방법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넷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식태도 점수는 20점 만점에 평균 11.86점, 과일·채

소류에 대한 식태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6.24점으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

다. 성별에 따른 일반적인 식태도와 과일·채소류에 대한 식태도 모두 남학생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p<0.01), 학년에 따른 식태도의 경우

과일·채소류에 대한 식태도에서 2학년 평균 6.55점, 3학년 평균 6.05점으로 나타

나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다섯째, 조사대상자의 채소 섭취에 관한 자아효능감은 20점 만점에 평균 14.54

점, 과일 섭취에 관한 자아효능감은 20점 만점에 평균 17.07점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채소 섭취 자아효능감 총점은 남학생 (14.93점)이 여학생 (14.17점)

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여섯째, 학교에서의 과일·채소류 섭취 증진 방법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인식으로

채소 섭취 증진 방법에 대한 인식에서 남학생은 ‘다양한 조리방법으로 조리하여

제공한다’ 51.8%, ‘기호도가 높은 채소를 중심으로 제공한다’ 35.8%로 높게 나타

났으며, 여학생은 ‘기호도가 높은 채소를 중심으로 제공한다’ 48.3%, ‘다양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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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방법으로 조리하여 제공한다’ 45.9%로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

를 보였고 (p<0.05), 과일 섭취 증진 방법에 대한 인식에서 남학생은 ‘과일의 제

공 횟수를 늘린다’ 46.6%, ‘기호도가 높은 과일을 중심으로 제공한다’ 33.7%로 높

을 비율을 보였으며, 여학생도 같은 순으로 나타났으나 ‘과일의 제공 횟수를 늘

린다’가 60.4%, ‘기호도가 높은 과일을 중심으로 제공한다’ 30.4%로 대부분을 차

지하여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일곱째, 조사대상자의 편식 여부와 편식하는 음식의 종류에서 편식을 한다고 답

한 학생이 50.7%, 편식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이 49.3%로 나타났으며, 편식

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은 45.6%, 여학생은 55.6%로 유의한 차이를 보

여 여학생이 편식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조사대상자의 편식

하는 음식의 종류는 채소류 (50.0%), 생선류 (35.8%), 우유 및 유제품 (6.0%), 기

타 (3.9%), 육류 (2.8%), 과일류 (1.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 (50.9%)과

여학생 (49.4%) 모두 채소류를 가장 많이 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조사대상자의 하루 3끼 식사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 ‘항상 그렇다

(28.2%)’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결식하는 끼니로는 아침식사 (88.9%)가 가장 높

았다. 식사시간의 규칙성에 대한 항목에서는 ‘대체로 그렇다 (44.5%)’가 높게 나

타났으며,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는 ‘주 1-2번 (54.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

주형태에 따른 하루 3끼 식사 여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p<0.05), 규칙

적인 식사 시간의 평균 점수에서 가족과 거주하는 군 3.57점, 그 외인 군이 4.15

점으로 그 외인 군이 더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아홉째, 조사대상자의 과일·채소류 식행동 중 채소반찬을 매끼 (일 3회 이상)

섭취 하는지 묻는 항목에서 ‘항상 그렇다 (29.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채소

반찬을 매끼 섭취하는 이유는 ‘습관적으로 (33.3%)’가 높게 나타났고, 채소반찬을

매끼 섭취하지 않는 이유로는 ‘맛이 없어서 (36.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과일

(1개)를 매일 섭취하는지 묻는 항목에서는 ‘보통이다 (29.3%)’가 높게 나타났고,

과일을 매일 섭취하는 이유로는 ‘맛이 있어서 (60.3%)’가 가장 높았으며, 과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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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섭취하지 않는 이유로는 ‘과일이 없어서 (36.6%)’가 높게 나타났고, 학년 및

거주형태에 따른 과일류에 대한 식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열째, 조사대상자의 학교급식에서의 식행동에서 남기는 음식은 생선류 (35.5%),

채소류 (32.0%)가 높게 나타났고,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는다고 응답한 남학

생의 비율 (25.9%)이 여학생 (13.5%) 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남기는 이유는 ‘맛이 없어서’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채소 섞인 주반찬 제공 시 ‘가리지 않고 모두 다 먹는 편이다 (53.5%)’

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1). 채소반

찬 제공 시에는 ‘배식량의 절반 이상 먹는다 (34.8%)’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배

식량을 다 먹는다’에서 남학생이 (30.6%)이 여학생 (14.0%) 보다 훨씬 높게 나타

났으며,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과일 제공 시에는 남녀 모

두 ‘배식량을 다 먹는다 (69.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열한째, 과일·채소류에 대한 기호도와 식태도, 자아효능감 및 식행동 간에 모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01), 과일·채소류에 대

한 기호도와 식태도, 자아효능감 및 식행동과 일반적인 식태도 및 식행동 간의

상관관계에서 과일·채소류 식태도와 일반적인 식행동 간을 제외하고 모든 요인

간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p<0.001).

열두째, 과일·채소류 기호도와 과일·채소류 섭취 자아효능감이 과일·채소류 식

행동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01), 과일·채소

류 식행동에 영향을 주는 크기는 과일·채소 섭취 자아효능감이 큰 것으로 나타

났으고 21.4%의 설명력을 보였다 (p<0.001).

열셋째, 과일·채소류 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던 변수들 간의 경로

분석에서 과일·채소류 기호도는 과일·채소류 식태도와 과일·채소 섭취 자아효능

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p<0.001), 과일·채소류 식태도는

과일·채소 섭취 자아효능감과 일반적인 식태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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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p<0.001). 또한 과일·채소류 식행동은 일반적인 식행동에 유의한 정적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01), 과일·채소류 기호도는 과일·채

소 섭취 자아효능감과 일반적인 식태도, 과일·채소류 식행동, 일반적인 식행동에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p<0.01), 과일·채소류 식태도는 과일·채소 섭

취 자아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과일·채소류 식행동에 영향을 미쳐 과일·채소류 식

행동에 직접효과는 없으나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지역 고등학교 4개교의 일부 2,3학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이를 전체 고등학생으로 일반화시키기 어렵다

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기호도가 높은 채소류로는 평소에 많이 접하고 많이 먹을 수 있는 채소류

로 나타났으며, 먹어보지 않은 채소류를 섭취하는 것에 대한 자아효능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아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한 채소를 편하게 접하고 익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기를 먹을 때 채소반

찬을 먹을 수 있다는 자아효능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학교급식에서 육

류를 이용한 요리를 할 때나 육류 반찬을 제공할 때 다양한 채소의 사용이 시도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학교급식에서 과일·채소 섭취를 늘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학생

들의 인식을 고려하여 사회생태학적 모델에 근거한 환경적 전략으로써 학교급식

에서 과일의 제공 횟수를 늘려 과일 섭취의 기회와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학생들

의 기호도와 메뉴선호도를 바탕으로 한 급식 메뉴 개선으로 과일과 채소에 대한

태도와 기호를 높이는 심리적 전략에 도움을 줌으로써 과일과 채소의 섭취를 늘

려가는 실질적인 영양중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학생들은 음식의 영양적 가치와 과일과 채소 섭취의 중요성, 영양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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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보여 과일·채소 섭취 중요성과 영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순 지식 전달을 통한 교육

이 아닌 요리실습이나 유명 요리프로그램을 통한 미디어 수업 등 학생들의 흥미

를 유발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의 교육이 필요하고, 가정에서도 과일과 채소의 섭

취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적 차원과 개인간 수준 등 다양한 수

준에서의 영양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편식을 하는 학생이 50% 이상이며, 모든 식행동 문항에서 바람직한 식

행동을 매일 실천하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이 30% 미만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고등학생의 식행동 수준은 바람직하지 않았으며, 끼니를 거르는 경우 80%이상의

학생들이 아침식사를 거른다고 응답하였다. 90% 이상의 학생들이 가족과 거주하

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식행동 형성을 위하여 학교의 관심 뿐 아니라 아침식

사와 편식교정에 대한 가정에서의 세심한 관심이 요구된다.

여섯째, 각 요인간의 상관관계와 영향력을 보았을 때 학생들의 과일·채소류에

대한 기호도와 자아효능감, 식태도를 높여 과일·채소류 섭취를 늘리는 것이 나아

가 바람직한 식태도와 식행동을 형성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일·채소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섭취를 늘리기 위한 관

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며, 다양한 개인 내 요인에 대한 파악이 효과적인

영양중재 및 교육 전략을 계획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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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고등학생의 과일·채소류에 대한 

기호도와 자아효능감 및 식행동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제주 지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일·채소류에 대한 기

호도와 자아효능감 및 식행동을 조사·분석하여 고등학생의 과일·채소류 섭

취 증진을 위한 영양교육과 급식 메뉴 개발 및 식단 구성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되고, 수집된 모든 자

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

리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문항에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길 부

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

다.

2019년 3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양교육전공

                                                 연구자 :  김 세 정

지도교수 :  채 인 숙 

ㅇㅇㅇ

연락처: 225ks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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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사 항

성별   ① 남      ② 여 학교

학년   ① 2학년  ② 3학년 신장과 체중       cm /        kg

학교에서의 
하루 식사 횟수 ① 일 1회              ② 일 2회             ③ 일 3회

현재 거주 형태
①가족과 함께 살고 있음      ②기숙사     ③친척집  

④자취(친구와 같이 사는 경우 포함)  ⑤기타(          )

♣ 아래의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하거나 알맞은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1. 최근 7일 동안, 하루에 3끼 식사를 하셨습니까?

①항상 그렇다(2번으로 가세요.)                 ②대체로 그렇다(주 5-6회)     

③보통이다(주 3-4회)     ④대체로 그렇지 않다(주 1-2회)    ⑤전혀 그렇지 않다

1-1. 끼니를 거른다면, 그것은 주로 언제입니까?

①아침식사                    ②점심식사                     ③저녁식사

2. 최근 7일 동안, 항상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셨습니까?

①항상 그렇다                                 ②대체로 그렇다(주 5-6회)     

③보통이다(주 3-4회)     ④대체로 그렇지 않다(주 1-2회)    ⑤전혀 그렇지 않다

3. 최근 7일 동안, 과일(1개)을 매일 먹었습니까?

①항상 그렇다(3-2번으로 가세요.)                ②대체로 그렇다(주 5-6회)     

③보통이다(주 3-4회)     ④대체로 그렇지 않다(주 1-2회)    ⑤전혀 그렇지 않다

3-1. 과일을 매일 먹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맛이 없어서          ②과일이 없어서                ③꼭 먹어야 한다고 생

각하지 않아서  

④귀찮아서             ⑤기타(                           )

☞ 4번 문항으로 가세요.

3-2. 과일을 매일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맛이 있어서     ②건강에 좋기 때문에    ③가족 또는 선생님이 먹으라고 해서 

④습관적으로      ⑤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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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7일 동안, 김치 이외의 채소 반찬을 매끼마다(일 3회 이상) 먹었습니까?

①항상 그렇다(4-2번으로 가세요.)              ②대체로 그렇다(주 5-6회)     

③보통이다(주 3-4회)     ④대체로 그렇지 않다(주 1-2회)    ⑤전혀 그렇지 않다

4-1. 채소반찬을 매끼 먹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맛이 없어서     ②채소반찬이 없어서     ③꼭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④귀찮아서        ⑤기타(                          )

☞ 5번 문항으로 가세요.

4-2. 채소반찬을 매끼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맛이 있어서     ②건강에 좋기 때문에    ③가족 또는 선생님이 먹으라고 해서

④습관적으로      ⑤기타(                         )

5. 최근 7일 동안, 피자, 햄버거, 치킨 같은 패스트푸드를 얼마나 자주 먹었습니까?

①최근 7일 동안 먹지 않았다.           ②주 1~2번           ③주 3~4번  

④주 5~6번                            ⑤매일 1번 이상

6. 평소에 편식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예           ②아니오(7번으로 가세요.)

6-1. 어떤 종류의 음식을 편식하십니까? (편식하는 음식 모두 선택해주세요.)

①육류    ②생선류    ③채소류   ④과일류    ⑤우유 및 유제품   ⑥기타(     )

7. 학교급식에서 가장 많이 남기는 음식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①육류              ②생선류             ③채소류             ④과일류 

⑤우유 및 유제품    ⑥기타(          )    ⑦남기지 않는다.(8번으로 가세요.)

7-1. 남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싫어하는 식재료라서       ②양이 많아서     ③자주 나오는 음식이어서

④조리방법이 싫어서         ⑤맛이 없어서     ⑥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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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교급식에서 주반찬에 채소가 섞인 음식이 나오면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예: 돼지고기두루치기, 닭갈비, 소시지야채볶음, 고등어무조림 등)

①가리지 않고 모두 다 먹는 편이다.

②채소의 종류에 따라서 특정 채소만 골라 먹는 편이다.

③메뉴에 따라서 가끔 채소만 골라내고 먹는 편이다. 

④채소는 빼고 다른 것만 골라 먹는 편이다.

⑤채소가 섞여있는 음식은 다 먹지 않는 편이다.

9. 학교급식에서 채소반찬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①배식량을 다 먹는다.         ②배식량의 절반 이상 먹는다. 

③배식량의 절반 미만 먹는다.  ④거의 먹지 않는다.   ⑤좋아하는 채소만 먹는다.

10. 학교급식에서 과일이 나왔을 때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①배식량을 다 먹는다.         ②배식량의 절반 이상 먹는다. 

③배식량의 절반 미만 먹는다.  ④거의 먹지 않는다.   ⑤좋아하는 과일만 먹는다. 

11. 학교급식에서 채소 섭취를 늘리는 방안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①채소반찬의 제공 횟수를 늘린다.  

②기호도가 높은 채소를 중심으로 제공한다.

③다양한 조리방법으로 조리하여 제공한다.

④채소 섭취의 중요성에 대한 영양교육을 실시한다.

⑤기타(                                    )

12. 학교급식에서 과일 섭취를 늘리는 방안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①과일의 제공 횟수를 늘린다.  

②기호도가 높은 과일을 중심으로 제공한다.

③다양한 조리방법으로 조리하여 제공한다.

④과일 섭취의 중요성에 대한 영양교육을 실시한다.

⑤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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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과일명

기호도

매우 

싫어한다
싫어한다 보통이다 좋아한다

매우 

좋아한다

먹어본 

적 없다.

과일류

귤

감

딸기

망고

메론

바나나

방울토마토

배

복숭아

사과

수박

자두

참외

키위

토마토

파인애플

포도

자몽

청포도

오렌지

홍시

*13~14번은 과일·채소류에 대한 기호도 관련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한 곳에만 √ 

표시 하세요.

13. 과일류에 대한 기호도  

13-1. 위의 표에 없는 과일 중 좋아하는 과일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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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채소명

기호도

매우 

싫어한다
싫어한다 보통이다 좋아한다

매우 

좋아한다

먹어본 

적 없다

잎줄기채

소·새싹채

소

고사리

근대

깻잎

대파

미나리

배추

부추

브로콜리

상추

숙주나물

시금치

쑥갓

아욱

양배추

양상추

양파

청경채

치커리

콩나물

뿌리채소

감자

고구마

당근

도라지

무

무말랭이

열무

연근

우엉

생강

열매채소

가지

고추

단호박

애호박

오이

파프리카

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표고버섯

14. 채소류에 대한 기호도

14-1. 위의 표에 없는 채소 중 좋아하는 채소가 있다면 적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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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메뉴명

선호도
매우 

싫어한다
싫어한다 보통이다 좋아한다

매우 

좋아한다

먹어본 

적 없다.

일품요

리·면류

비빔밥

채식 카레라이스

쫄면야채무침

오므라이스

김치볶음밥

국수

국류

근대된장국

배추된장국
무된장국/
무채된장국

콩나물맑은국

열무된장국

수제비국

된장찌개

팽이버섯된장국

볶음·

튀김류

새송이버섯볶음

애호박볶음

고구마맛탕

감자채볶음

고구마튀김
김치볶음/
볶음김치

구분 메뉴명

선호도

매우 

싫어한다
싫어한다 보통이다 좋아한다

매우 

좋아한다

먹어본 

적 없다.

샐러드

류

과일샐러드

열대과일샐러드/
하와이안샐러드

쉐이크

류

딸기쉐이크

바나나쉐이크

토마토쥬스

과일화채/수박화

채

*15~16번은 과일·채소류 메뉴에 대한 선호도 관련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한 곳에

만 √ 표시 하세요.

15. 과일류 메뉴에 대한 선호도

15-1. 위의 표 안에 없는 과일류 메뉴 중에 좋아하는 메뉴가 있다면 적어주세요.

(                                                                      )

16. 채소류 메뉴에 대한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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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메뉴명

선호도

매우 

싫어한다
싫어한다 보통이다 좋아한다

매우 

좋아한다

먹어본 

적 없다.

구이·

전류

김치전

감자버터구이

군고구마

감자구이/생크림

애호박전

찜·

조림류

감자조림

단호박찜

연근조림

무침류

오이고추된장무침

열무된장무침

매운콩나물무침

무말랭이무침

무생채

브로콜리무침

숙주나물무침

시금치무침

느타리버섯무침

양파겨자무침

파채

얼갈이배추된장무침

오이무침/
오이생채

콩나물무침

쌈·장류

상추,깻잎쌈&쌈장

오이스틱&쌈장

파프리카&쌈장

삶은 양배추&쌈장

브로콜리&초장

쌈무/치킨무

절임·

겉절이

류

깻잎지/깻잎절임

양파장아찌

깻잎겉절이

배추겉절이

부추겉절이

상추겉절이

김치류

배추김치

깍두기

알타리무김치

파김치

열무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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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자신없다
자신없다 자신있다

매우

자신있다

나는 매일 권장량(하루 7회 이상)의 채소를 먹을 수 있다.

나는 고기 먹을 때 채소나 채소 반찬을 곁들여 먹을 수 있다.

나는 채소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 알면 더 잘 먹을 수 있다.

나는 지금까지 먹어보지 않은 채소도 먹을 수 있다.

나는 채소 반찬을 맛있게 조리한다면 매일 먹을 수 있다.

나는 매일 권장량(하루 2회 이상)의 과일을 먹을 수 있다.

나는 간식으로 과자, 빵 대신 과일을 먹을 수 있다.

나는 탄산음료 대신 과일주스를 먹을 수 있다.

나는 과일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 알면 더 잘 먹을 수 있다.

나는 집에 과일이 있다면 매일 먹을 수 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편
이다

매우
그렇다

나는 잘못된 식습관(편식,과식 등)을 고치려고 노력한다.

나는 건강에 좋은 음식과 새로운 음식도 먹으려 노력한다.

나는 건강과 영양에 관한 정보에 관심이 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채소·과일은 건강에 좋다 해도 먹지 않는다.

내가 싫어하는 채소나 과일이 들어있는 음식은 맛보지 않는다.

나는 음식을 선택할 때 그 음식의 영양가보다는 내가 제일 좋아하
는 음식을 선택한다.

구분 메뉴명

선호도

매우 

싫어한다
싫어한다 보통이다 좋아한다

매우 

좋아한다

먹어본 

적 없다.

샐러드

류

감자범벅/
감자샐러드

고구마샐러드

단호박샐러드

양상추샐러드

샐

러

드

드

레

싱

마요네즈

허니머스타드

요거트

키위소스

오리엔탈소스

16-1. 위의 표 안에 없는 채소류 메뉴 중에 좋아하는 메뉴가 있다면 적어주세요.

(                                                )

17. 아래의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하세요. 

18. 아래의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하세요.  

- 끝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110 -

Abstract

A Study on Preference, Self-Efficacy and

Dietary Behavior of Fruit and Vegetable

in High School Students in Jeju

Se-jeong Kim

Department of Nutritio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individual factors on

dietary behaviors as well a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se individual factors

by examining fruits and vegetables related preferences, eating attitudes and

self- efficacy (prev. personal factors associated with fruits and vegetables

consumption selected per the socio-ecological model) and fruit and vegetable

related dietary behavior in high school students in Jeju area. This study

surveyed 436 boys and girls in four high schools in Jeju area from March 21

to March 25, 2019. A total of 400 questionnaires out of the 436 completed

questionnaires were used as base data for this stud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analysis, chi-square test,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ath analysis using the SPSS Win

program (version 24.0) and AMOS (version 26.0).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revailing percentages of gender, grade level, meals eaten at

school and residence type of the subjects: 51.8% girls, 59.3% were third

graders; 60.3% were having two meals a day at school, and 93.5% were

living with family members, which were the highest percentages.

Second, the average height, weight, and BMI of the boy subject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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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cm, 70.6kg, and 23.3kg/m2 respectively. Those of the girl subjects were

160.8cm, 54.1kg, and 20.9kg/m2 respectively. Normal weight range took the

largest proportion both boys (64.2%) and girls (78.7%) in terms of degree of

obesity.

Third, the mean score for preference of vegetables was 3.15 points (out of

5) which was at an average level, and the mean score for preference of fruits

was 4.16 points which was at a high level. Subject preferences for method of

cooking vegetables were as follows: ‘a one-dish meal and noodles (4.18)’ was

the most preferred, and the preference of ‘steamed or boiled dishes (3.07)’

was the lowest, and the menu preference for fruits was higher than 3.5

points for all options. Also, the score of the nondominant other group in

menu preference for vegetables was higher than the lager group of subjects

living with family members; resul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type of residence (p<0.01).

Fourth, in reference to eating attitudes, the mean score of general eating

attitude mean score was 11.86 points (out of 20) and the mean score of fruit

and vegetable related eating attitude was 6.24 points (out of 10), which were

both at average levels. The mean scores of general eating attitude and fruit

and vegetable related eating attitude were shown to be higher in boys than

in girls (p<0.01); and the mean scores of fruit and vegetable related eating

attitude was shown to be higher in second graders than in third graders

(p<0.05).

Fifth, the level of self-efficacy for eating vegetables was 14.54 points (out

of 20) which was not at a high level; also it was shown to be higher in

boys than girls (p<0.05). The mean score of self-efficacy for eating fruits

was 17.07 points, and the mean scores of all the items were above 3 points

meaning ‘confiden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gender.

Sixth, regarding imbalanced diet, the percentage of subjects who indicated

‘Yes’ was 50.7%, the percentage of imbalanced diet in girls (55.6%)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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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r than the rate of imbalanced diet in boys (45.6%); also, many boys

(50.9%) and girls (49.4%) indicated that they do not eat vegetables.

Seventh, in regard to eating three meals a day, 28.2% of subjects indicated

that they so do ‘every day’, 88.9% of the 71.8% of subjects who do not have

three meals a day everyday showed that they skipped breakfast. Also, 44.5%

of students indicated that they have regular meals five to six times a week.

In regard to frequency of fast food intake, 54% of subjects indicated ‘one to

two times a week’ which showed the highest rate. In reference to whether

subjects had three meals a day and regularity of meal time, resul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type of residence (p<0.01).

Eighth, in regard to fruit and vegetable related dietary behaviors, data

indicated that subjects who eat vegetable dishes every meals (more than 3

times a day) everyday was 29.3%; the reason these subjects eat vegetable

dishes every meals was most ‘habitually (33.3%)’. 36.7% of the 70.7% of

subjects who do not eat vegetable dishes every meal every day indicated

they do not eat them every meal because they do not taste good. The

percentage of subjects indicated that they eat fruit (more than 1) every day

was 19.5%; the reason they eat fruit every day was indicated ‘tastes good

(60.3%)’, which was the highest percentage; whereas the reason some

subjects did not eat fruit every day was ‘for lack of fruits (36.6%)’ being

available, which was the highest percentage.

Ninth, data analyses showed that there is a relative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reference, eating attitude, self-efficacy and dietary

behavior associated with fruit and vegetable as well as general eating attitude

(p<0.001); also, general dietary behavior proved to have a relative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to all factors except fruit and vegetable related

eating attitude (p<0.001).

Tenth, the preference of fruits and vegetables was shown to have a

directly positive effect on the self-efficacy for eating fruits and vege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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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1), and the fruit and vegetable related eating attitude was shown to

have a directly positive effect on the self-efficacy for eating fruits and

vegetables and the general eating attitude (p<0.001). The preference of fruits

and vegetables and the self-efficacy for eating fruits and vegetables were

shown to have a directly positive effect on the fruit and vegetable related

dietary behavior (p<0.001); also, the fruit and vegetable related eating attitude

was not shown to have a direct effect on the fruit and vegetable related

dietary behavior, but it was shown to have an indirect positive effect on the

fruit and vegetable related dietary behavior by using self-efficacy for eating

frutis and vegetables as a medium (p<0.001). The fruit and vegetable related

dietary behavior was shown to have a directly positive effect on the general

dietary behavior (p<0.001).

As shown by the results, the percentage of subjects who practices desirable

dietary behaviors every day in all dietary behavior items was less than 30%;

also, the levels of eating attitude, preference of vegetables and self-efficacy

for eating fruits and vegetables found to not be high. Also, since the

individual factors of the socio-ecological model were found to have a

correlation and influence with and upon the fruit and vegetable dietary

behavior and general dietary behavior, it is likely that increasing the intake

of fruits and vegetables by increasing the preference, self-efficacy and eating

attitude of students for fruit and vegetable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forming desirable dietary behaviors. Thus, it is suggested that more attention

and effort be invested in the increased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fruits

and vegetables, thus likely increasing their intake; furthermore, identification

of various individual factors will be an important basis for planning effective

nutritional intervention and education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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